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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의 위기는 지속되고 있고 노동자 민중의 삶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와 보수 정치체제의 한계

가 크지만 이에 저항하는 진보정치 세력은 분열과 분화 속에서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도 진보정치 

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큰 물결을 만들어내지 못하

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라틴아메리카에서 좌파 정치 세력의 집권 소식은 반갑습

니다. 좌파 정치 성격은 다양하지만, 노동 계급성을 중시하고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좌파 정치 세력들도 있기에 그들이 어떻게 집권 세력으로 성장

할 수 있었는지 충분히 살펴보고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9월 14일 제77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세상을 바꾸

는 노동운동의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높여 나감과 

동시에 직접정치, 광장정치를 통해”, “진보정치 세력들의 결집된 힘을 만

들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고민과 내

용을 구체화하는데 이 연구가 기초자료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

대합니다. 

본 연구를 수행하신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경윤 민주노동

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상현 전북대 스페인중남미학과 교수, 박윤주 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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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

대 스페인어중남미학과 교수, 손우정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연구 과정에서 라틴아메리카 

노동조합들의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해 주신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에

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 10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원장 김성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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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라틴아메리카에서 우파 세력과의 각축 속에서 좌파 정치 세력이 집권

에 성공하는 사례들이 나타난다. 2000년대 1차 핑크타이드 이후 다시 나

타나는 2차 라틴아메리카 핑크타이드 현상은 좌파 정치 세력이 우파 정

치 세력의 경쟁 대상 또는 대안 세력으로 대중에게 인식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 연구는 우파 정치 세력에 대항하

는 세력으로서 보수 정치체제에 균열을 내고 좌파 정치 세력이 주도성을 

가지게 되는 정치 전략, 대항 전략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라틴

아메리카 핑크타이드의 주요 특징을 분석하고, 칠레, 브라질, 베네수엘라 

사례 연구를 통해 각 나라들의 정치·경제·사회적 환경 요인들을 돌파하기 

위한 주요 전략들과 시사점을 살펴본다.

라틴아메리카 핑크타이드의 주요 특징

2장은 라틴아메리카 1990년대 말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좌파 정치, 즉 

라틴아메리카 핑크타이드의 전개와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치는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1959년 쿠바혁명과 

1970년 칠레 아옌데 등의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집권에 성공하고 유

지된 사례가 많지 않았다. 그런데 소비에트가 붕괴하고 외채 위기에 대

한 대안으로 신자유주의 경제 구조조정 정책이 라틴아메리카를 휩쓸던 1

990년대 말부터 라틴아메리카 각국에서 좌파가 집권하기 시작하여 2000

년대 초 한때 라틴아메리카 인구의 4분의 3이 좌파 정권 집권하에 놓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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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라틴아메리카 핑크타이드의 주요 특징’의 도출을 위해 본 장은 먼저 

라틴아메리카 정치와 경제의 역사적 전개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식민지

배와 독립 그리고 독립 이후의 정치와 경제의 전개 과정을 살펴본 후 라

틴아메리카 정치제도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장에서는 좌파 정치

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 라틴아메리카 노동운동의 역사적 흐름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치는 엄격한 이념에 기반하기보다는 

라틴아메리카 정치현실을 반영하여 포괄적인 개념으로 지칭된다. 다양한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치를 포괄하기 위해 본 장에서는 라틴아메리카 좌

파를 제1세대 마르크스주의 혁명 좌파, 제2세대 급진 포퓰리스트 좌파, 

제3세대 온건 민주주의 좌파 그리고 제4세대 급진 민주주의 좌파로 유형

화하였다. 

라틴아메리카의 핑크타이드는 1990년대 말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의 

1차 핑크타이드와 2018년부터 현재까지의 2차 핑크타이드로 구분된다. 1

998년 우고 차베스를 필두로 시작한 제1차 핑크타이드 기간 동안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좌파는 멕시코, 콜롬비아 등 일부를 제외한 국가에서 

모두 집권하였다. 이 시기 좌파 정치의 부상 원인으로는 라틴아메리카 

사회의 고질적인 빈부격차, 1980년대 이후 진행된 민주화와 선거정치의 

제도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반작용, 원자재 가격 상승과 자원민

족주의, 지역적 확산 또는 전시효과 그리고 기존 정당체제에서의 이념적 

불균형과 좌파 정치의 부재가 제시될 수 있다. 

한편 라틴아메리카 좌파는 2010년대 이후 각국에서 정권을 상실하며 

퇴조하는데 그 원인으로는 원자재 가격의 하락에 따른 복지정책의 축소

와 좌파 정부의 무능과 부패 스캔들에 따른 불신, 그리고 우파 정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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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적 실용성 강화 등을 제시할 수 있다. 

2차 핑크타이드는 2018년 멕시코의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대통령 당선

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콜롬비아의 페트로와 칠레의 보리치 등으로 이어

진다. 2차 핑크타이드의 부상 원인으로는 1차 핑크타이드 부상 원인의 

연장선인 신자유주의 정책의 심화와 이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불균형의 

심화, 그리고 이로 인한 민주주의의 후퇴에 따른 반발과 함께 ‘라틴아메

리카 사회의 새로운 균열과 사회적 요구의 다원화’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두드러진 ‘현직 반대투표 경향’이 제시될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 핑크타이드를 통해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

째,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치는 라틴아메리카 정치에서 희망도 없고 집권

도 못 하는 실패한 정치 세력이 아니라 현실적 대안이 되었다. 둘째, 라

틴아메리카 좌파는 사회변화에 조응하며 변화하였고 변화하고 있다. 혁

명좌파로부터 포퓰리스트 좌파를 거쳐 민주주의 좌파로 변신을 거듭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좌파의 변화는 핑크타이드의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칠레 노동운동의 성공 요인

3장은 칠레의 노동운동이 역사적으로 칠레의 사회 변동을 견인해 온 

경험들에 주목하며, 이를 가능케 한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하여 아옌데의 집권, 민주화, 2019년 사회개혁요구시위와 2023년 주 40

시간 노동법 개정에서 노동운동의 역할을 고찰하였다. 이 과정에서 칠레 

노동조합운동이 노동자의 권익을 사업장의 범위 밖으로 확장하여 사회적

으로 재해석하는 동시에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실 정치와 긴밀하게 소

통하는 특징을 보여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칠레 노동조합운동

의 특징은 사회정치적 노동조합주의로 설명할 수 있었다.

아옌데 정부 출범에서 노동운동의 역할을 살펴보면, 아옌데 정부를 출



요약�

xvii

범시킨 노동조합운동의 목표는 일차적으로는 개별 사업장 노동자들의 처

우 개선이었으나, 그 처우의 개선이 자본가들이 장악하고 있는 경제 구

조 속에서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경제 구조 자체의 변화를 요구하는 운

동으로 전환하였고 이를 위해 사회당 및 공산당과 긴밀히 협력하였다. 

피노체트 정권하에서도 노동조합은 노동환경 및 처우의 개선을 요구하였

고, 이러한 개선이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자 노동

조합들은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민주화운동의 중심에 섰다. 2019

년 사회개혁요구시위의 경우, 본격적인 시위가 시작되기 전인 8월에 이

미 CUT는 신자유주의의 극복 없이 노동자들의 권익이 개선되기 어렵다

는 판단을 내렸고,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사회단체

와 함께 연석회의를 구성,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폐기를 요구하였다. 따라

서 2019년 사회개혁요구시위가 발발하자 CUT가 구성한 연석회의는 자

연스럽게 사회개혁요구시위의 중심에서 시위를 주도하고 조직하며 정치

적 해결을 모색하는 주체가 될 수 있었다. 사회개혁요구시위 동안 CUT

는 좌파 정당과의 협력은 물론 우파 정당과의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임하

는 모습을 보였다. 2023년 4월 통과된 주 40시간 노동법 개정안의 경우, 

2017년부터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칠레 노동계는 시민사회와 연

대하고 동시에 정당정치 특히 좌파 정당과의 협력을 십분 활용하였다. 

이러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주요 사회 변동 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칠레 노동운동은 노동운동의 의제를 일터에서 사회로 확대하

되 노동조합을 중심에 두는 태도를 포기하지 않았고, 현실 정치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되 정당으로부터의 자율성을 강조해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언뜻 모순된 듯 보이는 칠레 노동운동의 특성을 사회정

치적 노동조합주의로 설명할 수 있다.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한 노동조

합의 외연 확장과 정당들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칠레의 사회정치적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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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주의가 한국 노동운동에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브라질 좌파 정치와 대항 전략

4장은 민주노조운동이 중심이 되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한 브라

질 사례를 살펴본다. 2000년대 1차 핑크타이드 시기에 브라질은 2002년 

룰라 대통령 당선 이후 2016년 지우마 대통령 탄핵 전까지 집권 세력으

로 성장했으나 우파 세력에 의해 탄핵당한다. 이후 브라질 CUT 노동조

합 총연맹과 PT 노동자당은 이전 집권 경험에 대해 평가하며 대항 전략

을 세우고 2차 핑크타이드 시기인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룰라가 재당

선된다.

이 연구는 브라질의 신노동조합운동과 노동자당이 성장한 정치적, 경

제적 환경을 먼저 살펴본다. 그리고 노동운동을 기반으로 성장한 노동자

당의 전략 변화 과정과 딜레마를 분석한 후 PT와 CUT가 사회변혁을 위

해 수립한 대항 전략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PT는 창당 이후 선거민주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의회 진출과 함

께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를 집권하면서 다양한 딜레마를 겪었다. 민주주

의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의 이념과 활동성이 약화되고, 노동계급 

중심의 사회변혁보다 선거 승리를 위한 실용주의 전략을 중시하면서 우

파 정치 세력과의 불안정한 연합 정치는 일상화되었고, 결국 우파 세력

에 의한 쿠데타가 이루어졌다. 

PT와 CUT는 과두 부르주아 체제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 사회 정의, 

시민권 및 국가 독립을 보장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과거 룰라와 지우마 

정부 또한 과두 부르주아 체제 속에서의 한계를 명확히 가졌다고 비판했

다. PT와 CUT는 국가와 사회에서 노동자 헤게모니는 정치 세력의 구축

에 달려 있다고 진단하고, 정치 세력 구축을 위해 정당과 사회운동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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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략적 동맹과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PT는 직

접 민주주의 기반으로 한 민주적 사회주의 전략을, CUT는 정치적 힘과 

사회적 힘을 결합하기 위한 노동조합운동 강화 전략을 수립한다. 2차 핑

크타이드라 불리는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룰라의 승리는 바로 PT와 

CUT의 대항 전략의 구체적인 실천과 결합한 결과였으며, 룰라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PT와 CUT는 사회적 힘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구체화

하고 있다. 

브라질 사례는 정당의 집권만으로 노동계급의 정치 세력화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브라질 좌파 정치 세력이 우파 세력과 경쟁하

는 실질적 정치 세력이 된 것은 한국 진보 정치 세력 현실과 큰 차이가 

있지만 민주노총과 마찬가지로 CUT와 PT가 사회변혁이라는 공통된 지

향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브라질 CUT와 PT가 평가한 이전 집권 경험

에서 가졌던 전략의 한계, 구조 변화를 만들기 위해 수립한 대항 전략 

내용, 그리고 대항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과 대항 전략을 실천하는 과정

은 민주노총과 진보정치 세력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베네수엘라, 실패한 혁명인가 변혁의 방어선인가?

5장은 최근 최악의 경제위기와 대외적 고립 상황에 놓여있는 베네수엘

라 사례를 살펴본다. 베네수엘라는 1998년 대선에서 차베스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제헌의회 전술로 새로운 공화국을 건설하면서 볼리바르 혁명을 

본격화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는 21세기 사회주의를 주창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지만, 2013년 차베스의 사망 이후 마두로 정부가 들어서면서 

매우 심각한 수준의 정치적·경제적 위기에 빠지게 된다. 

이 글은 베네수엘라 위기의 원인을 정치적·경제적·국제적 측면에서 짚

어보고, 심각한 내·외의 위협과 공격, 최악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베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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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라 마두로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먼저 베

네수엘라의 정치적·경제적 위기에는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갑작스러운 붕

괴 이후 등장한 새로운 리더십의 취약성이 반영되어 있으며, 여기에 베

네수엘라 야권과 긴밀하게 결합한 미국 등 서방의 전방위적 제재와 압력

이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베네수엘라가 다른 남미 좌파 정권과 달리 붕괴하지 않는 이

유는 베네수엘라 야권이 미국에만 의존한 채 차베스 시기와 거의 유사한 

공세 레퍼토리만을 반복하면서 국민적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볼리바르 서클에서 시작된 풀뿌

리 운동 조직이 지속해서 성장하면서, 차베스 정권 시기의 한계를 넘어

설 대안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베네수엘라 풀뿌리 권

력은 공동경영과 협동조합의 한계를 넘어설 코뮌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코뮌 연합을 통해 혁명 이행 과정의 이중 권력 창출을 시도하고 있다. 

볼리바르 혁명, 21세기 사회주의의 보루는 정권이 아니라 바로 이 풀뿌

리 권력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차베스 정권의 탄생에서부터 마두로 정부의 위기 국면에 이르는 베네

수엘라의 경험은 혁명 세력의 집권과 집권 직후의 세력 재편 과정, 혁명 

심화기의 이행 전략,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부재 후 집권 세력이 마주할 

수 있는 대내·외의 다양한 위협과 딜레마를 보여주고 있다.

결론 : 요약과 시사점

6장은 앞에서 분석한 주요 연구 내용과 시사점을 정리한다. 라틴아메

리카 핑크타이드의 주요 특징과 칠레, 브라질, 베네수엘라 사례들은 중요

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정치·경제·사회 위기의 외부적 환경 요소만

으로 좌파 정치가 부상하거나 집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좌파 정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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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이나 집권은 정치·경제 위기를 생산하는 문제들과 다원화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고 해결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정치사회와 시민사회를 

분리하는 부르주아 정치체제의 한계를 넘어 정당정치와 노동·사회운동의 

관계를 통합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한 시사점이다. 이것은 정치

투쟁과 경제투쟁을 분리하여 정치투쟁은 정당의 몫, 경제투쟁은 노동자

의 몫으로 접근하는 대의제의 한계를 넘어서는 관점을 제공한다. 사회변

화와 다원화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고 정치적·사회적 힘을 강화하기 위

한 연대전략의 중요성도 강조된다. 마지막으로, 체제 변화를 위한 노동조

합운동의 역할과 중요성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칠레와 브라질에서 

좌파 정당의 성장을 견인하고 좌파 정당이 집권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

력은 노동조합운동에서 나온다. 그들은 노동 의제를 사업장에 갇힌 노동

자의 권익이 아니라 사회적 의제와 결합하고, 사회운동과의 연대로 다원

화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며 좌파 정당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노동계

급의 정치화와 사회적 힘을 만들어 내는데 노동조합운동의 중요성을 강

조한다.

집권에 성공한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치 세력과 한국의 진보정치 세력

의 현실은 큰 차이가 있지만 그들이 마주한 다양한 정치적·경제적 어려

움과 딜레마, 그들의 좌파 정치 평가 속에서 수립한 전략들은 한국 진보

정치 세력과 민주노총에게 중요한 과제들을 제공한다. 만일 우리가 칠레, 

브라질, 베네수엘라와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할 것

인지, 한국의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를 바꾸기 위해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할 것인지를 토론해 보는 것은 추상적 목표가 아닌 현실적 과제로서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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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정경윤

Ⅰ. 연구 배경과 목적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속에서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세력에 대한 

보수 우익 정치 세력의 정치적 억압이 증대되고, 보수 양당 체제에서 노

동계급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노동 가치가 실현되는 정치와 사회 체제를 확립하는 것

은 사회변혁 운동과 진보정치 운동이 동반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성 보수 정치체제에 저항하는 사회운동 세력과 진보정당과의 긴

밀한 연대와 정치활동이 강화되어 정치 지형을 변화시켜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는 큰 어려움들이 존재한다. 진보정당들은 군소정당화되고 민주노

총과 형식적인 연대 관계에 머무르고 있다. 조합원 대중의 정치 무관심

은 커지고,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을 분리하여 정치투쟁은 정당의 몫, 경제

투쟁은 노동자의 몫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2022년 민주노

총 확대간부 정치의식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노동자 정치세력화’ 요구는 

높으나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방향과 상이 무엇인지, ‘정치’가 무엇인지 

주관적으로 접근하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1) 이것은 진보정

치 운동이 약화되면서 사회변혁을 위한 대항 전략과 일상 정치 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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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하고, 선거 시기에만 정치사업에 대응한 한계들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진보정치 약화와 달리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우파 세력과의 각축 

속에서 좌파 정치 세력이 집권에 성공하는 사례들이 나타난다. 과거 소

련 붕괴 이후 신자유주의 확산으로 라틴아메리카의 좌파 정치 세력의 몰

락에 대한 진단과 예견들이 있었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조합 약화, 

사회운동 세력의 파편화로 좌파 정치의 기반인 노동 및 대중 세력이 약

화되어 좌파 정치의 암울한 미래에 대한 예견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

한 부정적 예견을 깨고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치 세력들은 부상과 퇴조, 

우파 세력 부상 이후 재부상하며 정치 변화를 위한 도전을 하고 있다. 2

000년대 1차 핑크타이드2) 이후 다시 나타나는 2차 핑크타이드 현상은 

좌파 정치 세력이 우파 정치 세력의 경쟁 대상 또는 대안세력으로 대중

에게 인식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라틴아메리카는 지정학적으로 신자유주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며 나라마다 정치체제가 다르고 신자유주

의에 저항하는 좌파 정치 세력과 사회운동 주체들도 다양하다. 이들의 

활동을 분석하여 일반화를 도출하기 어렵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우파 정치 세력에 대항하는 세력으로서 보수 정치체제에 균열을 내고 좌

파 정치 세력이 주도성을 가지게 되는 정치 전략, 대항 전략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2022년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이후 민주노총 정치위원회는 민주노총 확대간부 3,9
79명 대상으로 지지정당과 정당일체감, 노동자 정치세력화, 진보정당 외 다른 정
당을 찍는 이유, 진보정치 강화를 위한 민주노총 역할 등에 관해 정치의식조사를 
실시하였음. 

2) ‘핑크타이드’는 ‘분홍색 물결’이라는 뜻으로 라틴아메리카에서 좌파 세력이 다수 집
권하는 현상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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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내용과 방법

이 연구는 라틴아메리카 핑크타이드의 주요 특징 분석과 사례 연구를 

통해 노동운동을 비롯한 좌파 정치 세력이 어떤 대항 전략 속에서 활동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 연구 대상은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의 

노동조합 성격이 다양하고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한 연구자료가 제한적이

라는 점을 고려하여 문헌자료와 라틴아메리카 노동운동 및 사회운동 자

료를 검토하여 정했다. 그리고 노동조합운동과 정치활동이 활발한지를 

기준으로 삼아 세 가지 사례로 선정했다. 

첫 번째 사례는 칠레이다. 좌파 정당들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형성된 

경쟁·갈등 관계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던 칠레의 노동운동은 노동운동의 

분열을 극복하고 반체제운동을 핵심으로 한 노동조합운동으로 결성되었

다.3) 이 연구는 결성 이후 칠레의 사회 변동의 핵심적인 주체로 활약하

는 노동조합운동에 초점을 두고 살펴본다. 

두 번째 사례는 민주노조운동이 중심이 되어 정당을 통해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추진하고 있는 브라질이다. 이 연구는 그들의 노동자 정치세력

화 경험에서 가진 딜레마와 평가 속에서 수립한 대항 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세 번째 사례는 베네수엘라다. 1차 핑크타이드를 주도하며 세계 좌파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던 베네수엘라의 좌파 정치가 차베스 사망 이후 

미국의 제재 등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도 붕괴하지 않는 것에 주목한다.  

3) 巢山靖司 지음·서경원 옮김(1984), p.19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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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내용은 개별 사례를 중심으로 각 나라들의 정치·경제·사회적 환경 

요인들을 돌파하기 위한 전략들을 살펴보고 한국의 노동운동 및 사회운

동과 진보정치 세력에게 주는 시사점을 정리한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라틴아메리카 핑크타이드 주요 특징을 분석한다. 라틴아메

리카의 경제사, 정치사, 노동운동사, 핑크타이드의 주요 흐름과 현황, 국

가별 특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핵심적인 관점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 국제기구 및 정부 기관 자료 등의 문헌 자료를 분석하

였다.

3장은 칠레 사례를 분석한다. 고강도의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였던 칠레

에서 노동운동이 사회 변동의 핵심 주체로 활약하며 사회 개혁의 성과를 

가지는 요인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정리한다. 연구 방법은 국내외 선행연

구, 국제기구 및 정부 기관 자료, 칠레 노동조합총연맹 CUT의 문서자료, 

언론 및 기사 자료 등의 문헌자료를 파악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담당 

연구자가 직접 칠레에 방문하여 칠레 CUT 간부 및 관련 전문가를 만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4장은 브라질 사례를 분석한다. 노동운동을 기반으로 성장한 노동자당

의 전략 변화 과정과 딜레마를 살펴보고, 노동운동을 비롯한 좌파 정치 

세력이 우익 정권 출현에 맞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2022년 룰라 정권의 

탄생에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파악하고 시사점을 정리한다. 이 연구 

내용을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 국제기구 자료, 브라질 노동조합총연맹 C

UT와 노동자당 PT의 문서자료, 언론 및 기사 자료 등을 파악하여 분석

하였다. 민주노총 국제국장 협조를 통해 브라질 CUT 간부의 서면 인터

뷰를 진행하여 해당 사례 연구와 관련한 자료 수집도 진행하였다.

5장은 베네수엘라 사례를 분석한다. 혁명 이후 좌파 정치 세력이 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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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내·외의 위기 요소를 분석하고 위기 속에서도 왜 좌파 정권

이 붕괴하지 않았는지, 한국 사회의 시사점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 국제기구 및 정부 기관 자료, 언론 및 기사 자료 

등을 파악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 6장에서는 5장까지 분석한 주요 연구 내용과 시사점을 정리한

다.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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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핑크타이드의�주요�특징

이상현

Ⅰ. 라틴아메리카 경제 및 정치의 역사적 흐름

1. 식민시대, 독립 그리고 19세기

현재 라틴아메리카 또는 이베로아메리카로 불리는 아메리카의 지역은 

유럽의 식민지배를 받았다. 라틴아메리카의 식민시대는 1492년 이탈리아 

제노바 출신의 콜럼버스(Christopher Columbus)가 스페인 국왕의 후원

으로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며 시작되었다. 16세기 초 코르테스(Hernán 

Cortés)와 피사로(Francisco Pizarro)가 주축이 된 스페인 정벌대는 아메

리카 대륙 최대의 문명인 아즈텍과 잉카를 각각 정복하였다. 또한, 1500

년 포르투갈의 알바레스(Pedro Álvares Cabral)가 브라질에 도착하며 정

복을 시작하였다. 이베리아인들의 라틴아메리카 식민통치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정복과 식민화는 원주민 인구의 급

격한 축소를 가져왔다. 절멸에 가까운 원주민 인구의 감소는 유럽에서 

건너온 치명적인 전염병과 혹독한 식민통치가 원인이었다. 스페인과 포

르투갈은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식민통치를 위하여 봉건제에 기반한 

제도를 만들었다. 스페인 국왕은 중간계급과 하층 귀족들로 이루어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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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자들에게 토지와 원주민 노동력을 나누어주고 관리를 위임하였다. 먼

저 스페인 국왕은 식민지의 효율적인 통치를 위하여 누에바에스파냐(수

도: 지금 멕시코의 멕시코시, 1535-1821), 페루(수도: 지금 페루의 리마, 

1543-1824), 누에바그라나다(수도: 지금 콜롬비아의 산타페데보고타, 17

17-1723, 1739-1819) 그리고 리오데라플라타(수도: 지금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1776-1811) 등의 부왕령을 설치하여 부왕이 스페인 

국왕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정, 입법, 사법, 재정, 군사, 성직자임명권 등

을 행사하게 하였다. 또한 방대한 아메리카 대륙에서 부왕령이 설치되지 

않은 칠레, 베네수엘라, 과테말라, 쿠바 등에는 국왕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는 총독령(Capitanía General)을 설치하였다. 한편 스페인 식민지의 이

러한 행정구역은 이후 식민 통치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스페인 식민

지가 여러 개의 국가로 탄생하는 근간이 되었다.

19세기 초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스페인과 포르투갈로부터 독립을 쟁취

하였다. 스페인 출신 백인에 비해 차별을 받았던 라틴아메리카 식민지 

출신 백인들은 차별과 스페인 본국만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인해 독립에 

대한 열망이 컸다. 이러한 상황에서 1789년 프랑스 혁명과 1808년 나폴

레옹의 스페인 침공은 식민지의 독립 세력에게 기회를 제공하였다. 1810

년 이후 라틴아메리카 지역 곳곳에서 독립전쟁이 벌어졌다. 수년간에 걸

친 독립전쟁 끝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아메리카 식민지는 독립을 쟁취

하였고 멕시코, 중미연방(현재 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그란콜롬비아(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

도르), 페루,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브라질 등

의 독립국이 탄생하였다. 

독립 이후 19세기 중반까지 새롭게 탄생한 국가들이 형성되는 동안 라

틴아메리카 지역은 혼란을 겪었다. 중미연방과 그란콜롬비아가 여러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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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로 분열되었으며 불분명한 국경의 획정을 위해 국가 간 전쟁이 발발

하기도 하였다. 독립의 주역으로 식민지 출신 백인인 크리오요가 스페인 

출신 백인들을 대신하여 신생국의 새로운 지배층이 되었으나, 군대, 교

회, 그리고 대토지 소유자 등 식민시대의 권력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각

국 내부에서도 중앙집권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무질서와 갈등이 발

생하였다. 군사력을 가진 지역토호(카우디요)들이 준동하여 중앙권력을 

두고 경쟁했다. 

19세기 중반이 되자 여전히 불안했지만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질서가 

확립되기 시작했다. 유럽으로부터의 이민이 재개되었고 근대화가 시작되

었다. 19세기 말이 되면서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정치상황이 안정되고 유

럽의 산업화에 따른 수출 증가에 힘입어 경제가 활성화되었다. 19세기 

말부터 대공황이 발발한 1930년까지 라틴아메리카 경제는 유럽 등으로 

식품과 천연자원을 수출하고 공산품을 수입하는 수출주도성장 모델을 유

지하였다. 라틴아메리카의 수출품은 카카오, 설탕, 밀, 쇠고기, 커피, 바나

나 등의 식품과 담배, 에네켄, 양모, 고무, 광물 등의 천연자원이었다. 수

출 증대에 힘입어 라틴아메리카 경제는 독립 이후 가장 활기를 띠었다.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활성화는 유럽으로부터의 급격한 이민 증가를 가져

왔으며 해외직접투자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라틴아메리카 경제

의 성장은 원자재 수출과 공산품 수입을 유럽 국가들에게 의존하는 종속

적 성장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

제2장� 라틴아메리카� 핑크타이드의� 주요� 특징

11

2. 20세기와 21세기

1) 수입대체산업화

20세기가 시작되며 라틴아메리카 지역에는 대중정치가 시작되었다. 19

세기 후반부터 활성화된 수출주도 경제와 이에 따른 번영은 라틴아메리

카 국가들의 사회구조를 변화시켰다. 중산층이 형성되고 확대되었고 도

시화가 본격화되었으며, 대중정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 시작된 

대중정치는 기존의 엘리트 중심 정치에서 중간계급까지를 포괄하는 정치

로 다수의 하층계급은 배제되는 수준이었다. 한편 유럽에서의 대규모 이

민이 유입되며 일부 국가에서는 노동운동의 조직화가 시작되었다.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초기 노동운동은 유럽 노동운동의 세례를 받은 이민

자 등이 주축이 되어 철도, 항만 등의 운송 분야와 광업 부문에서 시작

되었다. 그러나 산업 기반이 미흡한 상황에서 라틴아메리카 노동계급은 

아직 정치 참여의 주요 세력으로 형성되지는 못하였다. 

1929년 세계 경제를 강타한 대공황은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정치와 경

제를 바꿔놓았다. 일차 산품 수출에 의존했던 라틴아메리카 경제는 대공

황이라는 외부 충격에 취약했다. 대공황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수출

품에 대한 수요를 급격하게 감소시켰다. 또한 대공황과 제1차와 2차 세

계대전은 유럽 등에 의존했던 라틴아메리카의 수입품 공급을 단절시켰다. 

그 결과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대외무역 규모는 급격하게 축소되었다. 

1932년을 기준으로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등 라틴

아메리카 주요 국가들의 총수출액은 절반 이상 축소되었고 공공부채에 

대한 지불정지가 공공연해졌다.4) 대공황으로 인한 경제적 혼란은 군사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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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타의 만연 등 정치적 불안으로 이어졌으며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새

로운 발전모델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필요한 소비재를 공급받

지 못하며 시작된 수입대체산업화는 라틴아메리카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였다. 

기본적으로 수입하던 상품을 국내에서 대신 생산하는 수입대체산업화

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라틴아메리카 경제정책의 목표가 되었다. 유엔 

산하 기구인 라틴아메리카경제위원회(The Economic Commission for L

atin America)는 라울 프레비쉬(Raúl Prebisch)를 중심으로 수입대체산업

화에 대한 이론적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일차 산

품을 수출하고 공산품을 수입하는 기존의 라틴아메리카 경제모델은 시간

이 갈수록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게 불리하다. 즉 일차 산품은 시간이 

갈수록 공산품에 비해 가격이 떨어지며, 이런 상황에서, 라틴아메리카 국

가들이 선진공업국과 무역을 지속하면 할수록 발전을 하기보다는 선진국

에 경제적으로 종속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

경제위원회의 경제학자들과 이들의 뒤를 이은 종속이론가들은 라틴아메

리카 국가들이 일차 산품을 수출하고 공산품을 수입하는 경제‘구조’를 바

꾸는 것이 종속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수입대체산업화는 

이들의 이러한 주장을 정당화하는 정책적 선택이었다. 라틴아메리카 국

가들은 수입대체산업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 도구를 사용하였다. 대표적

인 정책 도구들로는 수입허가제, 관세, 외화통제 등의 보호무역 조치, 국

가 주도의 중앙계획, 국영기업 육성, 가격통제 및 국가독점 등을 활용한 

농업 통제 등을 들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수입대체산업화는 국가 주

도로 진행되었으며 국가는 소유자로, 대여자로, 그리고 규제자로 경제 전

반에 개입하였다.5) 

4) 이상현(2011), p.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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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의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시장규모가 큰 브라질과 멕시코 등이 수입대체산업화 초기 단계에 거둔 

경제적 성과는 괄목할만했다. 라틴아메리카의 수입대체산업화는 빠른 산

업화, 수입으로 빠져나가는 외화의 확보, 도시화, 국내 산업 간의 수요 

창출, 국내 시장을 바탕으로 한 농업 수요의 창출 등에서 장점이 있었으

며 라틴아메리카 사회의 변화를 추동하였다. 먼저 수입대체산업화는 일

차 산업 중심의 라틴아메리카 산업구조를 이차 산업 비중이 확대된 산업

구조로 변화시켰다. 또한 선진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던 소비재 수

입의 획기적인 감소를 가져왔다. 특히 산업화가 많이 진행된 브라질과 

멕시코의 경우 1960년대 들어 소비재 수입이 급감하였다.

한편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은 중대한 정치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20세

기 초 라틴아메리카 정치는 대중정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점증하는 중

산층과 조직노동자를 제도 내로 흡수하는 데 실패하였다. 대공황 이전 

라틴아메리카 경제정책의 기조로 유행하던 자유방임주의에 입각하여 농

민, 중산층, 노동자보다는 대토지 소유자와 해외 투자자의 영향력이 정치

와 경제 전반에서 우세하였다. 물론 이러한 자유방임주의에 대한 저항이 

없지는 않았다. 대표적으로 멕시코에서는 독재자 디아스(Porfirio Díaz)의 

자유방임주의가 멕시코혁명이라는 저항에 부딪혔다. 1910년 디아스의 재

선에 대한 반대로 촉발된 혁명은 100만 명 이상의 희생을 낳았으며 디아

스 정권의 몰락에 이어 제정된 1917년 헌법에 기반하여 경제적 민족주

의와 포퓰리즘이 결합한 정권의 출현으로 귀결되었다. 일부 대농장은 공

동소유토지가 되었고, 석유산업은 국유화되었으며 노동조합과 직능조합은 

집권당과 결합되어 통제하에 놓였다. 멕시코의 수입대체산업화는 혁명의 

제도화를 약속한 정권에서 추진되었다.6) 또한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은 아

5) 이상현(2011), p.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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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 포퓰리즘 정치와 결합하였다. 국가 주도의 수입

대체산업화는 도시 기반의 산업노동자와 공무원의 증가 및 조직화에 기

여하였다. 특히 국가주도의 산업화로 인한 정치적, 경제적 주도권 상실을 

우려한 대토지 소유자와 해외투자세력 등의 기존 기득권 세력에 대한 대

항마로 조직된 산업노동자는 국가 주도로 진행되는 수입대체산업화 정책

과 이를 주도하는 포퓰리스트 지도자의 든든한 정치적 지원군이 되었다.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으로 인한 조직된 산업노동자의 부상은 내수 시장의 

확대와 이를 위한 노동자 복지 확대와 맞물려 초기 수입대체산업화 정책

의 중요한 정치적 요소가 되었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포퓰리스트 지도

자로는 아르헨티나의 페론(Juan Domingo Perón)과 브라질의 바르가스

(Getúlio Vargas)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초기 단계에서 성과를 거둔 라틴아메리카의 수입대체산업화는 

시간이 갈수록 부정적 효과가 초기의 긍정적 효과를 앞서기 시작하였다. 

무엇보다 경제적 민족주의와 부의 공평한 분배를 목표로 했던 수입대체

산업화는 생산품이 고도화될수록 대외적인 종속과 내부 불평등을 심화시

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라틴아메리카의 수입대체산업화가 초기의 소비

재 단계를 넘어 철강, 자동차, 화학 등 산업화의 심화 단계로 진화하며 

부품 및 설비와 같은 중간재와 국제금융에 대한 의존이 높아지며 종속이 

심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1970년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창

설과 유가상승은 석유수출국가들의 막대한 이윤으로 이어졌으며 이들의 

자금이 넘쳐나던 국제금융시장에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산업화를 위

한 자금을 쉽게 조달하였다. 결국 1970년대 기간 동안 라틴아메리카 국

가들의 외채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한편 196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 정치는 군부정권과 같은 권위주의 

6) 이상현(2011), p.278-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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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잇단 출현을 특징으로 했다. 브라질(1964-84년), 아르헨티나(196

6-82년), 칠레(1973-89년), 우루과이(1973-84년), 볼리비아(1968-80년), 

페루(1968-1980년), 파나마(1968-89년) 등 다수의 국가에서 군부쿠데타

가 발생하였다. 특히 칠레, 브라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등 상대적으로 

민주주의 제도와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 등장한 

군부정권은 기존의 안데스 지역 또는 중미 지역의 군부 정권과 성격을 

달리했다. 즉 소위 근대화 수준이 높은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군부통치는 

냉전의 격화에 따른 이념대립의 심화와 수입대체산업화의 심화에 따른 

계급갈등의 격화가 원인으로 지목되었다.7)

2) 외채위기, 신자유주의 그리고 민주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제정책 기조를 바꾼 외채위기는 1970년대 말 

시작되었다. 1970년대 말 중동의 정정(政情)불안과 잇단 제2차 석유파동

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불리는 세계적 불황을 촉발하였고 국제이자율의 

인상을 초래하였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세계적 불황으로 수출상품의 

가격이 하락한 상황에서 늘어난 외채에 높아진 이자율을 감당할 수가 없

었다. 결국 1982년 멕시코를 필두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외채지불유

예 선언을 하였다. 이후 10여 년간 모두 18개의 라틴아메리카 지역 국가

들이 채무재조정을 실시하였다.8) 그러나 외채지불유예는 경제위기의 시

작이지 해결책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극심한 정

치적, 경제적 고통이 따르는 경제구조조정 대신 대안을 모색하였다. 하지

만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 등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임시방편으로 

7) O’Donnell(1973).
8) 이상현(2011), p.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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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한 안정화 정책은 대부분 실패하였다. 지불중지를 선언한 외채의 이

자와 원금은 쌓여갔고 안정화 정책의 하나로 추진한 화폐개혁은 인플레

이션으로 이어졌다. 1985년 볼리비아는 연 8,000% 이상, 1989년 아르헨

티나는 3,000% 이상 그리고 브라질은 1,200% 이상의 하이퍼인플레이션

을 경험하였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1980년대 기간 동안 경제위기 해

결 없이 정체 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1980년대는 말 그대로 

‘잃어버린 10년’이 되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에 직면하여 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1990년대에 이르러 워싱턴 컨센서스로 불리는 신자유주의적 구

조조정 패키지를 차례로 받아들였다. 

1)� 재정적자� 해결을� 위한� 엄격한� 재정적� 규율� 확립

2)� 경제적� 이익과� 소득분배를� 고려하여� 국가지출의� 우선순위� 조정,� 즉� 무차별적� 보조금� 보

다는� 성장지향적이며� 빈곤퇴치지향적인� 정책을� 중심으로� 지출

3)� 세제개혁

4)� 금융자율화

5)� 경쟁환율제� 도입

6)� 무역자유화

7)� 외국인� 직접투자� 자유화

8)� 국영기업� 민영화

9)� 탈규제화

10)� 재산권� 보호� 조치� 도입

출처:� Williamson,� John(1989),� “What� Washington� Means� by� Policy� Reform”� in�

John� Williamson� (ed.)� 『Latin� American� Readjustment:� How� Much� Has�

Happened』,�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표� 2-1]�워싱턴�컨센서스의�주요�권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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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는 기존의 수입대체산업화 정책하에 구축된 국가주도의 경

제체제를 해체하고 시장중심적 경제체제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워싱턴 

컨센서스는 “단기적으로 정부 재정지출 삭감, 과대평가된 통화 가치의 평

가절하, 그리고 이자율 인상 등의 긴축정책을 통하여 재정균형, 무역수지 

균형, 그리고 인플레이션 억제를 목표”로 삼았고, “장기적으로는 시장 원

리의 확대를 기조로 경제 전반의 효율성 증진을 추구하였는데, 주요 정

책으로는 무역 및 금융 자유화 그리고 민영화가 추진되었으며 노동, 의

료, 교육 그리고 사회보장 등의 개혁”이 추진되었다.9)

특히 민영화 정책은 라틴아메리카 경제구조조정에서 큰 역할을 차지했

다. 국가주도 경제체제의 해체라는 이념적 목적과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국가의 재정부담 완화, 외채상환과 사회정책을 위한 자금확보라는 현실

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국영기업 민영화는 라틴아메리카 경제구조조

정의 주요 수단으로 칠레, 아르헨티나, 멕시코, 브라질, 볼리비아 등에서 

광범위하게 실시되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전화회사, 석유회사, 가스회

사, 항공사, 방송국, 상하수도 등 1989년부터 1993년 사이에만 약 156억 

달러어치의 국영기업 민영화를 실시하였다. 또한 멕시코의 경우, 통신, 

금융, 철강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민영화를 진행하였는데, 1990년부터 

1991년 사이에만 약 137억 달러어치의 민영화를 실시했다. 한편 민영화 

과정에서의 정경유착은 멕시코 출신으로 한때 세계 최고의 부자로 등극

했던 카를로스 슬림과 같은 억만장자를 다수 배출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다. 

1990년대 대부분이 실시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신자유주의 경제구

조조정은 긍정과 부정의 양면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먼저 긍정적인 면을 

보면 거시경제 측면에서 안정화를 이루었다. 인플레이션 억제와 재정적

9) 이상현(2011), p.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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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축소 그리고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였다. 특히 1980년대 수천 퍼센트

에 달하며 백약이 무효했던 인플레이션은 진정되었다. 1995년부터 2000

년 사이 라틴아메리카 지역 평균 물가인상률은 6.5%로 안정되었다.10) 

그러나 신자유주의 경제구조조정은 경제안정화란 측면에서는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나 뚜렷한 성장을 끌어내는 데는 제한적이었다. 특히 시

장중심 경제정책의 취약점이라 할 수 있는 빈곤축소와 삶의 질 개선에는 

분명한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또한 공기업 민영화와 무역자유화는 수입

대체산업화 시기 동안 성장한 산업부문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경쟁

력이 떨어진 산업부문은 탈산업화를 경험하였고 라틴아메리카 경제는 일

차산품 수출 중심으로 회귀하였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경제구조조정의 이러한 한계와 함께 라틴아메리카 

경제는 2000년대 이후 반전을 맞게 된다. 중국과 인도 경제의 급속한 성

장과 이에 따른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일차산품 수출구조로 전환한 라틴

아메리카 경제가 새롭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코스타리카를 제외하고는 권위주의 또는 

군부 정권하에 있던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1970년대 말부터 민주화가 

진행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에 이르면 대부분 국가에서 민주화가 이루어

진다.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등에서 군부정권이 

물러나고 민간정권이 들어섰다. 심지어 70년간 제도혁명당 중심의 일당 

지배가 이루어졌던 멕시코에서 야당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정치변화가 일

어났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민주화는 세계적인 민주화 물결의 흐름에 

있었지만, 경제위기, 시민의 저항과 참여 그리고 신자유주의에 따른 정치

적 자유의 확대 등 그 원인을 둘러싼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었다.

10) 이상현(2011), p.286.



�

제2장� 라틴아메리카� 핑크타이드의� 주요� 특징

19

3. 라틴아메리카 정치제도의 특징

19세기 초 독립을 거쳐 독립국을 세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대부분

이 200년의 짧지 않은 공화정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오랜 공화

정의 전통에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 정치는 1970년대까지 제도민주주

의조차 확립되지 못한 국가가 많았다. 라틴아메리카 다수의 국가는 독립

과 공화국의 성립에도 불구하고 대농장을 소유한 지주와 같은 식민시대

의 기득권자들이 정치와 경제 권력을 독점하며 선거보다는 강제, 폭력 

그리고 경제력 등이 권력 획득의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상

황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민주주의 혁명의 부재를 꼽는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멕시코(1910-1920), 볼리비아(1952) 등 소수의 국가만이 민주

주의 혁명으로 규정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정치의 전환점을 경험하였으며, 

이는 민주주의 정치의 정착을 더디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먼저 라틴아메리카 정치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대통령제이다. 라틴아

메리카는 지구에서 유일하게 지역의 모든 국가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직선으로 선출되며 의회와 권력이 분리된 라틴아메리카의 순수 대

통령제(pure presidentialism)는 강력한 지도력의 원천이자 라틴아메리카 

정치에서 발생하는 여러 제도적 문제의 원인이기도 하다. 라틴아메리카 

대통령제는 승자독식, 고정된 임기, 재선 금지, 그리고 의회와 구분되는 

이중정통성을 특징으로 했다. 이 중 대통령의 재선 금지는 독재에 대한 

기억과 민주주의의 회복이라는 역사적 상징성으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민주화 이후 채택하였으나 최근 고정된 임기와 함께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민주화 이후 인기가 높거나 권한이 막강한 대통령의 경우 헌법개

정 등을 통해 임기 연장을 시도하는 일이 빈번하였다. 특히 베네수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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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베스, 볼리비아의 모랄레스, 에콰도르의 코레아 등 한때 인기가 높

았던 좌파 대통령들은 헌법 개정을 통해 임기 연장을 실시하였다. 

국가 투표형식 임기 재임�가능�여부

아르헨티나

Two-round� system� (1st� 라운드� 승리를�

위해서는�45%�이상의�유효득표�또는�40%�
이상으로� 2위와� 10%� 이상� 격차� 필요.)

4년 연속해서� 2번� 재임� 가능

볼리비아
Two-round� system� (1st� 라운드� 승리를�
위해서는� 50%� 이상의� 유효득표� 필요.)

5년
연속해서� 2번� 재임� 가능
(2017년� 무제한� 연임� 가능� 결정)

브라질�
Two-round� system� (1st� 라운드� 승리를�
위해서는� 50%� 이상의� 유효득표� 필요.)

4년
연속해서� 2번� 재임� 가능.� 임기�
제한은� 한� 번� 임기를� 거르면� 다시�

출마� 가능.

칠레
Two-round� system� (1st� 라운드� 승리를�

위해서는� 50%� 이상의� 유효득표� 필요.)
4년

단임.� 임기� 제한은� 한� 번� 임기를�

거르면� 다시� 출마� 가능.

콜롬비아
Two-round� system� (1st� 라운드� 승리를�
위해서는� 50%� 이상의� 유효득표� 필요.)

4년
단임.� 재임� 또는� 중임� 불가�
(2015년부터).

에콰도르
Two-round� system� (1st� 라운드� 승리를�
위해서는� 40%� 이상의� 유효득표로� 2위와�
10%� 이상� 격차� 필요.)

4년 연속해서� 2번� 재임� 가능

파라과이
Single-round� system� (simple� majority�

popular� vote)
5년 단임

페루�
Two-round� system� (1st� 라운드� 승리를�

위해서는� 50%� 이상의� 유효득표� 필요.)
5년

단임.� 임기� 제한은� 한� 번� 임기를�

거르면� 다시� 출마� 가능.

우루과이
Two-round� system� (1st� 라운드� 승리를�
위해서는� 50%� 이상의� 유효득표� 필요.)

5년
단임.� 임기� 제한은� 한� 번� 임기를�
거르면� 다시� 출마� 가능.

베네수엘라
Single-round� system� (simple� majority�
popular� vote)

6년 무제한� 연임� 가능.

멕시코
Single-round� system� (simple� majority�
popular� vote)

6년 단임

코스타리카
Two-round� system� (1st� 라운드� 승리를�
위해서는� 40%� 이상의� 유효득표� 필요.)

4년
단임.� 임기� 제한은� 한� 번� 임기를�
거르면� 다시� 출마� 가능.

도미니카
공화국

Two-round� system� (1st� 라운드� 승리를�
위해서는� 50%� 이상의� 유효득표� 필요.)

4년

연속해서� 2번� 재임� 가능.� 임기�

제한은� 한� 번� 임기를� 거르면� 다시�
출마� 가능.

엘살바도르
Two-round� system� (1st� 라운드� 승리를�
위해서는� 50%� 이상의� 유효득표� 필요.)

5년
연속해서� 2번� 재임� 가능
(2021년부터).

과테말라
Two-round� system� (1st� 라운드� 승리를�
위해서는� 50%� 이상의� 유효득표� 필요.)

4년
단임.� 임기� 제한은� 한� 번� 임기를�
거르면� 다시� 출마� 가능.

[표� 2-2]�라틴아메리카�대통령제�현황:�투표방식,�임기,�재임�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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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라틴아메리카 대통령 임기는 6년인 베네수엘라와 멕시코를 제외

하고는 대부분이 4년 또는 5년이며 멕시코, 파라과이, 콜롬비아 등을 제

외하고는 연임 또는 재선을 허용하는 국가도 많다. 한편 베네수엘라와 

니카라과는 대통령의 무제한 연임을 허용하고 있다. 

대통령제 국가인 라틴아메리카에서 의회는 전통적으로 대통령과 비교

하여 정책 과정과 부합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내각제를 채택

하고 있는 유럽 등의 지역과 비교할 때 라틴아메리카의 의회는 스스로 

정책 결정을 책임지기보다는 대통령 권력에 대한 견제를 주요 역할로 삼

는 경우가 많다. 한편 라틴아메리카 의회는 1980년대 이루어진 민주화 

이후 정당과 함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상

대적으로 인구가 많고 국토가 넓은 국가, 연방제 국가 그리고 권력분점

이 잘 이루어진 국가들을 중심으로 양원제(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볼리비아, 우루과이, 도미니카공화국) 의회를, 그리고 인

구가 적고 면적이 작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단원제(에콰도르, 파라과이, 

페루, 베네수엘라, 코스타리카, 쿠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

카라과, 파나마) 의회를 채택하고 있다. 

국가 투표형식 임기 재임�가능�여부

온두라스
Single-round� system� (simple� majority�
popular� vote)

4년 단임.

니카라과
Single-round� system� (simple� majority�

popular� vote)
5년 무제한� 연임� 가능

파나마
Single-round� system� (simple� majority�

popular� vote)
5년

단임.�한�번의�임기가�지난�후�재임�

가능.

아이티
Two-round� system� (1st� 라운드� 승리를�
위해서는� 50%� 이상의� 유효득표� 필요.)

5년
단임.�한�번의�임기가�지난�후�재임�
가능.

� � 출처� :� 저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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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라틴아메리카 노동운동사

라틴아메리카 정치사에서 국가 및 정치 정당과 노동의 관계는 각국의 

정치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국가와 노동관계는 20세기 라

틴아메리카 정치의 특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였다. 

국가 노동조합�조직률 국가 노동조합�조직률

우루과이 30.1 파라과이 6.9

아르헨티나 27.7 니카라과 5.3

파나마 26.3 콜롬비아 4.7

코스타리카 20.5 콜롬비아 4.1

칠레 17.1 과테말라 3.1

브라질 13.0 온두라스 2.6

멕시코 12.4 페루 2.3

볼리비아 12.1 베네수엘라 0.2

도미니카공화국 11.0 캐나다 29.4

엘살바도르 8.7 미국 10.3

도미니카공화국 7.5

*� 아르헨티나(2014),� 볼리비아(2019),� 브라질(2019),� 캐나다(2020),� 칠레(2018),� 콜롬비

아(2019).� 코스타리카(2019),� 도미니카공화국(2019),� 과테말라(2019),� 온두라스

(2017),� 멕시코(2020),� 니카라과(2010),� 파나마(2019),� 페루(2018),� 파라과이(2019),�

엘살바도르(2018),� 우루과이(2013),� 미국(2020),� 베네수엘라(2012)

� � 출처:� OECD� Statistics;� ILOSTAT.

[표� 2-3]�라틴아메리카�주요국�노동조합�조직률(Trade� Union� Density,�%)*

� �

 

먼저 라틴아메리카 노동운동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로 ‘당파적 노동조

합주의(Partisan Unionism)’를 들 수 있다. 즉 라틴아메리카 노동운동은 

초기부터 정치 정당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었다. 먼저 라틴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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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은 이민을 통해 일찍이 노동운동의 세례를 입은 유럽 노동자의 유입

을 통해 산업화 또는 경제발전보다 상대적으로 이른 노동운동의 태동을 

경험하였다. 특히 라틴아메리카 지역으로 이민을 많이 온 이주 노동자들

의 다수가 아나키스트 및 마르크스주의 노동운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했던 

남부 유럽 출신이었다는 것도 정치화된 노동운동 활성화의 원인이었다. 

또한 라틴아메리카의 조직노동자는 상대적으로 넓은 가용 노동자 인구의 

존재라는 상황 속에서 정치 정당 또는 국가와의 결속을 통한 고용의 보

호를 필요로 했다. 덧붙여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의 하나인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또한 실질임금의 보존을 위한 노동운동과 국가 간

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시작부터 정치 정당 또는 국가와의 결속력이 강했던 라틴아메리카의 

노동운동은 수입대체산업화를 거치며 ’위로부터‘의 성장을 경험했으며, 

주로 국영기업, 공기업 또는 국가 영역에 노동조합이 집중되며 포퓰리스

트 통치구조 또는 코포라티스트적 권위주의 정권의 한 주체로 존재하였

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라틴아메리카 노동조합은 복지 및 경제적 조건 

그리고 고용보장을 조건으로 정치적 지지를 제공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였다. 

멕시코의 경우, 혁명의 제도화라는 기치 속에서 1929년부터 2000년까

지 71년 동안 장기 집권한 멕시코 제도혁명당(PRI)의 중요한 지지기반으

로 멕시코 정부에 의해 인정된 공식 노동조합 멕시코노동자연맹(CTM, 

Confederación de Trabajadores de México)이 있다. 이들은 정권을 지

지한 대가로 하원의원의 10-20%를 노동조합 지도자로부터 배출하기도 

하였다. 한편 1936년 창설된 멕시코노동자연맹 지도자 중 무려 53년간 

죽을때까지 멕시코노동자연맹 사무총장을 지낸 벨라스케스(Fidel Velásqu

ez, 1900-1997)는 공룡으로 빗대어 디노사우르스(dinosaurs)로 불리며 



�

라틴아메리카� 핑크타이드� 연구

24

부패하고 보수적인 멕시코 노동운동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또한 브라질의 바르가스(Vargas)와 아르헨티나의 페론(Perón)과 같은 

포퓰리스트 지도자의 출현과 수입대체산업화 초기라는 경제적 조건에서 

노동운동은 국가와의 결합을 통하여 고용과 복지를 대가로 정치적 지지

를 교환하며 성장을 경험하였다. 한편 칠레의 경우 상대적으로 국가로부

터 독립적인 노동운동이 성장하였는데 이는 경쟁적인 정당들이 노동조합

들의 지지를 각각 얻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공식 부문(informal sector) 

노동자들은 전통적으로 노동조합을 갖지 못하였다. 

라틴아메리카의 노동운동은 민주화 과정에서 민주화의 성격을 결정짓

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11) 또한 라틴아메리카 몇 몇 국가에서는 민주

화 과정 또는 민주화 이후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독립(민주)노조 운동이 

일어났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1970년대 후반 일어난 브라질의 신노조(Ne

w Unionism) 운동으로 민주화뿐만 아니라 향후 노동자당(PT, Partido d

os Trabalhadores)의 설립과 룰라(Luiz Inácio Lula da Silva)의 집권으

로 이어진다. 

라틴아메리카 노동운동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이후 정치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민영화, 탈산업화 그리고 이로 인한 공공부문의 축소는 라틴아메리

카 조직노동자의 기반을 약화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공동체, 여성, 

원주민, 비정부기구(NGOs) 등 정체성에 기반한 신사회운동의 부상은 기

존 계급 중심의 사회운동을 일부 대체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하지

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 노동조합은 라틴아메리카 정

치에서 정치개혁을 조직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며 시위를 조직하는 강력한 

11) O’Toole(2007), p.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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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로 존재하고 있다. 특히 브라질, 에콰도르,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등 소위 핑크타이드로 불리는 좌파 정권의 부상 속에서 노동조합의 권리

와 정책과정에서의 역할은 향상되었다.12)

III. 라틴아메리카 핑크타이드의 주요 흐름과 현황

1.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치의 역사적 현황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치는 19세기 마르크스가 생존해 있을 당시 이미 

유럽 이민 출신의 지식인과 노동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1870년 멕시코

의 노동자 신문에 『공산당 선언』이 소개되었고 1898년에는『자본』제1

권이 스페인어로 출간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의 초기 사회

주의운동의 주된 이념적 흐름은 아나키즘과 제2인터내셔널의 개혁주의 

노선이 우세했다.13) 하지만 초기 노동운동과 급진 정치에 영향을 끼친 

아나코신디칼리즘은 1차 세계대전 이후 급격히 쇠퇴하였고 라틴아메리카 

지역에는 유럽 사회민주주의의 영향을 받은 온건한 사회주의정당, 1917

년 러시아혁명에 감명을 받아 각국에 공산당을 설립한 사회주의자, 그리

고 멕시코농지개혁운동과 같은 라틴아메리카 스타일의 급진운동세력이 

등장하였다. 사회주의 정당은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지역에서 강세를 

보였다. 칠레에서는 1938년 집권한 인민전선(Frente Popular)의 일부로 

12) O’Toole(2018), p.198.
13) 이성형(1990),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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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가 권력에 접근하기도 하였다. 훗날 카스트로에 

의해 타도대상이 되었던 쿠바의 독재자 바티스타는 1940년 공산당의 지

원으로 집권하기도 하였다. 또한 1941년 소련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

하자 브라질과 니카라과 등에서 공산당이 지역 독재자들과 동맹을 맺기

도 한다. 하지만 라틴아메리카에서 공산당은 대중정당으로 성장하지 못

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냉전이 시작되며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서 좌파 세력은 탄압을 받아 불법화되거나 위축되었다.14) 

라틴아메리카 좌파의 초기 논쟁은 라틴아메리카 사회주의 혁명의 성격

을 둘러싼 것이었다. 라틴아메리카 좌파는 산업발전이 부진하고 산업노

동자의 형성이 미흡한 라틴아메리카에서 프롤레타리아트는 누구와 동맹

을 맺고 어떻게 선거정치에 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벌였다. 그런

데 이러한 논의에서 라틴아메리카 좌파는 농민의 저항과 거리를 두는 중

대한 오류를 범하였다. 즉 코민테른(Comintern)은 라틴아메리카에서 혁

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고, 라틴아메리카 공산당은 라틴아

메리카의 자본주의 발전이 너무 더딘 관계로 봉건적 유산을 철폐하고 제

국주의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트와 민족부르주아지 간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근거로 라틴아메리카 공산주의자들

은 1930년대 인민전선 전략을 통해 민족주의, 개혁주의, 포퓰리즘 세력

과의 동맹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좌파는 약화되고 

공산주의 활동은 금지되었다.15) 

1959년 쿠바혁명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최초로 성공한 사회주의 혁명으

로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전망을 바꾸어 놓았다. 

쿠바혁명으로 라틴아메리카 좌파는 분열되었다. 혁명보다 자본주의 발전

14) O’Toole(2018), p.359.
15) O’Toole(2018), p.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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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던 공산당의 개혁주의는 불신을 받았고 사회주의가 

라틴아메리카의 혁명적 전통과 부합하는 것처럼 보였다. 소련의 도움 없

이 농업국가에서 일어난 쿠바혁명은 혁명을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단계적 

발전이 필요하다는 기존 통념을 뒤집었다. 쿠바 카스트로의 성공은 라틴

아메리카 혁명 전통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쿠바에서 영감을 받은 

수많은 무장단체가 등장했다. 하지만 1960년대에 이르러 새로운 혁명이 

성공한 국가는 없었다.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브라질, 그리고 콜롬비아에

서 도시게릴라가 등장했으나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 당시 존재하

던 군사정부의 탄압의 강도만 강화하며 빠르게 소멸되었다.16) 

1970년대까지 민주주의 전통을 이어오던 칠레에서 아옌데는 최초로 선

거를 통해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했다. 그러나 1973년 아옌데의 사회주의 

정권은 군사쿠데타로 붕괴하였다. 페루,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에서 기존 게릴라 운동이 재편되거나 새로운 게릴라 운동이 등장했다. 1

979년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가 주도한 혁명이 성공하였다. 하지만 니카

라과 산디니스타 혁명은 쿠바혁명과 같은 무장혁명이라는 공통점에도 불

구하고 차별성이 존재했다. 쿠바혁명에서 제시한 혁명전위(revolutionary 

vanguards) 대신에 니카라과 혁명은 대중의 참여를 강조했다. 니카라과 

혁명은 마르크스주의자, 사회민주주의자, 기독교민주주의자 그리고 심지

어는 친비즈니스 보수주의자까지 포괄하는 다원주의적 성격을 가졌다. 

하지만 니카라과에서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게릴

라 운동은 성공을 이어가지 못하였다. 특히 1989년 동유럽 공산권의 붕

괴와 1991년 소련의 해체는 사회주의의 생존가능성에 의문을 던져주는 

것은 물론 라틴아메리카 게릴라 운동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었다.17) 

16) O’Toole(2018), p.360-362.
17) O’Toole(2018), p.36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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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 바와 같이 1990년대까지 200여 년의 공화정 역사와 100년 이

상의 좌파 운동에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좌파의 집권은 손

에 꼽을 정도였다. 1959년 쿠바혁명과 공산주의 정권의 수립, 1970년 선

거로 집권했으나 군사쿠데타로 붕괴된 칠레의 아옌데 정권, 그리고 니카

라과 산디니스타 정권 등 라틴아메리카 좌파 운동은 긴 역사에도 불구하

고 집권에 성공하고 유지된 사례는 많지 않았다. 특히 19세기 말과 20세

기 초부터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등장한 사회주의 정당과 공산당은 일부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대중정당으로 발전하지 못했고 집

권에 접근하지 못했다. 

2.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치의 개념과 유형

현대 라틴아메리카 정치에서 좌파는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포괄

적인 개념으로 지칭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정치에서 가장 전통적인 의

미의 좌파는 “마르크스주의 혹은 사회주의의 이념적 바탕, 평등과 정의라

는 정치적 원칙, 사회민주주의 혹은 공산주의 운동과의 연대, 경제에 대

한 국가의 개입과 부의 재분배 강조”18)를 들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

대 라틴아메리카 정치에서 좌파는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적 전통을 

가진 정당에 의한 정치운동’을 기본으로 ‘풀뿌리 사회운동과 반체제, 혁

명, 그리고 변혁적 목적을 지닌 정치세력’을 포괄한다.”19) 또한 라틴아메

리카 좌파는 경제적으로 반신자유주의와 국제관계적 측면에서 미국의 패

권적 행동에 대한 견제 또는 반대, 그리고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참여민

18) Panizza(2005), p.718-719. 
19) Cleary(2006), Panizza(2005), 이상현(2012), 이상현(2022), p.53에서 재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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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를 강조한다.20) 그러나 라틴아메리카 정치에서 좌파는 그 모습이 

다양하다. 즉 어떤 정당은 사회주의를 정당강령에서 표방하지만 신자유

주의를 수용하며 친시장적 정치행태를 보이는가 하면, 어떤 좌파는 경제

영역에서 국가의 개입과 복지에 적극적이지만 대외적으로 친미적이고 풀

뿌리 정치를 탄압하기도 한다. 이러한 라틴아메리카 좌파의 다양한 모습

은 국제사회주의 멤버로 가입된 라틴아메리카 정당 중 다수가 정치적으

로 보수주의 정당인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제사회주의 

멤버 정당인 아르헨티나의 라디칼당(UCR), 콜롬비아의 자유당(PLC), 멕

시코의 제도혁명당(PRI) 등은 일반적으로 좌파 정당으로 분류되지 않는

다. 즉 라틴아메리카 정치의 비교적 자유로운 이념적 환경에서 좌파와 

좌파 정치는 하나의 강고한 이념에 기반하기보다는 지지를 획득하기 위

한 실용적 도구로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20) 이상현·박윤주(2016), 이상현(2022), p.53에서 재인용함.

국가 정회원�정당� (Full� member� parties)

아르헨티나� Unión� Cívica� Radical� (UCR,� Radical� Civic� Union)

볼리비아 Unidad� Nacional� (National� Unity,� UN)

브라질 Partido� Democrático� Trabalhista� (PDT,� Democratic� Labour� Party)

칠레

Partido� por� la� Democracia� (PPD,� Party� for� Democracy)

Partido�Radical�Social�Demócrata�(PRSD,�Radical�Social�Democratic�

Party)

Partido� Socialista� (PSCh,� Socialist� Party� of� Chile)

콜롬비아 Partido� Liberal� Colombiano� (PLC,� Liberal� Party� of� Colombia)

코스타리카 Partido� Liberación� Nacional� (PLN,� National� Liberation� Party)�

도미니카공화국
Partido� Revolucionario� Dominicano� (PRD,� Dominican

� Revolutionary� Party)

에콰도르 Izquierda� Democrática� (Democratic� Left,� ID)

[표� 2-4]�라틴아메리카�국제사회주의�멤버�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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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대 라틴아메리카 좌파의 다양한 모습과 특징 그리고 1차 및 2

차 핑크타이드 과정에서 부상한 다양한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치를 포괄

하기 위해 라틴아메리카 좌파를 제1세대 마르크스주의 혁명 좌파, 제2세

대 급진 포퓰리스트 좌파, 제3세대 온건 민주주의 좌파 그리고 제4세대 

급진 민주주의 좌파로 유형화할 수 있다. 

과테말라 Unidad� Nacional� de� la� Esperanza� (UNE,� National� Unity� for� Hope)

멕시코
Partido� Revolucionario� Institucional� (PRI,� Institutional�

� Revolutionary� Party)

파나마
Partido� Revolucionario� Democrático� (PRD,� Democratic�

� Revolutionary� Party)

파라과이
Partido� Democrático� Progresista� (PDP,� Progressive�

� Democratic� Party)

페루 Partido� Aprista� Peruano� (PAP,� Peruvian� Aprista� Party)

우루과이
Nuevo� Espacio� (NE,� New� Space� Party)

Partido� Socialista� del� Uruguay� (PSU,� Socialist� Party� of� Uruguay)

베네수엘라

Acción� Democrática� (AD,� Democratic� Action)

Un� Nuevo� Tiempo� (UNT,� A� New� Era)

Voluntad� Popular� (VP,� Popular� Will)

� � 2023년� 9월� 1일� 기준

� � 출처� :� Socialist� International(2023).

세대 유형 정권 특징

제1세대

마르크스주의� 혁명�

좌파

(Marxist�

Revolutionary�

Left)

쿠바� (Castro)

칠레� (Allende)

니카라과� (Ortega)

혁명,� 게릴라� 운동� 기반

정통좌파� (경제� 국가개입,�

사회주의� 이념� 표방)

반미

제2세대

급진� 포퓰리스트�

좌파

(Radical� Populist�

베네수엘라� (Chávez)

볼리비아� (Morales)

에콰도르� (Correa)

포퓰리즘(기존� 정당이� 아닌�

카리스마� 있는� 새로운�

지도자에�의한�정치운동�기반,�

[표� 2-5]�라틴아메리카�좌파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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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차 핑크타이드 현황

라틴아메리카에서 핑크타이드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좌파 정치가 

급부상하고 1998년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Hugo Chávez)를 시작으

로 연달아 집권에 성공하여 2000년대 초 한때 라틴아메리카 인구의 4분

의 3이 좌파 정권 집권하에 있을 정도로 성공적인 상황을 지칭한 표현이

다. 핑크타이드는 학술용어가 아니라 뉴욕타임즈의 한 기자(Larry Rohte

r)가 1990년대 말부터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부상한 좌파 정치를 표현

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로 공산주의를 의미하는 빨강(red)과 비교하여 온

건한 성격의 특징을 보이는 현대 라틴아메리카 좌파를 의미한다.21)

1차 핑크타이드로 지칭되는 1990년대 말부터 2010년대 초까지 라틴아

21) 이상현(2022), p.45.

Left)

분배정책,�비민주적�의사결정)

헌법� 개정을� 통한�

권력구조개편,� 대통령� 임기�

연장.

반미

제3세대

온건�민주주의� 좌파

(Moderate�

Democratic� Left)

칠레� (Concertación)

브라질� (Lula)

우루과이� (Vázquez)�

코스타리카�

기존� 정당,� 기존� 정치엘리트�

중심

신자유주의� 기조유지,�

복지확대�

친미� 또는� 중립

제4세대

급진�민주주의� 좌파

(Radical�

Democratic� Left)

칠레� (Boric)

콜롬비아� (Petro)

기존� 정당이� 아닌� 새로운�

정치운동� 특히� 신사회운동�

기반

분배정책� 뿐만� 아니라� 정체성�

정치� 중시

이념적�지향이�실용적,�다원적

민주주의� 존중

� � 출처� :� 이상현(2022),� p.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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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카의 좌파 정치는 물결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활발했다. 1차 핑크타

이드 기간 동안 20개의 독립국으로 분류하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좌

파는 멕시코, 콜롬비아 등 일부를 제외한 국가에서 모두 집권하였다. 19

90년대 말부터 시작된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치의 부상은 예상했던 일이 

아니었다.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치는 1990년대 신

자유주의 경제개혁과 소비에트의 몰락으로 더는 반등의 기회가 없는 것

으로 여겨졌다.22) 카스타녜다는 신자유주의와 민주화로 인해 라틴아메리

카 좌파, 특히 혁명 좌파의 미래는 암울하다고 전망하였다. 여러 연구자

들은 특히 1990년대 라틴아메리카 지역을 휩쓴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을 

좌파 정치 몰락의 환경으로 제시하였다. 즉 신자유주의로 인한 노동시장 

유연화와 조직노동자의 약화 그리고 사회운동의 파편화는 좌파 정치의 

기반을 파괴하여 좌파 정치 전반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되었

다.23)

그러나 라틴아메리카 좌파는 이러한 예상을 깨고 라틴아메리카 각 국

에서 부상하기 시작했으며 차례차례 집권에 성공하였다. 베네수엘라, 볼

리비아, 에콰도르,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브라질 등 소위 핑크타이

드는 확산되었다. 이 시기 라틴아메리카 좌파 부상의 원인으로 여러 가

지가 제시되었다. 먼저, 첫 번째 원인으로는 라틴아메리카 사회의 고질적

인 빈부격차가 제시되었다. 빈부격차는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치의 부상

을 설명하는 가장 보편적인 원인으로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 확

대를 주장하는 좌파의 부상을 설명한다는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빈부격

차는 좌파 정치 활성화를 위한 일반적 조건으로는 가능하지만 특정 시기

와 특정 국가에서 좌파 정치가 부상하고 퇴조하는 원인으로 제시되기에

22) Castañeda(1994).
23) Roberts(2002), Colburn(2002), Weyland(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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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계가 있다. 즉 빈부격차가 좌파 정치 부상의 원인이라면 라틴아메

리카 대부분 국가에서 좌파는 늘 집권해야 한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민

주화와 선거정치의 제도화를 들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독재 또는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고 민주화가 진행되었으며 선

거정치가 제도화되었다. 민주화와 선거정치의 제도화는 대중 동원과 다

양한 사회세력의 정치참여 활성화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좌파 

정치가 활성화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앞서 제시된 빈부격차처럼 민

주화와 선거정치의 제도화는 환경을 제공하는 변수로 좌파 정치 원인을 

설명하는 변수로는 불충분했다. 세 번째 원인으로는 신자유주의 경제정

책에 대한 피로와 실망으로 인한 반작용을 들 수 있다. 앞서도 살펴보았

듯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거시적 안정화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 개선

과 빈부격차 해소에는 실패했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1990년대 말부터 시

작된 국제자원가격 상승과 자원경제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효율적 대처를 할 수 있는 경제적 도구들을 자원 부문 산업 민

영화 등을 통해 제거했다는 원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자원산업에 대

한 국가적 통제의 회복을 주장하는 좌파 자원민족주의적 주장은 국민들

의 동의를 쉽게 획득하였다. 한편 라틴아메리카 좌파 특히 급진 좌파로 

불리는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 좌파의 부상 원인으로 기존 정당체제에서

의 이념적 균형의 부재 즉 정당 체제의 우경화와 좌파 정치의 부재가 온

건 좌파가 아닌 급진 좌파의 부상을 추동했다는 주장도 있다24). 이에 따

르면, 1958년 베네수엘라의 중도 좌파 민주행동당(AD)과 중도 우파 사

회기독당(COPEI) 간의 협조 정치를 제도화한 푼토피호 협약(Pact of Pu

nto Fijo)이 장기간에 걸쳐 베네수엘라 정당체제의 보수화로 귀결되었으

며 이는 부패와 정치적 불신을 초래하여 경제위기에 직면했을 때 급진 

24) 이상현(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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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의 부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볼리비아의 경우, 민주화 이후 

3당 체제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 의회에서 결선

투표를 실시하는 혼성 대통령제가 이념 또는 정책과 무관한 정당 간의 

반복적인 선거연합으로 이어져 결국 정당체제 전체의 보수화로 이어졌고, 

역시 경제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급진 좌파 정치의 부상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25) 

하지만 라틴아메리카 좌파는 2010년대 이후 부상만큼이나 빠른 퇴조를 

보이며 각국에서 정권을 상실하였다. 2015년 아르헨티나에서는 키르치네

르 부부의 12년 집권이 막을 내리고 우파 마우리시오 마크리(Mauricio 

Macri)가 대통령이 되었다. 브라질에서는 룰라에 이어 재선에 성공한 노

동자당의 지우마 호세프(Dilma Rousseff)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탄핵이 

되었다. 브라질은 이후 2019년 극우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가 대통령에 당선되며 세계를 놀라게 했다. 노동자당을 중심으로 한 좌

파 정치가 우려와는 달리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달성하며,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을 상징했던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와 비교

하여 ‘브라질리안 컨센서스(Brazilian Consensus)’로 불릴 정도로 성공 사

례였던 브라질에서 극우 포퓰리스트의 대통령 당선은 실로 놀라운 일이

었다. 한편 라틴아메리카 급진 좌파의 선두 주자였던 우고 차베스가 201

3년 암으로 사망한 후 정권을 이어받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은 유

가 하락에 따른 최악의 경제위기를 경험하며 어려움에 부닥쳤다. 볼리비

아의 에보 모랄레스는 임기 연장을 위한 국민투표에 실패했음에도 불구

하고 대통령에 출마한 후 부정선거 시비로 망명을 떠나기도 했다. 페루

는 좌파 오얀타 우말라 집권 이후 정권 재창출은 커녕 전독재자의 딸 게

이코 후지모리(Keiko Fujimori)의 대통령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우파 쿠

25) 이상현(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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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스키(Pedro Pablo Kuczynski)를 지지하는 수모를 겪었다. 칠레는 바첼

렛에 이어 우파 사업가 출신의 세바스티안 피녜라(Sebastián Piñera)가 2

018년 재선되었다. 2017년 말에 이르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좌파 정

권은 쿠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정도

만 남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시기 좌파의 퇴조와 우파 부상의 원인으로는 몇 가지가 제시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는 원자재 가격에 하락에 따른 복지정책

의 축소, 그리고 이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들 수 있다. 앞서 제시

되었듯이, 1980년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된 신자유주의 경제구조

조정으로 라틴아메리카는 20세기 기간 동안 추진해온 수입대체산업화 정

책에 종말을 고하고 농산물과 광물과 같은 원자재 수출에 기반을 둔 수

출주도성장 모델로 전환되었다. 그런데 외채위기로 인한 경제구조조정의 

결과로 강제된 수출주도성장 모델은 중국과 인도의 산업화에 힘입어 라

틴아메리카 경제를 성장으로 이끈다. 또한 원자재 수출 중심의 호황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국가의 통제력이 느슨해진 자원산업에 대한 국

가통제 강화를 주장하는 좌파 자원민족주의를 주장하는 정치세력의 강화

로 이어졌으며, 이를 통해 획득된 자원은 제한적이지만 복지강화와 빈부

격차 축소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2010년대 접어들며 라틴아메리카 국가

들의 주요 수출품인 원자재 국제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며 소위 일차산

품 슈퍼사이클은 점점 약화되었다. 라틴아메리카 좌파에 대한 지지세 하

락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 2012년부터 시작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한편 원자재 가격 하락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해외직

접투자 유치는 우파 정치의 몫이었다. 이 시기 라틴아메리카에서 좌파 

정치의 퇴조와 우파 부상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좌파 정부의 무능과 부

패 스캔들에 따른 불신 그리고 우파정치의 변신을 들 수 있다. 먼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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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치의 몰락을 가져온 대부분의 원인은 정권의 

부패 스캔들이었다. 물론 좌파의 부패 스캔들은 많은 경우 언론에 의해 

과장된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엘리트 정치로부터 

소외되어 있던 라틴아메리카의 좌파는 언론과 사법부에 의해 제기된 부

패 스캔들을 견디지 못하였다. 덧붙여 라틴아메리카 우파의 적극적인 좌

파 정책의 수용은 우파가 좌파의 부패 스캔들이라는 상황에서 집권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26) 

26) 이상현(2016), p.87-94.

국가 정당 대통령 집권연도

쿠바
Partido� Comunista� de�

Cuba

Fidel� Castro 1959-2008

Raúl� Castro 2008-2018

Miguel� Díaz-Canel 2018-

베네수엘라

Fifth� Republic� Movem

ent� /� Partido� Socialist

a� Unido� de� Venezuela

Hugo� Chávez 1999-2013� 연임

Nicolás� Maduro 2013-� 연임

칠레

Partido� por� la� Democr

acia� (PPD)
Ricardo� Lagos 2000-2006

Partido� Socialista� de�

Chile� (PSCh)
Michelle� Bachelet

2006-2010;� 20

14-2018� 재임

Convergencia� Social Gabriel� Boric 2022-

브라질
Partido� dos� Trabalhad

ores� (PT)

Luiz� Inácio� Lula� da� Silva
2003-2010�

2023-� 재임

Dilma� Rousseff
2011-2016

재선,� 탄핵

아르헨티나
Partido� Justicialista�

(PJ)

Néstor� Kirchner 2003-2007

Christina� Fernández� de� K

irchner
2007-2015� 재임

Alberto� Fernández 2019-

파나마
Partido� Revolucionario�

Democrático,� PRD

Martín� Torrijos 2004-2009

Laurentino� Cortizo 2019-

[표� 2-6]�라틴아메리카�좌파�정권(1998-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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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당 대통령 집권연도

우루과이 Frente� Amplio� (FA)

Tabaré� Vázquez
2005-2010;�

2015-2020� 재임

José� Alberto� (Pepe)�

Mujica
2010-2015

볼리비아
Movimiento� al� Socialis

mo� (MAS)

Evo� Morales 2005-2019� 연임

Luis� Arce 2020-

온두라스

Partido� Liberal� de�

Honduras� /� Libertad� y�

Refundación� (Libre)

Manuel� Zelaya
2006-2009�

군사쿠데타

Xiomara� Castro 2022-

니카라과

Frente� Sandinista� de�

Liberación� Nacional�

(FSLN)

Daniel� Ortega 2007-� 연임

에콰도르 Alianza� País
Rafael� Correa 2006-2017� 연임

Lenín� Moreno 2017-2021

과테말라�
Unidad� Nacional� de� la�

Esperanza� (UNE)

Álvaro� Colom 2008-2012

Bernardo� Arévalo 2023-

파라과이
Alianza� Patriótica� por�

el� Cambio
Fernando� Lugo 2008-2012� 탄핵

엘살바도르

Frente� Farabundo�

Martí� para� la� Liberaci

ón� Nacional� (FMLN)

Mauricio� Funes 2009-2014

Salvador� Sánchez� Ceren 2014-2019

코스타리카

Partido� Liberación�

Nacional� (PLN)� /�

Partido� Acción�

Ciudadana� (PAC)

Laura� Chinchilla 2010-2014

Luis� Guillermo� Solís 2014-2018

Carlos� Alvarado� Quesada 2018-2022

페루

Gana� Perú Ollanta� Humala 2011-2016

Partido� Político�

Nacional� Perú� Libre
Pedro� Castillo 2021-2022

멕시코

Movimiento� Regenera

ción� Nacional�

(MORENA)

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2018-

콜롬비아

Colombia� Humana� /�

Movimiento�

Progresistas

Gustavo� Petro 2022-

� 2023년� 10월� 1일� 현재

� 볼드체:� 현재� 집권� 중인� 좌파� 정권.

� 출처� :� 이상현(2022),� p.78에� 기반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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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차 핑크타이드 현황

1990년대 말 시작된 1차 핑크타이드는 2010년대 이르러 주춤해진다. 

특히 자원자격의 하락과 이에 따른 복지축소 및 재정적 어려움은 좌파 

정치의 퇴조와 우파 정치의 부상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부상만큼이나 급

격한 퇴조를 경험한 라틴아메리카 좌파가 2010년대 말부터 다시 부상하

며 ‘2차 핑크타이드’의 도래를 알렸다. 2차 핑크타이드는 미국과 국경이 

맞닿아있다는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미국과 정치,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

계를 맺고 있는 멕시코에서 시작되었다. 2018년 멕시코 대통령에 당선된 

국가재건운동당(Movimiento Regeneración Nacional, MORENA)의 안

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1930년대 멕시코 혁명을 제도화 시

킨 대표적 인물로 석유산업을 국유화하고 토지개혁을 실시한 라사로 카

르데나스(Lázaro Cárdenas, 1934-40) 대통령 이후 70년 만에 좌파 대통

령이 되었다. 멕시코의 로페스 오브라도르 이후 라틴아메리카 각국에서 

좌파 정치의 집권이 이어졌다. 

2019년 아르헨티나의 페론주의 좌파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

nández)의 당선, 2020년 볼리비아 루이스 아르세(Luis Arce)의 대통령 

당선과 사회주의운동당(MAS)의 재집권, 2021년 이후 탄핵되지만 초등학

교 교사이자 노동운동 지도자인 페드로 카스티요(Pedro Castillo)의 깜짝 

대통령 당선, 2009년 쿠데타로 축출된 온두라스 좌파 대통령 마누엘 셀

라야(Manuel Celaya)의 부인인 시오마라 카스트로의 2021년 대통령 선

거 승리, 2021년 35세의 학생운동 출신 좌파인 칠레 가브리엘 보리치(G

abriel Boric)의 대통령 당선, 2021년 우파 정치의 아성인 콜롬비아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최초의 좌파 정치인으로 전직 게릴라 출신의 구스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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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로(Gusyavo Petro)의 부상, 2022년 감옥에서 돌아와 보우소나루의 

극우 정치를 저지하고 세 번째 대통령에 당선된 브라질 노동자당의 룰

라, 그리고 2023년 오랜 기간 우파 정치가 지배한 과테말라에서 부패청

산을 기치로 대통령에 당선된 좌파 베르나르도 아레발로(Bernardo Arév

alo) 등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치는 ‘핑크타이드 2.0’이라는 표현이 무색

하지 않았다. 

물론 2018년부터 2023년 기간 동안 치러진 라틴아메리카 선거에서 좌

파가 모두 승리한 것은 아니다. 엘살바도르(2019), 우루과이(2020), 에콰

도르(2021), 코스타리카(2022) 등에서 우파가 좌파에 승리하였다. 하지만 

2010년대 중반 몰락을 경험한 상황과 비교할 때 2020년대 좌파의 부상

은 뚜렷한 현상이다.27) 특히 오랜 기간 우파 정치가 독점해 온 멕시코와 

콜롬비아에서 좌파 정치의 집권은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치의 확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기존에 제시한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치 부상의 원인으로 빈부격차, 민

주화와 선거정치의 제도화,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에 대한 피로와 실망, 원

자재 가격 상승과 자원민족주의, 정당체제의 이념적 불균형, 지역적 확산 

또는 전시효과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1차 핑크타이드 부상 원인은 

급격한 퇴조 이후 부상한 2차 핑크타이드의 부상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일정 정도 설명력을 지니고 있다. 특히 우파정치의 부상에 이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심화와 이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불균형의 심화 그리

고 이로 인한 민주주의의 후퇴는 여러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 좌파 정치

의 반발과 단합을 이끌어냈다. 한편 이러한 원인들과 함께 라틴아메리카 

2차 핑크타이드의 부상 원인으로 ‘라틴아메리카 사회의 새로운 균열과 

사회적 요구의 다원화’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두드러진 ‘현직 반대투표 

27) 이상현(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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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 제기된다.28) 

먼저 사회적 요구의 다원화와 새로운 성향의 좌파 정치 부상은 민주화 

및 선거정치의 제도화와 관련이 있다. 즉 민주화와 선거정치의 제도화는 

여성, 원주민, NGO 등의 신사회운동세력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시켰

다. 특히 “국가주도의 수입대체산업화로 대표되는 20세기 중반 라틴아메

리카의 경제정책 기조가 1980년대 외채 위기를 거쳐 워싱턴 컨센서스로 

명명된 신자유주의 기조 경제정책으로 전환되며 발생한 사회관계의 변화

는 기존의 노동관계에서 비롯된 계급적 관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적 

균열과 이에 따른 사회적 요구의 다변화로 이어졌다.”29) 즉 민영화, 무역 

및 금융자유화, 규제철폐 등의 시장중심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라틴아메

리카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경제의 탈산업화를 추동하고 비교우위에 

기반한 원자재 수출경제로의 전환을 가져왔으며 동시에 국가 주도의 수

입대체산업화 시기 코포라티즘적 노동관계의 수혜자로서 상대적 권력을 

누리며 사회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던 조직노동자의 정치적 약화로 이

어졌다. 조직노동자의 정치적 약화는 여성, 원주민, NGO, 지역풀뿌리조

직 등 신사회운동 세력의 부상으로 대체되었다. 새로운 정치경제적 환경

이 새로운 사회적 요구와 새로운 사회운동 세력의 부상을 추동한 것이

다.30) 특히 2019년 이후 칠레, 에콰도르, 콜롬비아, 볼리비아, 브라질 등 

라틴아메리카 곳곳에서 벌어진 사회적 시위는 기존의 라틴아메리카 정당

과 정치엘리트가 다양해진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

을 보여주었다. 2차 핑크타이드를 대표하는 칠레의 보리치와 콜롬비아의 

페트로의 집권은 이러한 좌파 정치의 새로운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다. 

28) 이상현(2022).
29) 이상현(2022), p.62.
30) 이상현(2022),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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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핑크타이드의 특징인 ‘사회적 요구의 다원화와 새로운 성향의 좌

파 정치 부상’은 [표 2-5] 라틴아메리카 좌파의 유형에 잘 반영되어 있

다. 한편 라틴아메리카 2차 핑크타이드 부상의 또 다른 요인으로는 2010

년대 말부터 라틴아메리카 선거에서 두드러진 ‘현직 반대 투표 경향’을 

들 수 있다.31) 2018년 멕시코 대통령 선거 이후 공정하게 진행된 것으로 

여겨지는 16번의 선거에서 2023년 총선에서 좌파 불모지 파라과이에서 

집권당이 승리한 것을 제외하면 현직 또는 집권당의 후보가 모두 패하였

다. 이러한 현직 반대 투표 경향은 두 가지를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롯된 보건 및 경제위기에 직면한 유권자

들의 불만이 무차별적인 현직 반대로 표출된 것이다. 사실 현직반대 투

표 경향은 라틴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이다. 현직반대 투표 

경향의 두 번째 원인으로는 앞서 제시된 사회적 요구의 다원화와도 관련

이 있다. 즉 새로운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기존 정당과 정치엘

리트에 대한 반대가 현직반대 투표 경향으로 표출된 것이다. 결국 이러

한 현직반대 투표 경향은 라틴아메리카의 현직 우파 정권의 쇠퇴와 좌파 

정권의 부상으로 이어졌다.

IV. 소결: 라틴아메리카 핑크타이드의 의미와 전망

2023년 9월 현재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좌파가 집권하고 있는 국가

는 절반 이상이다. 특히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베네수엘

라, 칠레, 과테말라, 쿠바 등 인구 기준으로 상위 10개국 중 페루와 에콰

31) Stuenkel(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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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르를 제외하고 모두 좌파가 집권하고 있다. 실로 제2의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치의 전성기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

권의 상황은 핑크타이드란 명칭만큼 핑크빛이 아니다. 우선 현재의 라틴

아메리카 좌파 정권은 불운한 대내외적 경제환경에 놓여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불안과 함께 팬데믹 극복을 위해 전세

계적으로 실시한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이를 진정시키

기 위한 고금리 정책은 좌파 정권들의 사회정책을 위한 재정지출을 제한

하고 있다. 이미 아르헨티나는 사실상의 경제위기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2023년 10월에 1차 투표가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서 좌

파의 몰락은 물론 극우 포퓰리스트 밀레이(Javier Milei)의 집권마저 우려

되고 있다. 

또한 ‘4세대 급진 민주주의 좌파’의 경우 기존 온건 좌파 및 보수 정치

권과의 갈등에 휘말려 쉽지 않은 집권을 하고 있다. 기존 정당들에 비해 

의회 기반이 취약한 칠레의 보리치와 콜롬비아의 페트로는 온건화와 급

진화 사이의 잦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으며, 어떤 선택을 하던 갈등을 

격화시키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칠레 보리치의 경우, 2022년 9

월 제헌국민투표의 부결과 2023년 5월 제헌의회 선거에서의 우파 승리

는 ‘4세대 급진 민주주의 좌파’의 미래가 순탄치 않음을 보여준다.

한편 대내외적 경제 상황의 변화가 없고 새로운 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다면 현직 반대 투표 경향은 확대되어 좌파 정치를 포함한 

기존 정치권 모두에 대한 거부로 발전할 수 있다. 즉 라틴아메리카 지역

의 경우 현직 반대 투표 경향이 지속된다면 이제는 경제위기와 다원화된 

사회적 요구를 해결하지 못한 현직 좌파가 그 반대의 대상이 될 수 있으

며 그 대안은 극우 포퓰리스트를 포함한 극단적 아웃사이더가 될 수 있

다. 극우 포퓰리스트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2023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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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치는 

두 번의 핑크타이드를 통해 다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치는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집권도 못하는 실패한 정치세력이 아

니라 현실적 대안의 하나가 되었다. 또한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치는 1세

대 혁명 좌파로부터 4세대 급진 민주주의 좌파까지의 변화로도 알 수 있

듯이 라틴아메리카 사회변화에 조응하며 변화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좌파의 변화는 사상, 조직, 그리고 정치행태 등 모든 측면에서의 변화이

다. 결론적으로,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치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오랜 저항

을 끝내고 하나의 현실 정치세력이 되었다. 





3장



�

라틴아메리카� 핑크타이드� 연구

46

칠레�노동운동의�성공�요인32)

박윤주

Ⅰ. 서론

2019년 10월부터 칠레 전국에서 계속된 사회개혁요구시위는 사회 변

동의 주요한 동력인 사회운동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었다. 특히 “칠

레에서 태어난 신자유주의, 칠레에서 그 종말을 고하리라(El neo-

liberalismo nace y muere en $hile)”라는 그들의 구호는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많은 이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33) 

1973년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칠레의 피노체트 정권은 이후 신자유주

의를 경제정책의 중심 기조로 채택하여 고강도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빠

르게 실행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한국을 비롯한 많은 개발도상국이 국

가 주도의 수출 중심 산업정책을 시행한 것과 비교되는 행보이며, 한국

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서야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인 것을 

고려한다면, 칠레에서 신자유주의가 태어났다는 말은 과언이 아니다. 종

종 신자유주의의 종주국이자 우등생으로 평가받아왔던 칠레에서 신자유

32) 본 연구의 일부 내용은 수정·보완되어 Journal of Global and Area Studies 4(3)
권(2023년 9월호)에 “칠레의 사회 변동과 노동운동: 사회정치적 노동조합주의(Sidi
calismo Sociopolítico)를 중심으로”라는 학술논문으로 게재되었음. 

33) Página1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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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 종말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무려 5개월에 걸쳐 진행된 사건

은 이후 이 시위에 사회폭발(Estallido Social, Social Explosion)이라는 

별명을 붙일 정도로 강력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사회개혁요구시위 결

과, 칠레는 피노체트 정권에서 작성된 헌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헌의회

를 소집하였고, 2011년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시작으

로 꾸준히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을 주도해왔던 좌파 정치가인 가브리

엘 보리치(Gabriel Boric)를 대통령으로 선택하였다. 

이 과정에서 칠레 노동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이 눈에 띤다. 특히 최대 

노동조합연맹인 칠레노동자연맹(Central Unitaria de Trabajadores/ras: 

이하 CUT)은 시위 이전부터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불만을 조직하는 

노력을 기울였고, 시위가 발발하자 시위의 주체로 떠올랐다. 2019년 11

월 12일 전국 총파업은 사회폭발(Estallido Social)이 성공을 거둘 수 있

었던 결정적인 사건으로 평가받는데. 이 총파업 역시 CUT와 시민사회가 

함께 이뤄낸 결과였다. 이 총파업의 성공은 정부 여당과 정치권이 시위

대의 요구를 수용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34) 이후 제헌의회의 소집, 시

위 중에 발생한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 시위 참여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 등 다양한 요구를 관철시키며 CUT는 2019년에서 2020년까지 계속

된 사회개혁요구시위 성공의 주역이 되었다.35)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함께 노동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약화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칠레의 노동운동은 사회 변동의 주체로 꾸준히 활약하고 있

다. 무엇보다도 칠레가 신자유주의의 우등생이라고 불릴 만큼 신자유주

의를 빠르고 강도 높게 받아들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칠레에서 노동운

동이 여전히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34) Emol(2020). 
35) Osorio Lavín, S. & Velásquez, D(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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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이라고 판단된다.

본 장에서는 칠레 노동 세력이 사회 변동에 끼친 영향을 역사적으로 

고찰해보고, 칠레 노동조합운동의 특징 중 하나인 ‘사회정치적 노동조합

주의(Sindicalismo Socio-Político)’를 칠레 노동운동의 성공 요인 중 하

나로 분석하였다. 이후 사회정치적 노동조합주의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

하여 칠레의 CUT가 채택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고, 이를 바탕으

로 칠레의 대표적인 사회 변동의 사례인 아옌데 정권의 수립과 1980년

대 민주화운동 그리고 최근 일어난 칠레의 사회개혁요구시위(Estallido 

Social)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주 40시간 노동법 개정에서 칠레 

노동운동, 특히 CUT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II. 칠레 사회 변동의 역사와 노동운동

1. 아옌데 정부의 탄생과 노동운동

1970년 9월 아옌데는 우파 후보들을 물리치며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아옌데를 대통령으로 만든 정당 조직은 인민연합(Unidad Popular)이었는

데, 인민연합은 한 개의 정당이 아니라 사회당과 공산당, 급진당과 여섯 

개의 좌파 운동조직으로 구성된 선거 연합이었다.36) 1952년부터 1964년

까지 세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던 아옌데는 1970년에 드디

어 대선의 승리를 맛보게 되는데, 이 승리의 바탕이 바로 그와 인민연합

36) 박구병(2007), p.13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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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노동자들이었다. 

 1964년 집권한 중도좌파 프레이(Frei) 정권하에서 공산당과 사회당은 

더 이상의 대선 패배를 겪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정치 전략이 필요하다

고 주장하였다. 특히 공산당은 좌파와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배타적 

정치 연합을 포기하고, 중산층과 소상공인 그리고 광범위한 진보 진영을 

포함하는 더 넓은 연합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7) 

광범위한 연대를 강조했던 인민연합과 아옌데의 사회주의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노동 세력의 강력한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인

민연합은 1970년 대선에서 전체 득표율의 약 3분의 1을 얻어 아슬아슬

한 승리를 거뒀으나, CUT의 조합원과 임원들은 약 3분의 2가 인민연합

의 후보인 아옌데에게 투표하면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38) 1970년에

는 인민연합이 공산당과 사회당, 그리고 기독민주당까지 통합하면서 아

옌데가 CUT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아옌데 정부가 노동자들의 압도적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칠레의 

오랜 진보 운동의 결과이다. 사회주의자였던 아옌데의 인기가 급상승한 

것은 1960년대로, 이 시기에 칠레에서는 농민 운동, 도시 빈민 운동, 대

학에서의 학생 운동 등 여러 사회운동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났다. 그리

고 여러 사회운동과 성공적으로 결합한 노동운동은 좌파 정당들의 성장

을 견인하고, 아옌데가 집권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39)

노동운동이 쉽게 대중영합주의에 포섭되는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사례

에 비하여 칠레의 경우는 독특하다. 칠레는 노동운동이 노동자 중심의 

계급성을 유지하고 사회주의 정권을 창출하는 역사적 성과까지 거두었는

37) 박윤주(2023), p.102-103.
38) Compa, L(1988), p.24.
39) Tribune(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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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러한 칠레의 특수성은 노동조합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당들의 경

쟁 특히 좌파 정당들의 경쟁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칠레에서 좌파 

정당 특히 공산당과 사회당은 자신들의 지지 기반인 노동 세력 내 영향

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긴 역사를 통해 노동 부문과 좌파 정

당 간의 협력 관계가 형성되었으며, 더 공고한 협력의 틀을 만들기 위하

여 공산당과 사회당은 끊임없이 경쟁하였다.40)

이러한 좌파 정당과 노동조합 간의 협력은 노동운동에 긍정적인 결과

를 가져왔다. 노동운동은 정당과의 협력으로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 활동이 가능한 통로를 얻을 수 있었고, 좌파 정당은 노동운동과의 

연대를 통해 선거에 필요한 유권자를 모을 수 있었다. 특히 공산당 및 

사회당과 협력 관계를 유지했던 칠레의 노동운동은 국가에 대하여 비판

적 태도를 견지하는 마르크스주의적 세계관을 유지함으로써 노동운동이 

국가에 포섭되는 대중영합주의적 정치 행태에 쉽게 설득되지 않았다.41)

2. 민주화와 노동운동

1973년 9월 11일 아우구스토 피노체트(Augusto Pinochet)의 폭력적인 

쿠데타로 아옌데 정부는 무너졌다. 쿠데타 정권은 국회를 폐쇄하고 야당

과 정치 단체 조직을 금지했으며 언론을 탄압하였다. 민주화 이후 실시

된 칠레 진실과화해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군사정권은 2,000명 이상을 

살해하고 10만 명 이상을 고문하였는데 희생자 중 다수는 노조 지도자와 

노동자들이었다. 좌파 정치를 '내부 전쟁'의 주요 표적으로 삼았던 군사정

40) 박윤주(2023), p.103.
41) Wright(1973), p.55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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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 이에 동조한 노동운동을 잔혹하게 탄압하였다.42) 이들은 CUT를 불

법 집단으로 규정하고 지도부의 3분의 2 이상을 체포하고 절반 이상의 

노조 지도자들을 해고하였다. 또한, 노동조합의 선거, 파업 및 단체 협상

을 모두 금지하였다. 수많은 노동자가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추방당했고, 

그나마 군사정권 하에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던 노동조합에는 군부가 노

조 간부를 직접 임명함으로써 어용 노조가 되었다.43)

피노체트 군사정권이 도입한 신자유주의는 노동자 개인들에게 가해진 

인권유린만큼이나 노동조합에게는 치명적이었다. 사유재산권을 보호한다

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권리는 무시되었고,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호 

아래 임금은 통제되었다. 동시에 노동시장을 빠르게 유연화함으로써 저

임금을 유도하였고, 저임금 노동을 바탕으로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만

들어냈다.44) 그 결과, 칠레의 노동환경은 열악해졌으며, 노동자들에게 최

소한의 보호막 역할을 해오던 노동조합의 힘은 약해졌다. 피노체트 정권

에서 칠레의 노동시장은 일자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로 통합되는 공간

이 아니라 시민들의 빈곤과 불평등이 확대되는 도구가 되었다.45) 

피노체트 정권의 노동운동 탄압과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칠레의 노동조

직은 힘을 잃어갔다. 1960년대부터 점진적으로 성장하던 제조업 부문 조

합원의 수는 1970년 196,000명에서 아옌데 집권 말기 1973년 220,000

명으로 최고점을 기록했으나, 1977년 197,000명으로 감소했다. 노조 가

입률은 1960년대 초 11%에서 1971-73년에는 29%까지 증가하였으나 

1980년대 초반에는 12%로 떨어졌다.46) 2018년 현재 칠레의 노조 가입

42) Whitaker & Vergara(2021), p.5.
43) Yi(2007), p.131.
44) Ipsen(2022), p.2-3.
45) Escobar(2003), p.70.
46) Yi(2007), 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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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은 17.1%로 아직도 아옌데 정부에서의 가입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노체트 독재 정권에 맞선 것은 엄혹한 현실 속에

서도 목숨을 걸고 반정부 시위와 총파업을 조직했던 칠레의 노동 세력이

었다. 특히 구리노조의 파업은 독재 정권하에서 조직된 첫 파업이었으며, 

이후 꾸준히 계속되며 광범위한 민주화운동을 견인하였다. 칠레 노동운

동에서 구리노조가 갖는 중요성은 구리가 칠레 경제에서 갖는 영향력에

서 기인한다. 2022년 기준으로 칠레의 구리 수출은 전체 수출의 22%를 

차지하며 구리 산업은 국내총생산의 10%를 담당한다.47) 구리가 산업에

서 차지하는 전략적 지위로 인해 구리노조는 다른 시민사회 조직보다 조

직의 역량을 먼저 회복하고 피노체트 정권에 저항할 수 있었다.

피노체트 정권 기간에 처음 일어난 파업은 1977년 엘테니엔테(el 

Teniente) 광산 파업으로 엔테니엔테 광산 노조가 조직하였다. 1978년 

추키카마타(Chuquicamata) 광산 노조도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해

고된 노조 간부의 복직을 요구하며 파업을 조직했다. 이렇듯 1977년 엘

테니엔테 광산 파업으로 시작된 광산 노조들의 파업은 무자비한 탄압 속

에서도 계속되었고, 결국 칠레 민주화운동을 촉발한 1983년 전국 총파업

이 칠레 구리노조연맹(Confederación de Trabajadores del Cobre: 이하 

CTC)의 주도로 일어났다.48)

1982년, 칠레의 구리광산 노조들은 정부가 파견한 노조 간부를 축출하

고 좌파 정당 소속의 간부를 선출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이렇게 선출된 

간부들과 함께 칠레 구리노조들은 심각한 경제위기의 책임을 묻기 위하

여 군사독재정권을 비판하기 시작하였고, 1982년부터 추진된 노동법의 

47) S&P Global(2023). 
48) 박윤주(2023),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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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을 개악으로 규정하며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을 시작하였다. 1982년 

CTC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새로운 노동법이 현실화할 경우, 칠레의 기

득권 특히 경제 기득권의 힘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며 경고하였다. 또

한, CTC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노체트 정권의 신자유

주의 경제정책 전반에 저항하는 전 사회적 연대를 조직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49) 

CTC의 주장은 묵살되었다. 이에 CTC는 1983년 5월 11일 전국 시위

를 소집하였는데 이 시위에는 칠레의 여러 노동 및 사회조직이 참여하였

다. 이 시위의 성공에 힘입어 5월 21일 전국노동자지도부회의(Comando 

Nacional de Trabajadores: 이하 CNT)가 생겨났다. 초대 의장이었던 루

돌포 세겔(Rodolfo Seguel)은 정권에 대한 전국적 저항을 계속해서 조직

하였다. 전국의 구리광산 노조들은 애초 반정부 투쟁의 목적으로 광산 

노동자들의 파업을 조직하려 하였으나, 정부군이 광산을 포위하며 유혈

사태를 예고하자 온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시위를 제안

하였다. 구리노조는 칠레 국민에게 자신들의 투쟁을 지지한다면 일상 속

에서 저항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시민들에게 천천히 걷거나 규정보다 천

천히 운전하고, 야간에 불을 껐다가 다시 켜는 등의 행동으로 시위에 대

한 찬성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홍보했으며, 파업 당일 물건을 사거

나 학교에 가는 행위를 중단함으로써 파업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였

다. 무엇보다도 저녁 8시에는 냄비와 프라이팬을 두드려서 저항의 소리

가 전국에서 울려 퍼지게 하자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CTC의 제안은 일

상에서 시민들이 비교적 위험이 적은 행동을 통해 저항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시민들이 군사정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였으며, 동시에 광범위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민주화운동 세

49) Klubock(1997), p.12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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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강화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50)

군사정권은 구리노조의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였다. 6월 시위가 일

어난 지 3일째인 6월 15일, 로돌포 세겔을 비롯한 수많은 노동자가 시위

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6월 17일 CTC는 세겔의 체포를 비판

하며 22,000명의 노조원이 동참한 파업을 조직하였고, 이어 200,000명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4개의 노동조합이 6월 23일 전국 파업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6월 23일 파업은 성공하였다. 엘테니엔테 광산 노동자 중 무려 

95%가 파업에 참여하였는데, 이 파업에 대한 응징으로 정부는 거의 

3,000명의 광부를 해고하였다.51) 

이렇게 시작된 칠레 노동자들의 파업은 민주화운동 내내 지속되었다. 

모든 파업이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몇몇 시위는 전국 규모의 성공

을 거두기도 하였으나 또 다른 시위는 정부의 엄청난 탄압 속에 힘을 보

여주지 못하였다. 하지만 개별 시위의 성공이나 실패와는 무관하게 엄혹

한 군사정권에 맞서 시민들을 대신해 시위와 파업을 조직하며 군사정권

을 타도하기 위하여 노력한 주체는 칠레의 노동자 특히 구리노조였다. 

칠레의 구리노조가 이렇듯 강력한 저항의 발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일

찍이 정부가 파견한 노조 간부들을 선거로 축출하는 노조의 민주화 과정

을 성공적으로 이뤄냈고, 그 결과 개별 노조원들의 불만을 파업으로 연

결할 수 있는 조직의 힘을 회복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개별 노조의 파업 실패를 통해서 얻은 교훈이 노동운동은 실패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위해 다른 사회 세력과의 연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는 점은 흥미롭다. 노동운동의 한계를 다른 사회 세력과의 협력

을 통해 극복하려는 칠레 노동운동의 태도는 이후 노동운동이 칠레 사회

50) Kurtz(2009). 
51) Yi(2007), 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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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강력한 개혁 세력의 지위를 유지하는 토대가 되었다. 

3. 2019년 사회개혁요구시위(Estallido Social: 사회폭발)와 

노동운동

2019년 10월 시작된 사회개혁요구시위는 2020년까지 3월까지 계속되

었다. 이 시위는 장기간 계속되었다는 점뿐 아니라 수많은 시민이 참여

했다는 점에서도 역사적인 사건이다. 경찰 추산으로 약 370만 명52)이 시

위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2019년 기준으로 칠레 인구가 

1,900만 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인구의 거의 19%가 시위에 참여한 

것이다. 2019년 사회개혁요구시위는 공권력의 폭력적 대응으로 이어졌다.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목숨을 잃은 시민은 34명에 달

하며, 3,400명 이상이 부상 당했고, 8,800명 이상이 체포되었다.53) 

이 시위의 시작은 2019년 10월 6일부터 시행되기로 예고되었던 30페

소54)의 지하철 요금 인상이었다. 지하철 요금 인상안이 발표되자 이에 

저항하는 수천 명의 중·고등학생들은 산티아고 지하철역을 점거하며 저

항의 방식으로 무임승차를 선택했는데, 이후 무임승차를 택한 시민의 수

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다. 결국, 10월 18일 지하철역을 점거한 학생

들에 대한 경찰의 진압이 시작되었고, 경찰과 학생들의 대치로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내무부 장관이 지하철 역사 점거

와 파손 및 방화에 가담한 사람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52) Cooperative.cl(2019). 
53) INDH(2019). 
54) 2019년 12월 환율로 30페소는 약 0.04$(US)에 해당하며 원화로는 약 50원 정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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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은 격화되었다. 

고작 30페소의 요금 인상이 대규모 시위로 이어진 배경은 그것이 공공

요금의 인상이었다는 점이다. 심지어 학생 요금은 인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생들이 대거 지하철역을 점거하며 요금 인상에 반대

한 것은 그동안 있었던 공공부문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공격에 칠레 시민

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55) 이렇게 촉발된 대규모 시

위의 중심에는 칠레의 노동운동 특히 CUT가 있었다.56) 

2019년 10월 18일의 사회개혁요구시위가 촉발되기 전부터 CUT는 이

미 신자유주의로 인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와의 연대

를 모색하고 있었다. CUT는 2019년 8월 <사회적 연대를 위한 연석회의

(la Mesa para Unidad Social)>를 구성하며 시민사회 조직들과 연대하였

다. 노동조직, 학술조직, 사회운동 조직 및 학생조직 등 150개의 조직을 

포괄하는 이 연석회의는 이후 사회개혁요구시위를 조직하고 정부와의 협

상 역시 주도적으로 진행하면서 사회변혁요구시위를 이끌었다.57) 

전국으로 시위가 퍼져나가자 피녜라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시

위대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무차별적 검거와 진압에 나섰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강경 대응은 더 많은 시민의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10월 

20일 CUT는 피녜라 정부에게 비상사태를 종료하고 동원된 군 병력을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동시에 CUT는 연석회의와 함께 10월 21일 

전국시위를 소집하였다.58) 

정부는 CUT와 연석회의의 요구를 무시했다. 결국, CUT는 10월 23일

과 24일 이틀 동안 전국 총파업을 진행하였다.59) 총파업을 통해서 정부

55) 박윤주(2022), p.15.
56) Osorio Lavín & Velásquez(2022), p.1.
57) Emol(2019). 
58) CUT(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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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상사태를 종료하고, 신자유주의적 정부 정책의 중단하며, 사회개혁

을 위해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제헌의회를 소집하라고 요구하였다. 이후 

사회개혁요구시위의 주요 의제가 된 제헌의회의 소집을 공식적으로 요구

한 것이 CUT라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칠레의 시민사회는 오랜 시간 피

노체트 헌법의 개헌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사회개혁요구시위 중 CUT를 

통해서 그 주장이 구체화되었고, 이후 사회개혁요구시위의 방향이 명확

해졌다는 것은 CUT의 정치적 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주요한 사건이

다.60)  

이후 CUT는 사회개혁요구시위의 정점으로 평가받는 2019년 11월 12

일 전국 총파업을 조직하였다. 시위가 끝난 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피녜라 대통령은 CUT와 연석회의 노동분과가 주도한 

11월 12일 총파업을 기점으로 시위대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고

백하였다61). 11월 12일 새벽 5시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계속된 이 총파

업에 공공부문 노동자의 90%, 민간 부문 노동자의 60%가 참여하였다. 

성공적인 총파업의 결과, 11월 15일 정부 여당과 주요 야당은 “사회적 

평화와 새로운 헌법에 대한 협정(Acuerdo por la Paz Social y la 

Nueva Constitución)”에 서명하였다.62) 

2019년 사회개혁요구시위는 민주화 이후에도 청산되지 못한 피노체트 

군부 독재의 잔재에 대한 칠레 사회의 불만이 쏟아져 나온 결과물이다. 

시위를 촉발한 불만은 하나의 이슈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아울렀다. 불평등, 성폭력, 인종차별, 복지의 부재 등 다양한 불만을 표출

하기 위하여 여성, 원주민, 연금 생활자, 학생, 도시 빈민, 노동자 등 여

59) La Tercera(2019). 
60) 박윤주(2023), p.107-108.
61) Emol(2020).
62) 박윤주(2023), p.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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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사회 주체들이 거리로 나섰다. 다양한 불만이 표출된 만큼 사회개혁

요구시위는 자칫 산만하고 중심 없는 외침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CUT

와 연석회의의 조직력과 정치력은 이 시위를 최근 칠레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회 변동의 하나로 만드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사회개혁요구

시위 속에서 중심에 선 CUT의 모습은 신자유주의하에서 약화하는 노동

조합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Ⅲ. 칠레 노동조합운동의 특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칠레의 노동운동 특히 노동조합운동은 칠레 사

회 변동의 순간순간마다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전통은 2019년 

사회개혁요구 시위까지 이어졌다. 이 절에서는 칠레 노동조합운동이 사

회 변동 추동 세력으로서 성공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인을 분석하

기 위하여 칠레 노동조합운동의 현황을 살펴보고, 칠레 노동조합운동의 

특징인 사회정치적 노동조합주의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칠레 최대 노동

조합연맹인 CUT가 사회정치적 노동조합주의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하여 

채택한 전략들을 고찰하였다.

1. 칠레 노동조합운동의 현황

칠레의 노동운동은 아옌데 정권의 탄생, 민주화, 그리고 사회개혁요구

시위(Estallido Social)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칠레의 주요 사회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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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끌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칠레 노동조합운동이 칠레 사회에서 갖

는 중요성에 비하여 노동조합운동이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칠레의 

2018년 현재 노조 가입률은 17.1%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인 15.8%보

다 약간 높은 수치이다.63) 하지만, 칠레의 경제가 노조 가입이 불가능한 

거대한 비공식 부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칠레 

비공식 부문의 고용률은 무려 27%64)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17.1%의 노조가입률은 저조한 수치이다.

이렇듯 낮은 노조 가입률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특히 CUT가 갖는 

정치적 의미는 사회 제도에 대한 칠레인들의 신뢰도 조사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표� 3-1]�사회�제도에�대한�칠레인들의�신뢰도

   출처� :� Velasco� &� Funk(2020)

63) OECD Statistics(2021). 
64) Luján Salazar & Vanek(2022). 



�

라틴아메리카� 핑크타이드� 연구

60

2019년, 칠레에서는 국민의 약 14.6%가 노조를 신뢰한다는 조사 결과

가 발표되었다. 칠레 시민의 제도권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이 두드러졌던 

이 조사에서 노조에 대한 신뢰도는 교회(14.0%), 중앙정부(4.7%), 국회

(2.7%), 정당(2.1%), 그리고 기업(8.3%)에 대한 신뢰도보다 높았다. 특히 

전통적인 가톨릭 국가로 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은 칠레에서 노조

가 교회보다 더 신뢰를 얻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유의미하다. 아울러 정

부, 정당, 국회 그리고 기업보다도 노조가 월등히 높은 신뢰도를 기록한 

것도 칠레에서 노조가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위상을 보여주는 지점이다. 

칠레 노동조합운동의 핵심에는 CUT가 있다. CUT는 1902년 설립된 

칠레노동자대연맹(Gran Federación Obrera de Chile)을 계승한 칠레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노동조합연맹이다. 현재 칠레에는 CUT를 제

외하고도 2개의 전국 단위 노조 연합이 존재한다. 독립노동자연맹

(Central Autónoma de Trabajadores: 이하 CAT)과 전국노동자연맹

(Unión Nacional de Trabajadores: 이하 UNT)이다. 공무원들의 노조 

가입이 금지되어있어, 이들은 노조를 대체하는 조직인 전국공무원연합

(Asociación Nacional de Empleados Fiscales: 이하 ANEF)에 가입되어

있다. 2012년 기준으로 칠레 노조 중 28.1%는 CUT에 가입되어있고, 

1.7%는 CAT, 0.8%는 UNT에 가입되어있다. 칠레 노조의 압도적 다수

인 70%는 공식적으로 어떤 전국 단위 노조 연맹에 가입되어있지 않다. 

이는 사업장별 협상만이 가능한 현 노동법과 무관하지 않다.65) 

65) Bellido de Luna(2019), 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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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정치적 노동조합주의(Sindicalismo Sociopolítico)의 

의미

아르헨티나의 훌리오 고디오(Julio Godio)와 같은 일부 노동조합 분석

가가 내놓은 사회정치적 노동조합주의라는 개념은 1980년대에 등장하였

고, 라틴아메리카 전반에서 상당한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흐름에 

칠레도 예외는 아니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1980년대부터 시작된 노동시장 유연화와 생산의 아

웃소싱과 오프쇼어링을 포함하는 생산구조의 재편은 실업과 비공식 노동

의 점진적 증가를 가져왔다. 그 결과, 기업에 대항할 노동조합의 힘은 갈

수록 약화하였다. 아르헨티나의 훌리오 고디오와 같은 노동조합 이론가

들은 노동조합이 생산 분야에서 잃어버린 권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사회

정치적 행동을 지향해야 하며, 노동조합이 법률 제·개정과 사회적 소통을 

촉진하는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66)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그에 따른 노동조합의 

약화가 있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함께 라틴아메리카의 노동운동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노동조합운동가들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와 함께 라틴아메리카가 세계의 공장으로 전락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전

통적인 노사관계에 일어난 변화가 노동조합운동을 더욱 어렵게 했다고 

진단하였다. 다양한 형태의 고용 방식은 노동자들의 정체성을 분열시켰

고, 기업 구조의 세계화는 투쟁의 대상이 되는 ‘사측’을 국경 밖으로 옮

겨놨다. 분열된 노동자의 정체성과 세계화된 고용 관계는 라틴아메리카 

노동운동의 방향성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66) Anigstein(2017),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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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디오를 비롯한 사회정치적 노동조합주의자들은 노동조합의 역할은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며, 이때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는 것은 노동자들이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직면하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함께 대응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신자유주의하

에서 노동자들에게 일어나는 문제들은 종종 개별 사업장의 범위를 벗어

난다고 분석하였다67). 예컨대, 세계화되고 원자화된 경제 구조 속에서 노

동시장은 다변화되며, 이렇듯 다변화된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은 노동자

라는 정체성과 함께 여성, 원주민, 이주민, 도시 빈민, 학생 등 다양한 정

체성으로부터 발현되는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고 보았다68). 사회

정치적 노동조합주의에 따르면,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에 노조들이 적극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노동조합은 개별 사업장에서 잃어

버린 권력과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으며, 동시에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위의 주장은 언뜻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Social Movement 

Unionism)의 그것과 닮아있다.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 또한 기존 노사

관계 제도의 틀(제약)을 초월한 노동운동을 지향하고, 노동조합운동의 본

질(목적)에 대한 재정의를 요구하며, 노동조합과 사회운동 단체 간의 협

력 또는 연대 관계를 강조하고, 노동조합 조직의 민주화 및 노동자의 풀

뿌리 차원에서의 국제연대를 그 원칙으로 삼기 때문이다.69) 하지만 사회

운동적 노동조합주의와 라틴아메리카에서 광범위하게 채택되고 있는 사

회정치적 노동조합주의 간의 가장 큰 차이는 노동조합의 역할을 규정함

에 있어 정당과의 관계 및 현실 정치에의 참여를 강조하는 점이다.

67) Godio, J(2003), p.1.
68) Ibid. p.2
69) 양준호(2022), 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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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디오에 따르면 사회정치적 노동조합주의의 토대는 조직의 민주화이

다. 조직의 민주화는 노동조합 내의 여러 이념의 공존을 인정하는 문화

를 포함해야 한다. 그는 다양한 이념이 공존하며, 조합원과 간부 그리고 

조합과 정당 간의 소통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노동조

합을 민주화된 노동조합이라고 규정하였다.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가 

조합원과 간부 간 수평적 관계에 집중했다면, 사회정치적 노동조합주의

는 조합과 정당의 민주적 소통 또한 강조한다. 즉, 노동조합 조직 내의 

민주적 소통을 통해서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고, 

이러한 요구는 정당과의 정치적 소통을 통해 실현된다고 보았다.70) 

물론, 노동조합과 정당의 관계에서 노동조합은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

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노조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간은 노동조합이 

되어야 한다. 사업장 범위를 벗어나는 노동자의 다양한 요구도 포용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되기 위하여 노동조합이라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

용해야 한다는 사회정치적 노동조합주의의 주장은 매우 흥미롭다. 이는 

노조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지만 요구하고 수용하며 의제를 결정하

는 공간은 노동조합이 되어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역량 강화

를 도모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만난 CUT 간부들과 노동운동가들이 이 

부분을 강조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노동조합이 어

떻게 개별 사업장을 토대로 노동자들의 사회적 요구를 수렴하고 행동할 

수 있었는지는 다음 절에서 칠레의 사회정치적 조합주의의 전략을 사례

로 설명하였다.

70) Godio, J(2003),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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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칠레의 사회정치적 노동조합주의 전략

2005년 발간된 <칠레 노동시장의 허구와 현실(Mitos y Realidades del 

Mercado Laboral en Chile)>에서 당시 CUT의 위원장이었던 아르투로 

마르티네스(Arturo Martínez)는 <국제화된 칠레에서 노동조합의 전략>이

라는 기고문을 통해 CUT의 사회정치적 노동조합주의 전략을 소개하였

다. 그는 그동안 CUT를 비롯한 칠레의 노동운동이 좌파 정당들과의 관

계 설정에서 지나치게 정당에 의존적이었다는 점을 비판하며 노동조합이 

정당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변화된 세계 질

서에 부응하기 위하여 노동의 권리를 노동자들의 삶의 권리로 확장하고 

이를 위해서 노동조합을 민주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사회정치적 노동조합주의란 “노동자들을 단순히 사업장에

서 근무하는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 파악하는 

것71)”에서 출발한다. 그는 사회정치적 노동조합주의가 노동조합으로 하

여금 노동자들이 회사와 노동조합의 범위를 넘어서는 다른 문제들에 봉

착할 수 있다는 점을 자각하게 함으로써 노동조합 조직의 변화 즉 민주

화를 요구한다고 보았다.72)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선, 

노동조합의 자율성과 독립성의 보장이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칠레의 

노동조합주의는 좌파 정당 특히 공산당 그리고 사회당과 강력히 연대하

여 왔다. 노동 세력 안에서 주도권을 얻기 위한 이 두 좌파 정당의 경쟁

은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작동하였다. CUT가 사회정치

71) Martínes(2005), p.206.
72) Ibid. p.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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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노동조합주의의 첫 번째 원칙으로 정당으로부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선택한 것은 그동안 칠레 노동운동이 좌파 정당과의 긴밀한 연대 속에서 

경험한 고민을 반영한다. 이 원칙은 노동조합이 특정 이념 정당의 하부 

조직으로 여겨지는 사회적 시선이나, 노동조직의 이해보다는 소속 정당

의 이해에 더욱 봉사하는 노조원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

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마르티네스는 노동조합 지도부의 정당 활동 자체를 부정하진 

않는다. 그에 따르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할 자유

는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노동조합 지도부의 최우선 과제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향상하는 점이라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

조하였다.73)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한 노동조합 지도부의 정당 활동에 대한 

견해도 마찬가지였다. 노조 간부의 정당 가입은 정당한 정치 행위이며, 

노조원들의 정당 가입도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졌으나, 노조 간부에게 노

조원들이 기대하는 바는 노조 간부가 자신의 정당 활동을 활용하여 노조

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으로 그 반대의 상황이 연출 되어서는 안 된

다는 것이다. 다음은 노동운동 전문가인 세바스티안 오소리오와의 인터

뷰74) 내용이다.

A: 칠레에서 훌륭한 노조 간부는 어떤 사람인가요?

B: 현장에 있는 혹은 현장을 경험한 노조 간부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CUT의 간부가 되기 위해서도 현장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선출되기 쉽죠. 그리고 CUT 지

73) Ibid. p.207.
74) Osorio(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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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부 일을 하느라 현장을 너무 오래 떠나있으면 노동자

들은 또 그런 간부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노사쟁의 연구소 소장인 디에고 벨라스케스도 같은 의견을 피력하였

다.75)

A: 노조 간부가 되려면 특정 정당을 지지해야 한다거나 혹

은 정치와 무관해야 한다는 등의 기준이 있나요?

B: 대체로 노조 간부들은 정당원입니다. 공산당원이 제일 

많고 그다음으로 사회당원이 많아요. 노조원들은 선거

에서 간부의 소속 정당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

다. 심지어 지난 선거에서는 공화당76) 당원이 간부로 

뽑힌 노조도 있었어요. 들어보니 거의 사회당 당원같이 

말을 하며 노조원들의 복지를 책임지겠다고 했다더군

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익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 후보를 

간부로 선출합니다. 간부의 정치 성향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정당원이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

다. 정당원이라는 것이 노조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 그 또한 좋은 일이니까요. 공화당 소속 노조 간

부의 경우, 아마도 조합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회당 당

75) Velásquez(2023). 
76) 칠레 공화당(PLR)은 2019년 독립민주연합(Independent Democratic Union)에서 

분리되어 창당된 칠레 정당임.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으로 구분됨. 창립자이자 지도
자는 2017년과 2021년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를 지낸 변호사 호세 안토니오 카스
트(Jose Antonio Kast)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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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처럼 행동할 겁니다. 조합원들에게는 그게 제일 중요

한 거죠. 

위의 인터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은 칠레의 사회정치적 노동

조합주의와 정당정치 간의 흥미로운 관계이다.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

와 달리 사회정치적 노동조합주의는 노동자의 권익의 범위를 넓게 설정

할 뿐 본질적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하는 노동조합의 역할에 집중하

며, 노동자들이 권익을 벗어난 사회 전반의 개혁을 중시하지 않는다. 따

라서 노조원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노조 간부의 역량이 증명된다면 

그 간부의 당적이 사회당이든 공화당이든 그리 중요하지 않다.

이러한 사회정치적 노동조합주의의 특징이 더욱 적극적으로 드러난, 

두 번째 원칙은 봉사하는 노동조합주의이다. 칠레의 사회정치적 노동조

합주의는 국가가 신자유주의와 함께 복지국가의 모델을 포기했다고 주장

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노동의 전통적 의미에서 노동자들을 노동조합

에 가입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가나 공공기관, 정당이 

완전히 만족시켜주지 않는 노동자들의 사회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77) 이러한 노력은 칠레에서 노동조합이 국가보

다 더 높은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신자유주의와 

함께 축소된 국가의 기능을 대신 수행하는 대안으로서 노동조합이 부상

한 것은 국가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대안이 될 수 있는 사회 제도가 부

족한 라틴아메리카의 특수성을 반영하기도 한다. 

세 번째 원칙은 가치 중심 노동조합주의이다. 마르티네스는 가치 중심 

노동조합주의를 강조하며 “우리의 노동조합주의는 윤리적, 도덕적 원칙을 

포함하며... 노동조합 지도자는 우리가 조직으로서 약화되거나 축소되거

77) Martínes(2005), p.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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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혹은 파괴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여지를 주는 슬픈 역

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78)”라고 적었다. 윤리와 도덕에 대한 강조는 노동

조합 지도부의 부정부패가 노동조합 전체에 끼칠 위험을 경고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 조직의 강화를 원칙으로 밝혔다. 역사적으로 칠

레에서 노동조합은 노조원의 불편을 해결하는 장으로 활용되어왔다. 그

리고 사회정치적 노동조합주의와 함께 노동자들의 ‘불편’은 사업장에서의 

어려움을 넘어 삶에서의 어려움으로 확대되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삶에서 경험하는 문제 전반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창구로

서의 역할을 지향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동조합의 역할은 조직의 강화와 

함께 이루어질 때 지속 가능하다. 마르티네스는 마지막 원칙을 강조하며 

조합원들의 참여가 불편사항을 접수하는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

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최근 노조 지도자들은 노조의 관점에서 노조원들을 지도하

고, 교육하는 것보다 조합원을 위한 서류 작업과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더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풀뿌리 참

여는 기껏해야 회의 참석으로 제한됩니다...(중략)... 이러한 

관행은 반드시 변화해야 합니다. 조직을 지키고 방어하기 

위해서 성숙한 조직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79)

이 마지막 원칙은 매우 흥미롭다. 사회정치적 노동조합주의가 노동조

합에 요구하는 운동의 범위는 기존 사업장 중심의 활동 범위를 뛰어넘는

다. 노동조합이 경제 영역뿐 아닐 사회 및 정치 영역에서 노동자가 맞닥

78) Ibid. p.209
79) Ibid. p.20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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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리는 다양한 부조리와 맞서 싸우는 것은 사회정치적 노동조합주의가 

요구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노조원 간의 관계가 

후견주의적으로 변질할 여지 또한 존재한다. 마지막 원칙은 노동조합이 

노동자를 대변하는 행위는 노동조합이 노조원을 후견하는 행위가 아니라 

노동자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동운동에 참여한다는 전제에서 가능

하다는 것을 뜻한다. 즉, 칠레의 사회정치적 노동조합주의는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을 삶을 개선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요구

하는 동시에 노동자 역시 노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

마르티네스가 CUT의 의장으로서 현장에서 이해한 사회정치적 노동조

합주의는 사회정치적 노동조합주의의 이론이 제시하는 추상적인 형태를 

띠고 있지 않다. 하지만 칠레의 노동조합운동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투

박하지만, 직접적인 고민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세 번째와 네 

번째 원칙에서는 노동조합의 활동 영역이 확대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고민을 엿볼 수 있었다.

다음 절에서는 칠레의 사회정치적 노동조합주의가 앞서 언급한 세 가

지 사회 변동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살펴보았다. 

4. 칠레 노동운동의 성공과 사회정치적 노동조합주의

1) 아옌데 정부

칠레 노동자들이 아옌데 정부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당시 노동조합은 공화당과 사회당 당적을 지닌 노동운동가들

에 의해 주도되었고, 이러한 노동조합의 정치적 성향은 칠레 노동운동사



�

라틴아메리카� 핑크타이드� 연구

70

를 관통하는 특징이기도 하다. 따라서 노동자와 노조 간부의 정치적 성

향을 인정하는 이념적 다원주의를 받아들이되 정당으로부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칠레의 사회정치적 노동조합주의가 아옌데 정부에서 

발현되지 못했을 것으로 예상하기 쉽다. 하지만 현실은 예상되는 바와는 

다르다. 아옌데 정부하에서 노동운동은 아옌데에 대한 지지를 보냈으나 

그것이 맹목적인 지지가 아니었다는 증거가 여러 곳에서 포착된다. 인민

연합 정부 자체가 좌파 정당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정치구조였기 때문에, 

다양한 정당 조직원들이 속해 있는 노동조합운동에서도 인민연합의 각기 

다른 정당에 대한 지지와 이에 따른 정치적 입장의 차이가 드러난다. 

공산당의 경우 1952년 사회당과 함께 최초로 연합을 결성할 때부터 

중도좌파와 중산층을 포함하는 좌파 연합의 확장을 주장해왔다. 공산당

의 경우, 미국에 대한 반감을 품는 중도층까지도 협력의 대상으로 삼아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사회당은 좀 더 선명한 좌파 연합을 주창하

였으며 좌파 연합의 확장은 중도 세력과의 연합을 통해서 이룰 것이 아

니라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진정한 좌파의 강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

다고 보았다. 이러한 시각 차이는 이후 인민연합 내에서도 갈등의 원인

이 되었다.80)

1970년 대통령 선거는 공산당의 전략에 따라 치러졌다. 인민연합은 좌

파 정당의 주도로 중도좌파 및 중도우파의 지지까지도 얻어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제시된 인민연합의 사회주의 전환을 위한 전략

은 1964년 제시되었던 전략보다 온건하였고, 정권을 창출한 후 6년 동안 

경제의 주요 부분을 국유화하고, 민주적 제도를 확대하고, 재분배 프로그

램 및 토지 개혁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겠

다고 천명하였다. 

80) Schweitzer(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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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중심의 정책을 토대로 한, 좀 더 급진적인 사회주의 혁명을 주

장해왔던 사회당에 대한 노동조합의 지지보다 공산당에 대한 노동조합의 

지지가 더 압도적이었다는 점은 흥미롭다. 공산당은 칠레 전략 산업 및 

민간 부문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사회당을 제치고 지지세를 확장해나갔으

며, 그 결과, CUT의 주도 세력이 되었다. 이는 이후 아옌데 대통령이 사

회당 출신이었음에도 인민연합의 정책이 공산당의 전략을 많이 수용하게 

만드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81) 

그뿐만 아니라 아옌데의 경제정책은 노동조합의 광범위하고 자발적인 

행동의 결과로 탄생하였다. 특히 각 사업장에서 일어난 노동운동의 조직

화와 이를 기반으로 한 직장 점거는 아옌데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바꾸었

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동자들이 인민연합 정부와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업장을 민주화한 예로는 야루르(Yarur) 섬유 공장 점거를 들 

수 있다. 이 공장의 노동자들은 아옌데 집권 직후, 수십 년 동안 사업장

을 장악했던 어용 노조를 쫓아내고 전투적인 독립 노조를 결성하였다. 

이를 위하여 사회당과 공산당 소속 노조 간부들이 선봉에 섰으며, 지역

의 당 조직에 지원을 요구하였다. 이렇게 생겨난 독립 노조는 작업 현장

을 장악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 폭압적인 관리자를 해임하였고, 공장에서

의 생산 통제를 위한 작업 현장 위원회를 설립하였다.82)

야루르 노동자들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칠레의 노동조합운동은 아옌

데 시절부터 노동조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정당과 결

합하고 정당의 정치력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좌파 세력 내에 사회당

과 공산당의 경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노동조합이 좌파 정당과의 관계 

속에서 더 큰 협상력을 갖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노동자

81) Ibid.
82) Wyn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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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익을 사업장의 민주화는 물론 경제의 민주화로 확대하여 해석한 아

옌데 정부하의 노동조합들이 인민연합 내의 정당들과 적극적으로 결합하

여 사업장 점거를 실천하고, 어용 노조를 몰아내며, 산업의 국유화까지 

추진해 낸 것은 이후 구체화한 사회정치적 노동조합주의의 전통을 발화

시킨 역사적 사건이었다.

2) 민주화운동

칠레의 노동자들 특히 구리노조가 민주화운동의 주축이 된 과정 또한 

칠레 노동조합주의의 사회정치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다. 1977

년 엘테니엔테(el Teniente) 광산에서의 파업과 1978년 추키카마타

(Chuquicamata) 광산 파업은 모두 광산 노동자들이 노동환경 개선과 해

고된 노조 지도자들에 대한 복직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부의 거

듭된 실정으로 경제는 어려워졌고, 광산 도시의 삶은 피폐해졌다. 특히 

군사정권이 도입한 구리 산업에서의 실질임금 삭감 정책과 복지 제도 폐

지로 구리 노동자들의 구매력은 1974년부터 1977년 사이 45%나 감소했

다.83)

이렇듯 힘겨운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엔테니엔테 광산 노동자들

은 군사 쿠데타 이후 칠레에서 처음 발생한 파업을 조직하였고, 추키카

마타 노동자들도 그 뒤를 따랐다. 하지만 군사정권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는커녕,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노조 지도자들을 해고하였다. 

이후 칠레 민주화운동의 도화선이 된 1983년 칠레 구리노조연맹의전국

총파업은 정부의 실정으로 어려워진 노동자들의 현실을 온 국민에게 적

극적으로 알려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하지만, 이들

83) Yi(2007), p.153.



�

제3장� 칠레� 노동운동의� 성공� 요인

73

이 곧 깨달은 것은 독재 정권하에서 한 사업장 내의 요구는 사업장 밖 

사회 문제와 유리될 수 없다는 것이었고, 사업장 내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사회의 각 세력과 연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구리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하여 칠레 정치의 변화 즉 민주화가 필요하

다는 점을 인지하고 다양한 사회세력과 연대하며 스스로 민주화운동의 

주축으로 성장해 나갔다. 이는 사업장에서의 노동의 문제를 사회의 문제

로 재해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정치 행보를 보인 사회

정치적 노동조합주의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3) 2019년 사회개혁요구시위(Estallido Social)

하지만 무엇보다도 칠레 노동조합의 사회정치적 노동조합주의를 가장 

잘 보여준 사례는 2019년 사회개혁요구시위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시위

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 8월부터 CUT는 다양한 사회조직과 연석회의

를 조직하여 노동자들의 요구를 사회적 의제로 재해석하였고, 이를 관철

하기 위한 정치적 행보를 시작했었다. 따라서 2019년 10월 사회개혁요구

시위가 본격적으로 촉발되자 CUT는 시위의 중심에서 시위를 조직하고, 

시위대의 요구를 정치권과 협상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다. 이는 일

찍이 CUT가 노동자들의 권리는 사업장 안에만 제한되지 않으며, 노동자

의 의료, 교육, 환경, 성평등 등과 같은 광범위한 영역이 노동조합의 영

역이라고 선언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군사 정권하에서 약화된 노동조합

의 힘을 회복할 목적으로 선택된 이러한 전략은 신자유주의에 대해 저항

하는 다양한 사회 세력과 CUT가 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실제로 

본 연구의 인터뷰에 응한 모든 이들이 사회개혁요구시위에서 목격한 가

장 인상적인 사건의 하나로 노동운동과 다양한 사회운동의 전격적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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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꼽았다. 

우리는 거리에서 노동운동과 여성운동, 환경운동, 원주민운

동, 성소수자운동 등 다양한 운동이 결합한 엄청난 힘을 

보았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운동

이 중심이 되어, 이렇게 다양한 사회운동과 연대할 수 있

었던 건 대단한 진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능할 것으

로 생각하지 못했거든요84).

이후 CUT는 좌파 정당과의 관계를 활용하여 시위대와 정치권 간의 

협상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노체트 헌법의 개헌이라는 

요구를 관철하였다. 하지만 CUT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CUT 주도로 가능했던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연대에 대해 감

동했던 만큼, CUT의 주도로 진행된 정치권과의 협상이 사회개혁요구시

위의 개혁성을 퇴색시켰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개헌이라는 요구가 사회

개혁요구시위의 다양한 주장을 제도권 안으로 수렴하기 위한 도구일 뿐

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85) 이러한 주장은 칠레 노동조합주의가 표방하

는 사회정치적 노동조합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

다. 칠레 노동운동은 그동안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당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창구로 정당

을 활용하는 데에 주저함이 없었다. 하지만 정당과의 밀접한 관계는 노

동운동의 급진성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아옌데 정권하에서 노동운동이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하던 사회당이 아니

84) Totoro(2023). 
85) Torres & Muñoz(2021). 



�

제3장� 칠레� 노동운동의� 성공� 요인

75

라 개혁 연대를 주장하던 공산당과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처럼, 

사회개혁요구시위에서도 CUT는 피녜라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던 세력

의 요구보다는 개헌이라는 제도적 해결책을 선택하였고, CUT의 사회정

치적 노동조합주의를 이러한 선택의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다.

4) 주 40시간 노동법 개정

칠레의 하원은 2023년 4월 11일 칠레의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45시간

에서 40시간으로 낮추는 법안을 127표 찬성, 14표 반대의 압도적인 결과

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미 5주 전 상원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된 

상태였다86). 올해 5월 1일 노동절을 기념하여 보리치 대통령은 노동법 

개정안에 서명하였고, 칠레는 에콰도르와 베네수엘라에 이어 라틴아메리

카에서 세 번째로 주 40시간 노동시간을 관철시킨 나라가 되었다. 

OECD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가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을 기록하는 

지역이며, 이웃 나라인 아르헨티나의 주당 노동시간은 48시간, 브라질은 

44시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87) 칠레의 성과는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

다. 

이번 노동 개혁 법안은 주당 노동시간을 45시간에서 40시간으로 낮추

는 조치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유연화, 육아를 위한 유연 노동 시간제 도

입과 노동시간 조정으로 인한 임금 조정 불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즉, 

이 법안의 통과로 칠레는 매년 1시간씩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줄여나가

기로 했고, 5년 후인 2028년에 주당 최대 40시간의 노동시간 규정을 확

정하게 된다. 또한, 노동자들은 고용주와 40시간 노동을 유연하게 적용하

86) AP(2023). 
87) DW(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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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세부 사항에 조율할 수 있다. 예컨대, 노사의 합의로 하루에 10

시간씩 4일에 걸쳐 일하는 근무 일정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부모는 유연 근무제를 선택하여 출퇴근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법안은 임금 보호 조항을 두어 줄어든 

주당 노동시간으로 인하여 노동자들의 임금이 삭감되는 것을 막고 있

다.88) 

이렇듯 노동계의 요구가 반영된 이번 법안의 국회 통과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은 아니었다. 이 법안은 2017년 당시 공산당 소속 의원이자 현 

정부총무장관 카밀라 바예호(Camila Vallejo)와 역시 공산당 소속 국회의

원인 카롤 카리올라(Karol Cariola)에 의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2019

년까지 하원 심의까지는 통과되었으나 이후 상원을 통과하지 못한 채 계

류 중이었다. 하지만 2022년 무려 200회 이상의 시민사회와의 공청회를 

거쳐 완성된 수정안을 행정부가 다시 국회에 제출하며, 주 40시간 노동

법 개정은 성사될 수 있었다.89) 이 법안의 통과는 2022년 9월 개헌안의 

부결로 정치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보리치 정부에게 필요했던 작은 정치

적 승리이자,90) 진보 정치의 어려움 속에서 노동계가 거둬낸 성공이었다.

이 법안의 성공을 위하여 칠레 노동계가 기울인 노력은 사회정치적 노

동조합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주목할 만하다. 무엇보다도 이 법안을 처

음 발의한 공산당과 노동계는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특

히 노동계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당과 경쟁해 온 공산당은 2012

년부터 구성된 공산당 소속 CUT 지도부와의 협조하에 2017년 국회에서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 법안이 하원에서의 심의를 통과하자 재계

88) Dempsey(2023). 
89) Gobierno de Chile(2023).
90) DW(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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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선이 치러지는 해에 발표되는 전형적인 대중영합주의 정책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이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하여 노력하

였다. 당시 칠레 상공회의소 회장이었던 리카르도 메웨스(Ricardo 

Mewes)는 이 법안이 중소기업의 생산성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

고 경고했다.91) 재계의 반발에 대해 CUT의 입장은 단호했다. 당시 CUT 

의장이었던 바르바라 피게로아(Bárbara Figueroa)는 “소위 생산성 논쟁은 

늘 고용주들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에 대한 나쁜 선입견을 바탕으로 진

행된다. 말로만이 아닌 진정한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대

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한다.”92)고 주장하며, 카밀라 바예호의 법안을 옹

호했다.

이후 출범한 친재계 성향의 피녜라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 법안에 대한 

우려를 숨기지 않았고, 하원의 심의를 거친 노동법은 더 이상의 국회 논

의를 거치지 못하고 계류 중이었다. 이에 CUT는 2019년 노동조합 대표

들과 시민사회 단체를 포괄하는 “주 40시간 노동법을 위한 노동자 회의

(Coordinadora de Trabajadores por las 40 horas semanales)”를 구성하

였다. 이 노동자 회의에는 상업, 광업, 건설, 그리고 교육 부문의 노동 대

표들이 두루 참여하였고, CUT 소속 노조뿐 아니라 비소속 노조들도 참

여하였다. 노동자회의의 첫 번째 회의에서 2017년 법안을 최초 발의한 

당시 공산당 의원인 카밀라 바예호가 참석, 법안 내용 및 입법 절차상 

문제를 발표하였다.93) 향후 이 기구는 CUT가 노동자와 시민사회의 의견

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통로로 활용되었고, 주 40시간 노동법 개정이 

CUT 소속 노동자들의 의견일 뿐이라는 정·재계의 공격에 대하여 주 40

91) coolerativa.cl(2017).
92) Ibid. 
93) industrialChile.cl(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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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노동법 개정은 칠레 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94) 그리고 이를 증명하듯이 2019년 9월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6%가 주 40시간 노동법을 지지한다는 결과가 발

표되었다.95) 

2022년, 대선 캠페인부터 주 40시간 노동법 개정을 약속했던 보리치 

정부가 출범하자, CUT는 정부와 함께 40시간 인증제(Sello 40 horas)를 

시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부와 CUT는 공동으로 주당 노동시

간을 자발적으로 45시간 이하로 낮춘 기업을 40시간 인증 기업으로 선

정하였으며, 이 인증을 받음으로써 기업들은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기업으로 정부의 인정을 받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96). 당

시 CUT의 부의장이었던 후안 모레노(Juan Moreno)는 칠레 CNN과의 

인터뷰에서 40시간 인증제는 주 40시간 노동에 대해 막연한 공포를 가

진 기업이 이 조치에 대한 공포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

이라고 설명하였다.97)

이 법안에 반대하는 세력은 주 40시간은 중소기업이나 영세한 기업에 

부담이 되는 조치로 이 법안을 강행한다면 중소기업이나 영세한 기업들

의 파산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하지만 주 40시간 

인증에 참여한 기업의 90%가 중소기업이며 38%는 9명 이하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형 기업이었다는 점은 이러한 우려를 종식하기에 충분

하였다.98)

CUT와 노동 세력의 강력한 지지와 시민사회의 찬성에 힘입어 보리치 

94) Radio Universigdad de Chile(2019). 
95) elmostrador(2019). 
96) Recursos Humanos(2022).
97) CNN Chile(2022). 
98) Diario Financiero(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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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2년 8월, 2017년부터 국회에 계류되어있던 주 40시간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하였다. 재계의 반대는 여전하였으나, 무려 200

회가 넘는 공청회를 통해 노동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정부는 주 40시간 

노동법 개정에 필요한 여론을 형성해 나갔다.99) 

2022년 9월 개헌안이 부결되며, 칠레에서 우파 정치의 힘은 강력해지

는 듯했다. 2019년 사회개혁요구시위와 제헌의회의 상징성을 안고 당선

된 보리치 정부에게 개헌안의 부결은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의미했다. 

하지만 2023년 4월 주 40시간 노동법 개정안은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며 

통과되었고 칠레 노동운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한 번 성공을 거둔 

사례가 되었다. 

주 40시간 노동법 개정은 2017년부터 칠레의 좌파 정당들과 공조하며 

노동법 개정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온 칠레 노동운동의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는 칠레 노동운동의 사회정치적 노동조합주의

의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CUT는 주 40시간 노동법 개정을 이루기 

위하여 노동계뿐 아니라 재계와 시민사회를 설득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

로그램들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하여 CUT는 정

당 및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주 40시간 노동법 개정안을 발의

한 공산당과 공산당 소속 CUT 간부 간의 긴밀한 소통은 이 법안에 대

한 국회 내외의 공격을 효율적으로 막아내는 데에 이바지했던 것으로 보

인다. 무엇보다도 이 법안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부

와 CUT가 함께 고안한 <40시간 인증제>, CUT가 CUT 조직 외의 노동

조합들까지 초대하여 만든 <40시간 노동자 회의> 그리고 정부와 함께 

조직한 200회가 넘는 노동계 및 시민사회 대상 공청회는 주 40시간 노

동법 개정을 위하여 CUT가 시민사회와 연대하는 동시에 정당을 활용하

99) elmostrador(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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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에 주저함이 없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는 사회정치적 노동조

합주의가 어떻게 현실에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Ⅳ. 소결: 칠레 노동운동이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

본 연구는 칠레의 노동운동이 역사적으로 사회 변동을 견인해 온 경험

들에 주목하며, 이를 가능케 한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칠레 노동조합운동이 노동자의 권익을 사업장의 범위 밖으로 확장하여 

사회적으로 재해석하는 동시에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실 정치와 긴밀

하게 소통하는 특징을 보여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칠레 노동조

합운동의 특징은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의 노동조합주의 

이론가들이 강조한 사회정치적 노동조합주의로 설명할 수 있었다.

사회정치적 노동조합주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함께 세계화된 자

본의 생산기지로 변해버린 라틴아메리카의 노동 현장에서 노동조합이 겪

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사회정치적 노동

조합주의는 더는 ‘노동자’라는 정체성만으로 단결을 요구하기 쉽지 않은 

신자유주의적 현실과 노동자가 투쟁할 대상이 전 세계로 분산된 세계화

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직면한 새로운 문제

들에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권력과 힘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신자유주의하에서 직면한 새로운 문제들은 개별 사

업장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았다. 노동자들은 일터에서만 자본주의의 

폐해를 경험할 뿐 아니라 병원에서, 학교에서, 공원에서, 지하철에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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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논리에 굴복한 사회에 맞닥뜨리며, 학부모로서, 여성으로서, 환자로

서, 원주민으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삶이 자본화되는 것을 경험한다. 사

회정치적 노동조합주의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이제 노동자들의 일의 문

제뿐 아니라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잃어버린 노동조합의 힘을 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적

극적인 노력은 노동조합의 민주화와 기존 정당과의 자율적이지만 긴밀한 

연대를 통해서 가능하다. 기존 정치와의 단절이 아니라 연대, 더 나아가 

노동조직을 중심으로 한 정당의 활용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사회정치적 

노동조합주의는 다른 지역의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와는 차별성을 띤

다.

라틴아메리카 노동조합주의의 특수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회정치적 

노동조합주의는 칠레 노동운동이 사회 변동을 추동해 온 역사를 설명하

는 데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칠레의 노동운동은 아옌데 정권의 창

출, 피노체트 군사정권의 몰락을 가져온 민주화운동 그리고 2019년의 사

회개혁요구시위에 이르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칠레의 노동 세

력은 아옌데 정권을 창출한 인민연합의 핵심 세력이었을 뿐 아니라 피노

체트 정권을 무너뜨린 민주화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던 1983년 전국총파업

을 조직하였고, 2019년 사회개혁요구시위의 정점이었던 11월 전국총파업

을 주도하였다. 이렇듯 사회 변동의 요소요소에서 늘 주도적 역할을 해

왔던 칠레의 노동운동은 최근 노동운동이 사회개혁세력으로서 주목받지 

못하는 다른 여러 지역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

다.

칠레의 사회정치적 노동조합주의는 칠레 노동조합운동이 시의성을 잃

지 않으면서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칠

레 노동조합들이 사회 변동에 참여한 과정을 살펴보면, 그 시작은 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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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합 내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그러한 시도

가 조합 내의 투쟁만으로는 성공하지 못하는 순간, 노동조합들은 투쟁의 

목표를 사업장 밖의 이슈, 즉 사회적 이슈의 해결로 확장하는 데에 망설

임이 없었다. 아옌데 정부를 출범시킨 노동조합운동의 목표는 일차적으

로는 개별 사업장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었으나, 그 처우의 개선이 자

본가들이 장악하고 있는 경제 구조 속에서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경제 

구조 자체의 변화를 요구하는 운동으로 전환하였다. 피노체트 정권하에

서도 노동조합은 노동환경 및 처우의 개선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개선이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자 노동조합들은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민주화운동의 중심에 섰다. 2019년 사회개혁요구시

위의 경우, 본격적인 시위가 시작되기 전인 8월에 이미 CUT는 신자유주

의의 극복 없이 노동자들의 권익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고,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사회단체와 함께 연석회의를 

구성,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폐기를 요구하였다. 따라서 2019년 사회개혁

요구시위가 발발하자 CUT가 구성한 연석회의는 자연스럽게 사회개혁요

구시위의 중심에서 시위를 주도하고 조직하며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는 

주체가 될 수 있었다. 개별 사업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되 노동조합의 목

표를 사회적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는 칠레 노동운동의 역사 속에서 확인

할 수 있었고,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칠레의 노동운동은 사회 변동의 시

기에 유의미한 주체로 떠오를 수 있었다.

칠레의 사회정치적 노동조합주의의 또 다른 주요한 특징은 노동조합과 

정당 특히 좌파 정당 간의 긴밀한 관계이다. 이러한 관계는 아옌데 정권

에서 절정을 이루었으나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었고, 현재 CUT의 주요 

간부들도 대부분 사회당 속은 공산당 소속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정치적 

노동조합주의는 노동조합과 정당 간의 자율적이지만 긴밀한 관계를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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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노동조합 내 정당들의 경쟁을 통해 노동운동의 정치적 역량이 강

화될 수 있다고 본다. 칠레의 경우 좌파 정당의 역사가 길고, 사회당과 

공산당 등 좌파 정당들이 노동조합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경쟁해 온 역

사 또한 길다. 따라서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 노동조합이 특정 정

당의 부속 기구로 전락하는 후견주의적 경향을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으

로 칠레는 정당 간의 경쟁이 노동조합 내 정치 노선들의 경쟁을 부추겨 

특정 정당이 노동조합을 장악하기가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졌다. 또한, 정

당들이 노동조합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경쟁하는 구조는 노동조합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관철하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도 하였

다. 

2023년 3월 21일 칠레 상원은 본회의에서 주당 45시간으로 규정된 근

로 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이는 법안 개정안을 재적 의원 45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이 개정안으로 하루 최대 10시간씩 주 4일 근무하

고, 3일 쉬는 것도 가능해졌으며, 12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 또는 보호

자는 고용주와 합의할 경우 출·퇴근 시간 조정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개정안은 4월 11일 하원에서 찬성 127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가결되

었으며,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공표되었다. 칠레가 라틴아메리

카에서 세 번째로 근로 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줄인 나라가 된 것도 유의

미하지만,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법안의 가결이 2022년 9월 역사상 가

장 진보적인 개헌안이었던 1차 개헌안의 부결 이후 일어난 일이라는 점

이다. 사회개혁을 요구했던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개헌안이 부결되고, 이

는 개혁 세력의 실패이자 반개혁 세력의 반격이라는 평가마저 나오던 시

점에 노동계가 거둔, 주간 근무법 통과라는 성공은 칠레 노동운동의 저

력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건이었다. 주 40시간 노동법 개정의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칠레의 노동조합은 노동법 개정을 위하여 시민사회와 연



�

라틴아메리카� 핑크타이드� 연구

84

대하고 동시에 정당정치를 십분 활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칠레 노동운동

의 오랜 전통인 사회정치적 노동조합주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

다. 

어떻게 칠레의 노동계는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지위를 유지하면서 동시

에 이렇듯 실리를 잘 얻어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본 연구가 밝혀낸 사회

정치적 노동조합주의 전략이 조금이라도 답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일터에서 시작하되 일터에서 머물지 않고, 정치를 하되 정치에 종속되지 

않는 칠레의 노동운동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

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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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좌파�정치와�대항�전략

정경윤

Ⅰ. 서론

브라질은 민주노조운동이 중심이 되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한 대

표적인 나라이다. 코포라티즘(corporatism) 체제를 거부한 신노동조합운

동 CUT(Central Única dos Trabalhadores, 브라질노동자연맹)를 기반으

로 성장한 브라질 노동자당 PT(Partido dos Trabalhadores)는 여러 선거

들을 거쳐 지방정부 집권과 의회 진출을 하고, 2002년 룰라 대통령 당선

에서 2016년 지우마 대통령 탄핵까지 약 14년의 집권 경험을 가지고 있

다. 그리고 우익 정부 집권 이후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룰라 후보가 

당선되면서 2차 핑크타이드로 나타나는 좌파 정치 세력의 중심에 서 있

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지향하며 노동계급정당으로 시작한 PT가 선거

와 집권 과정에서 가진 변화에 관해 많은 평가들이 존재한다. 신자유주

의 체제를 수용하여 우경화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참고할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단순히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브라질의 자본주

의와 정치체제, 선거민주주의 속에서 좌파 정치 세력이 겪은 딜레마를 

놓칠 수 있다. 또한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브라질의 도널드 트럼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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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불리는 극우 정치인 보우소나루와의 경쟁에서 어떤 힘으로 룰라 후보

가 당선될 수 있었는지, 브라질의 우파 세력에 맞서 노동운동과 사회운

동이 어떻게 대항했는지 설명하기 힘들다.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브라질의 좌파 정치 세력이 성장하며 집권 과정

에서 겪은 딜레마는 그들만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미 한국 진보

정당과 진보정치 세력, 노동운동 세력도 수많은 딜레마와 난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진보정치 세력은 그 딜레마와 난관이 발생

한 원인과 대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진보정치 세력간 관계

에 초점을 맞춘 현상적 문제에 집중해 왔다. 한국의 진보정치 세력이 선

거 민주주의에 참여하여 기존의 정치체제에 도전하고 사회변혁을 추구하

려 한다면 브라질 좌파 정치 세력이 경험한 딜레마에 대해 어떻게 평가

하고 어떤 대항 전략을 세우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브라질 우파 세력에 대한 좌파 정치 세력의 대항 전략을 살펴보려면 

이전 노동자당의 성장과 집권 과정에서 가졌던 전략 변화를 함께 보아야 

한다. CUT와 PT는 2016년 지우마 대통령 탄핵 이후 사회변혁 전략을 

수립하는데, 이전의 집권 전략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기 때

문이다. 

브라질 노동조합운동과 노동자당의 대항 전략은 크게 세 시기로 나누

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신노동조합운동 성장과 노동자당 창당 전

후 시기로, 신노동조합운동과 노동자당 결성 배경과 사회변혁 전략의 주

요 특징을 살펴본다. 두 번째는 룰라 및 지우마 정부 집권 시기로, 집권 

전략의 특징과 딜레마를 정리한다. 세 번째는 지우마 대통령 탄핵 이후 

시기이다. PT와 CUT가 과거 집권 전략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전략을 수립하며, 어떤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이 내

용을 바탕으로 한국 진보정치 세력에게 주는 시사점을 정리한다. 



�

라틴아메리카� 핑크타이드� 연구

88

이 연구 내용을 위해 학술연구자료, 언론보도 기사 및 칼럼, PT와 CU

T의 공식 회의자료 등의 문헌 분석과 CUT의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룰라 및 지우마 정부 시기까지의 내용들은 이미 많은 선행연구들이 이루

어졌지만, 지우마 대통령 탄핵 이후 CUT와 PT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지에 대한 내용은 잘 알려진 바 없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자료 중 

브라질의 노동조합운동 및 노동자당의 전략 변화들과 관련한 문헌들을 

분석하고, 지우마 대통령 탄핵 이후 대항 전략 수립과 관련한 분석은 PT

와 CUT의 공식 회의자료 등의 문헌자료를 활용하였다. 

Ⅱ. 신노동조합운동 성장과 노동자당 정치세력화

1. 브라질 정치체제와 신자유주의

브라질의 면적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크고 인구수는 세계 7위로 남

한 면적의 85배, 인구수의 4,175배에 달한다. 브라질은 남미의 많은 국가

들과 국경을 접하는 만큼 브라질의 역사와 정치는 남미 국가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또한 미국과의 관계도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작

용한다.

브라질은 1534년~1922년 동안 389년의 포르투칼 식민 지배 이후 다

양한 정치변동을 겪었다. 1889년 왕정에서 공화정으로의 이행과 1930

년~1945년까지 바르가스(Vargas) 정권의 시기를 거쳐 이후 1945년 이후 

빈번한 정권교체를 겪었다. 그리고 1964년~1984년 군사독재 정권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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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민간정부가 들어서고 1988년 헌법 개정으로 1989년부터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되었다. 

이 중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정치체제 틀이 형성된 것은 바르가스 

시대이다. 우선, 지방 지주 중심의 권력구조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

부의 우위를 확보하고 중앙의 권한이 강해지도록 했다. 코포라티즘 체체

도 이때 확립된다. 코포라티즘 통제 틀은 1943년에 제정한 노동법(CLT)

을 통해 구축되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국가 개입, 노동조합 세금과 법

정을 통해 노동조합을 국가에 예속했다. 이것은 1970년대 후반에 등장한 

신노동조합운동의 도전으로 그 유효성을 잃기 전까지 군사독재 정권에서

도 노동 통제의 기본 틀로 활용되었다.100) 

브라질 정치의 주요 세력들도 이 시기에 등장했다. 산업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이 등장하고 도시중산층의 정치 세력화와 군의 정치개입성향

도 강화되었다. 이 당시 정당정치는 사회민주당(PSD), 브라질노동당(PT

B), 민주국민연합(UDN)의 3대 거대정당에 의해 지배되었다. 사회민주당

은 바르가스 지지세력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고, 브라질노동당은 코포라

티즘 노동조직이 근간이 된 정당이다. 민주국민연합은 두 정당에 대항하

는 바르가스 반대 세력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다. 이들은 지지계층의 이

해관계에 바탕을 둔 이념정당이라기보다 정치적 편의에 의해 조직되고 

운영되는 조직이라 할 수 있다. 

바르가스 대통령을 통해 브라질의 포퓰리즘(Populism)도 부상한다.101) 

바르가스는 국가 자원과 코포라티즘 체제 속의 사회조직을 통해 자신의 

지지기반을 넓혀 나갔는데, 이것은 미약한 정당체제와도 연계된다. 브라

질 정당들은 기존 정당의 해체나 신생정당의 창당, 정치 세력들간의 이

100) 조돈문(2009), p.23-83.
101) 김현창·정진영(1991),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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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집산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정당은 죽어도 정치인은 사는 모습을 보였

다.

브라질은 1960년대 초 의원내각제 기간을 제외하고 1889년 공화정 수

립 이후 대통령중심제의 정부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대통령의 선출 방

법이나 임기, 그리고 실질적 권한 등은 동일하지 않다. 대표적으로 1964

년 이후 군사독재 정권 동안 대통령은 의회에 의한 간접선거방식으로 선

출되었고, 정당은 설립요건을 강화하여 인위적으로 양당제로 만들었다. 

군부 내부 협의로 선출된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했고, 정당은 유명무실했

다.102) 대통령이 제안한 모든 법안은 의회가 거부하지 않는 한 일정 기

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법제화되었다. 군사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위시한 

수 많은 법령들을 제정하여 대중시위, 집회, 정부에 대한 비판, 불온문서

의 배포 등을 금지하고 공포정치를 행했다.

21년간 군부독재 통치가 끝나고 민간 정부가 들어서면서 브라질은 헌

법개정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했다. 과거 역사와의 단절이나 군 

지도자들에 대한 처벌 없이 이루어진 브라질의 민주화는 온건 민주 세력

과 군사 지배 세력 사이의 협상과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다. 민간 정부는 

정치제도 변화에 대해 어떻게 하면 군의 영향력을 줄이고 재개입을 막느

냐를 중심으로 접근했다. 그 결과 1988년에 개정된 신헌법은 대통령제의 

권력구조는 유지하되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는 세력으로서 상·하원의 

의회제와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다.103)

현재의 브라질 정치제도는 1988년 헌법개정과 더불어 확정된 선거제도

를 기반으로 대통령제와 다당제 양원제, 연방제가 결합한 선거제도를 가

진다. 브라질 헌법과 선거법에 공직선거 출마 자격으로 당적을 가지도록 

102) 정진영(1997), p.32.
103) 정진영(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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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되어 있고,104) 선거를 위한 정당 연합의 이름을 따로 두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대통령 소속 정당과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는 부통령의 

소속 정당이 다른 경우가 많고, 선거를 위한 정당 연합 이름도 따로 있

는 경우가 있다. 또한 헌법과 선거법에 특정한 정당이 의회 내에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어 상·하원의 의석 구성은 행정부의 

정책적 성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더불어 민주화 이후 지방분권화

를 정착시켜 각 주 정부의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

다. 브라질은 26개 주와 브라질리아 연방 특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지

사는 주 출신 상원과 하원을 통해 중앙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

다. 

대통령
-임기� 4년,� 중임� 가능,� 3연임� 이상� 금지,� 퇴임� 4년� 후� 재출마� 가능

-대통령과� 부통령이� 러닝메이트로� 출마

-선거� 1차� 투표에서� 50%이상시� 당선.� 과반� 안되면� 상위� 1·2위� 결선� 투표

연방상원
-임기� 8년,� 81석,� 소선거구제� 또는� 중선거구제

-4년마다�선거,�어떤�해는�2/3(한�주에�2명),�어떤�해는�1/3(한�주에�1명)씩�선출

-한� 주에� 1명� 선출은� 소선거구제,� 한� 주에� 2명� 이상� 선출은� 중선거구제

연방하원 -임기� 4년,� 513석,� 권역별� 비례대표제

자료� :� 김영철(2014),� p.312.

[표� 4-1]�브라질�대통령,�상·하원�선거제도�특징

 

이런 정치제도 속에서 브라질 정치체제는 정당 내부 결속력이 약하고, 

정치지도자 중심의 소규모 정당들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이념 중

104) 김영철(2019), p.11-12.

   지방정부는 26개 주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되고, 주정부는 연방헌법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주헌법 제정이 가능하다. 주의회는 단원제이고, 시정부는 브라질의 최소 
행정단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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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성보다 지지 계층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적 편의에 의해 조직되고 운영

되는 선거조직 성격이 강하다. 정치 세력에 대한 군의 영향력과 미국 정

권 등의 외부 세력의 영향력도 크다. 

브라질의 다당제 양원제가 결합된 대통령제 정부형태는 정치적 불안정

성을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소수파 대통령’은 다양한 정당

들과 연립을 형성해야 하는 ‘연립형 대통령제’ 성격을 강하게 가지며 내

각 각료직과 예산 배분 및 정책·입법 의제를 교환하는 과정을 통해 정치

적 안정을 도모하게 되는 제도적 딜레마에 놓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해관계가 상이한 정책이나 의제를 추진할 경우 정치적 불안정은 커진다. 

특히 경제정책은 계급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대표적인 분야

로, 경제위기를 해소해야 할 시급한 과제에 대해 다양한 정치 세력들의 

상이한 입장들이 존재할 때 진보적 경제 개혁 작업은 가로막힐 수 있으

며 정치적 불안정이 가중되면 이를 통해 전복을 꾀하는 반대 정치 세력

들의 개입과 등장을 할 수 있다. 

 브라질의 정치 위기는 경제위기에 의해 초래되었다고 할 정도로 사회

경제적 불평등 문제는 브라질의 정치경제를 설명하는데 우선적으로 제기

된다. 브라질은 1969년~1973년 시기 ‘브라질의 기적’이라 불릴 정도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심각한 외채 문제와 인플레이션 등의 경제위기를 

겪는다. 다국적기업과 외채에 대한 높은 의존으로 경제정책을 추진한 결

과였다. 브라질의 민주화는 악성인플레이션 등 극심한 경제적 불안정 속

에서 이루어졌고 군사정권 이후 등장한 민주 정부들은 일련의 경제 안정

화 프로그램들을 실시했으나 실패를 거듭했다. 하지만 1994년 재무장관 

시절 헤알플랜의 성공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으면서 1994년 대통령이 된 

까르도주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했고, 이 경제정책은 대통령을 

연임하면서 거의 10년 동안 브라질 경제와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다.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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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도주가 추진한 경제정책은 IMF와 세계은행을 중심으로 한 ‘워싱턴 컨

센서스’를 그대로 채택한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서 시장 개

방, 국유 기업 사유화, 국가 기능 축소 등을 핵심으로 한 것이었다. 신자

유주의 경제정책의 부작용은 컸고, 결국 1998년 11월 IMF, 세계은행, 미

국 정부로부터 긴급 자금을 지원받게 되고 IMF 협상을 맺게 된다. 1998

년과 1999년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한편, 인플레이션도 다시 상승

하는 등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실패했음을 확인시켜 주었고, 정치위기

는 더욱 심각해졌다. 

2. 신노동조합운동과 노동자당의 성장

1) 신노동조합운동 성장과 노동자당 창당 

1964년 군부 쿠데타 이후 1970년대에 브라질은 ‘경제 기적’으로 불리

우는 높은 경제 성장을 달성했다. 그러나 이는 소득의 불평등을 심화시

키면서 진행되었다. 1970년대 이후 상위 10%가 전체 국민소득의 50% 

전후를 차지할 정도로 브라질의 소득 불평등은 악명높았다. 

이 시기 산업화로 노동자 비율도 급속하게 증가했다. 1974년 총피고용

인 중에서 금속업종 노동자 비율이 34%로 275만명이 되었고, 대규모 공

장도 증가하여 1978년에 이르면 폭스바겐사 3만 8천명, 포드사 2만 5천

명 등 ABCD지역에만 21만명의 금속노동자가 결집되었다.105) 하지만 브

라질 국가 권력은 노동운동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억압했다. 1964년 이후 

군사정권은 노동조합 총연맹인 CGT를 폐쇄하고 노동조합 간부들을 대

105) 신원철(1997),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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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숙청하여 뻴레고라 불리는 어용 노조 간부들이 노동조합들을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임금법 제정으로 노사 협상 대상에서 임금인상을 

제외하고 파업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106) 이에 저항하는 움직임도 생

겼다. 아래로부터 노동자를 동원하여 코포라티즘의 틀을 깨고 노동계급

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독자적인 목소리가 나타났다. 정부의 생계비 

상승률 조작 결과로 인한 임금의 부당한 삭감이 알려지고 이에 대한 보

상을 요구하며 불붙기 시작한 파업은 1978년 ABCD 지역의 금속노동자 

파업을 계기로 브라질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노동자 투쟁이 여타 

지역 및 산업으로 확산되면서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신노동조합운동이다. 이 운동을 통해 노동계급의 이익은 국가나 기존 보

수정당이 키워주는 것이 아니며 스스로 투쟁을 통해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고 이러한 전투성은 그 후 브라질 노동운동의 

기조가 되었다.107)

1978년 파업 이후 등장한 신노동조합운동은 코포라티즘에 대항하며 

‘신조합주의(New Unionism)’ 이데올로기로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새로운 

노동조합운동은 스스로의 역할을 계급이익의 방어에서 찾았고, 파업권은 

노동계급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핵심적 무기로 인식했다.108) 그리고 

파업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요구는 임금인상 등 경제적 요구를 넘어서 파

업권, 고용안정,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대표성 보장 등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요구로 나아가 군사정권 자체에 대한 반대로 발전해갔으며 노동자

당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1979년 1월, 린스에서 열린 상파울로주 금속노동자 대회에서 노동자당

106) 조돈문(2009), p.81.
107) 오삼교(1999), p.80.
108) 오삼교(1999), p.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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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논의가 공식적으로 제기되어, 이 대회에서 브라질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새로운 정당을 결성할 것을 촉구하는 ‘린스결의’가 채택되었다. 

같은 해 6월 칼다스 금속노동자대회에서 다시 한번 린스결의와 유사한 

결의가 채택되었다. 이후 논의의 속도가 빨라지고 대상 범위도 확대되어 

같은 달에 상베르나르두에서 노동조합 간부, 지식인 그리고 MDB 정치

인들의 모임이 개최되었다. 그리고 8월 18일 상파울로에서 노동조합 간

부, MDB 정치인, 학생, 지식인, 다양한 운동단체 대표자 등이 참여한 노

동자당 건설을 위한 대규모 토론회에서 브라질 노동운동의 전국적 지도

자로 부상한 룰라는 독자적인 노동자당을 강력히 지지하였다. 

“노동자당의 건설을 지지하는 노동조합 간부들은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왜냐하면 현재의 노동조합 구조하에서 노동자

들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것을 시도하였지만, 실패하였기 때

문이다.”

 - 룰라(1979,08,18. 노동자당 건설 위한 대규모 토론회)109)- 

노동자당 창당은 사업장 수준의 투쟁만으로는 노동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는 인식에 기초했다. 1980년 2월 창당한 PT는 법적 요건

의 여러 장애를 극복하고 정당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1982년 2월 11

일에 공식적으로 등록을 마쳤다.

PT는 1970년대 노동운동의 고양을 배경으로 탄생했다. 하지만 모든 

노동조합운동 세력이 노동자당 창당을 지지한 것은 아니었다. 1978년 말 

어용노조 간부들을 제외한 ‘전투적’ 노동조합운동은 크게 세 가지 경향으

로 나뉘어 있었다. 바로 통합노조파(Unidade Sindical), 아우덴띠꾸스(Aut

109) 신원철(1997), p.60.



�

라틴아메리카� 핑크타이드� 연구

96

enticos), 노동조합 반대파(union oppositions)이다. 통합노조파는 브라질 

공산당과 가까운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며 노동운

동 내의 지도적 지위, 특히 연맹 및 총연맹 수준에서의 지도부 획득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중요시했다. 그리고 주와 전국 수준에서의 요구와 활동

을 조정하기 위해 통합노조 결성을 추진했다. 이들은 노동자당 창당을 

반대했고, 민주주의로의 이행 과정에서 야당인 민주운동당(PMDB)을 중

심으로 한 민주연합을 우선시했다. 또한 총파업은 군부를 자극하여 민주

화를 후퇴시킬 수 있다고 보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아우덴띠꾸스는 

룰라와 상베르나르두·디아데마 지역의 금속노조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들

은 기존 연맹과 총연맹의 대표성을 부정하고 공장 수준의 조직과 참여를 

지지했으며 노동조합의 파업을 주도했다. 노동조합 반대파는 공장위원회 

조직을 선호하고 공식적 노동조합 조직 외부에서 활동하는 것을 주장하

는 평조합원 활동가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마지막 이 경향은 1970년대 

이후 노동조합 지도부의 활동성이 증가하면서 그 활력을 상실하였다. 

이 같은 노동조합운동 경향들은 총파업 전술과 선거 시기 노동자 투표

를 둘러싸고 전투적 블록(Bloco da Combativo)과 개혁 블록(Bloco da 

Reforma)로 나누어져 대립했다. 아우덴띠꾸스와 노동조합 반대파로 이루

어진 전투적 블록은 코포라티즘 체제를 거부하며 기층의 노동자 대중 중

심의 상향적 노동조합 운영 체계를 선호하고 정부에 대한 직접행동으로

서의 총파업 등을 주장했다. 반면, 통합노조파로 이루어진 개혁 블록은 

코포라티즘 체제를 선호하며 지도부 중심의 관료적 노동조합 체계를 유

지하려 했고 총파업 전술에 반대했다.110) 이러한 대립은 1982년 11월 

선거와 관련하여 노동자 표를 둘러싸고 노동자당(PT)과 민주운동당(PM

DB)간의 경쟁으로 격화되고, 1983년 6월에 갈라졌다. 그리고 전투적 블

110) 신원철(1997), p.61-63, 조돈문(2009), p.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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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은 같은 해 8월 상베르나르두에서 대회를 개최하여 CUT를 결성했

다.111) 

신노동조합운동 성장으로 코포라티즘 통제는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노사관계 체제의 변혁을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어 1988년 헌법 

개정에 반영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과거의 노동 통제 수단들 가운데 일

부를 유지하는 한계를 보였다.112) 그리고 코포라티즘 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노사관계 수립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까르

도주에 의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노동 유연화가 전개되었다. 까르도

주는 신자유주의 경제 논리로 노동 유연화를 추진했다. 해고의 자유, 노

동 활용 유연화, 노동시간 유연화, 보상 체계 유연화 등의 정책 추진으로 

노동조건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 그리고 국유 기업의 사유화와 제조업

의 고용 감축으로 실업률이 급증하고, 한시적 고용과 단시간, 임시직 등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했으며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었다.113) 까르도주 정

부의 경제정책의 누적적 결과는 결국 1998년 11월 IMF 구제금융 신청

으로 이어졌고, 1998년 이후에도 저성장과 고인플레이션의 조합인 스태

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철저히 실패했음을 보

여주었다. 

까르도주의 노동 유연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고용 문제가 심각하게 발

111) 신원철(1997), p.61-63. 

   갈라진 이후 CUT는 노동조합운동내에서 지배적인 조직으로 성장하게 되었음. 개
혁블록은 1983년 11월 CONCLAT를 결성하고, 1986년 CGT(노동자총연맹)으로 
개칭했음. 이후 1988년 브라질의 공산당 세력들이 CGT를 탈퇴하여 CUT로 가입
하고, 다시 CGT내 최대 세력이었던 상파울루 금속노조 메데이로수가 FS(노동조합
의 힘)이라는 새로운 연맹으로 분리되어 더욱 약해졌음.       

112) 조돈문(2009), p.83-84. 헌법 개정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과 한계는 조돈문(200
9) 책을 참고.

113) 조돈문(2009), p.8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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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동안 노동조합은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지지 못했다. 정

규직 비중이 높은 공공 부문의 사유화와 제조업의 위축, 정규직 비중이 

낮은 서비스 부문의 팽창, 전 부문에 걸친 비정규직화 현상은 노동조합

의 조직률을 낮추어 1989년 32.8%에 달했던 노동조합 조직률(농업 제

외)이 10년 뒤에는 21.0%로 크게 낮아져 노동조합의 조직력이 약해졌다. 

단체교섭 및 노동조합 조직을 지역 단위로 규정한 노동법으로 인해 지역

들의 노동조건 편차와 노동계급 내 이질성이 커져 연대 투쟁이나 산업 

단위의 투쟁도 조직하기 어려워졌다.114) 한편, 이 시기 다양한 사회운동

들이 활발해지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확산되었다.

2) 노동계급 대표성과 참여민주주의

PT는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실현을 지향하는 이념정당이다. 그리고 아

래로부터의 참여와 다양성 보장, 노동계급의 정치적 자주성을 기초로 한 

대중정당을 지향한다. PT는 1981년 9월 당대회에서 남미 최악의 경제적 

불평등의 완화와 착취자와 피착취자가 없는 사회 건설이라는 핵심과제와 

사회주의 목표를 세웠다.115) 하지만 PT가 추구하는 사회주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자본주의를 변혁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분

명한 것은 동구권 사회주의의 관료주의나 봉기를 통한 혁명을 거부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나 유럽식 사회민주주의와는 다른 길을 추구하며 기존 

정치제도에의 참여와 개혁을 통해 브라질 자본주의를 변혁하고자 했다. 

이 전략은 현재까지도 유지된다.

 PT는 “사회주의는 민주주의의 근원적 실현”116)이라고 보고, 대의제 

114) 조돈문(2009), p.137-139.
115) 오삼교(1999), 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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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함께 시민 직접 참여의 메커니즘을 중시한다. 권위주의와의 

투쟁을 통해 결성된 PT는 자유민주주의 선거를 단순히 부르주아의 지배

를 은폐하는 정치적 도구로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가진다. 이것은 1988년 PT 당대회 선언문의 자유민주주의 선거에 대한 

입장에서 잘 드러난다.  

“우리는 자유 직접 선거를 원하며 인민 스스로만이 자신의 통치자를 선택할 

수 있다. 자유 직접 선거가 자유주의 부르주아 정권의 전유물은 아니라고 

믿는다”

 -1988년 PT 3차 전국대회 선언문117)-

 PT는 민주주의 개념에 있어서 특히 아래로부터의 참여에 의한 참여

민주주의적 성격을 강조한다. 정권의 동원 대상이 아닌 권력과 참여 주

체로서의 노동계급과 시민의 직접 참여 정치를 중시하고, 일상의 투쟁과 

실천에 기초하여 민주적 사회주의로 나아가고자 한다. 대표적으로 1988

년 PT가 뽀르뚜 알레그리시 지방정부에서 처음 시작한 참여예산제는 노

동자당이 지향하는 참여민주주의 실현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PT는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당의 운영에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P

T는 신노동조합운동 세력 외에도 노동운동 확대에 크게 기여한 카톨릭교

회의 기초공동체 운동과 인종차별 반대운동, 여성운동, 인권운동, 동성애

자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세력을 결집시키면서 출발했다. 트로츠키주의

자, 좌파 학생운동, 마오주의자 등 다양한 좌파 활동가들도 포함되고, 민

116) 오삼교(2003), p.125에서 재인용.
117) 오삼교(2003), p.12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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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화 운동에 참가했던 사람들로 대학교수, 학교 교사, 농촌 노동자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PT는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와 아래로부터의 참여를 실천하기 위해 기초조직 누클레오(Nucle

o)와 예비회의(pre-convention) 제도를 채택했고, 다양성의 원칙을 실천

하기 위해 당내에 일정 범위 내에서 정파의 활동을 인정해 왔다.118) 

기초조직 누클레오는 지역별 또는 부문별 수준에서 조직될 수 있고 거

주지, 직장, 직종, 사회운동, 학습 모임, 주제별 그룹, 토론 클럽,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집단 등으로 분류된다. 모든 당원은 반드시 한 기초조직

에 소속되어야 하고, 누클레오를 통해 교육과 조직에 참여할 수 있는 기

회를 보장받으며, 당원의 정치활동 조직화와 사회운동과의 연계 강화 등

의 누클레오 기능을 수행한다. 기초조직은 당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의 

참여에도 개방된다.119) 더불어 PT는 2단계의 회의구조를 가지는데, 공식

적인 당대회는 지역별 예비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재가한다. 

다양성(diversity)과 다원성(plurality)을 민주주의 기본 원리로 인정하는 

PT는 당내 다양한 정파의 존재를 인정하고 PT의 정강을 벗어나지 않는 

한 자유활동을 인정함으로써 조직의 유연성과 역동성을 유지해왔다. 지

도부 선출에 있어서도 정파별로 출마하여 지지율에 따라 지도부에 진출

할 수 있도록 하여 소수세력에게도 지도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한다. 정당이 어떤 결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파의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고, 투표를 통해 결정이 나면 모든 정파들은 결과에 따라야 한다. 

118) 오삼교(2003), p.125-126.
119) PT 규약(Partido dos Trabalhadores Estatuto)에서 누클레오는 9명 이상 인원으

로 구성됨. 누클레오 기능은 △당의 결정과 지도에 따라 당원의 정치활동을 조직
하고, 당과 사회운동과의 연계 강화 △당 지도부가 검토하도록 제출된 시, 주 및 
국가 문제에 대한 의견 제시 △노동자당의 내부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보장 △활동
가, 당원 등의 정치훈련 촉진 △주요 지역 및 국가 문제에 대해 당 지도부에게 다
른 누클레오와의 협의 제안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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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결정에 불복종하면 출당되기도 한다.120) 노동자당은 ‘높은 이데올로

기 지향성’, ‘조직화된 시민사회에 근거’, ‘높은 결속력과 내적 민주주의’ 

등을 지닌 정당으로, 현장 중심의 네트워크와 조직으로 만들어져 결속력

과 유대감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기도 하였다.121)

PT와 기성 정당들의 차별성은 노동계급 대표성에서도 나타난다. CUT

와 PT 관계는 독립적이고 자율성을 가지는 관계이다. 하지만 PT에 대한 

CUT의 독립적 관계가 정치적 논쟁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

다. CUT는 선거에서 신자유주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토대로 어느 

후보를 지지할 것인지를 결정한다.122) CUT와 PT는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정당은 정치 무대에서 노동조합에서 확인된 목표를 대변했고, P

T와 CUT 중 어느 한쪽이 기존의 수단으로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운 상

황에 처하면 이를 지원하는 역량을 제공하였다. 출범 초기 PT가 독자적 

계급정당으로 제도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나 1982년 ‘민주 대 반민

주’ 대립 구도로 전개된 선거에서 PT가 좌절했을 때 신노동조합운동을 

중심으로 어려움을 극복해갔다. 또한 노동조합운동이 시장 영역에서 효

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했던 시기에는 PT가 노동자들 사

이의 아이덴티티와 연대를 강화해 주었다.123) 

PT의 노동계급 대표성과 참여민주주의의 실천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부작용이 심화되고 기존 정당의 엘리트주의와 관료주의에 대한 대중의 

반감과 실망이 확대되는 가운데 신선한 정치 세력 이미지를 가졌다. 그

120) PT 규약(Partido dos Trabalhadores Estatuto)은 정당 규율과 관련하여 ‘윤리 
및 규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내부 규율과 당에 대한 충성, 징계조치, 징계절차 
등의 내용을 구체화함.

121) 김영철(2014), p.317-318, Campello, Daniela(2013), p.4.
122) 켈트 야콥슨(2002).
123) 신원철(1997),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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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정치 변화에 대한 대중의 요구는 계급연합 대중정당으로서 PT의 

변화·성장과 함께 상·하원 선거, 주지사·주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들로 이

어져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룰라의 당선에 반영되었다.

Ⅲ. 노동자당 집권과 사회변혁의 딜레마

1. 선거와 PT 성장

1980년에 PT가 창당한 후 공직선거에 처음 출마한 것은 1982년이었

다. 지방자치단체의 부활에 따라 1982년 선거는 최초의 주지사, 주의원, 

시장, 시의원 선거와 함께 연방상원, 연방하원을 선출하는 선거였다. PT

의 목표는 9개 주에서 3%이상, 전국적으로 5%이상 득표였으나 선거 결

과 전국 득표율 3.1%로 하원의원 8명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12명의 주

의원, 78명의 시의원이 당선되었으나 대부분의 득표가 상파울로주에 편

중되었다.124) PT는 이 선거 결과에 대해 패배로 인식했다. 실패 요인으

로 당시 ‘민주 대 반민주’ 구도 하에서 선거가 이루어져 브라질 민주운동

당(PMDB)에 야당표가 집중됨으로써 노동자계급 이익의 독자성과 긴급

성을 호소하기에 불리한 정치환경이 조성된 점과 PT의 조직력 취약과 

선거운동 미숙이 주요하게 지목되었다.

이후 1985년 선거까지 PT 지도부는 주로 CUT와 노동운동 강화에 몰

124) 룰라는 상파울로 주지사 후보로 출마하여 약 10%의 득표(110여만 표)를 하고 
4위를 차지했음. 오삼교(1999), p.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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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하였다. 한편 이 시기 주요 쟁점이었던 대통령 간선제에 대해 PT는 강

경한 반대 투쟁을 전개했다. 브라질 민주운동당(PMDB)을 비롯한 야당세

력은 간선제에서도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간선제를 무리하게 

분쇄하려 할 경우 군부 강경파가 개입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와 

달리 PT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선제를 반대

하였다.125) 대통령 간선제 반대 시위도 확대되었지만 대통령 직선제는 

상원에서 부결되었다. 

 1985년 시장 선거에서 PT는 1개 주를 제외한 전국 모든 주의 수도에 

후보를 내고 북동부 중심지인 포르탈레자 시장에 당선되었다. 또 3개 주

에서 득표 2위를 기록하고 상파울로 시장 선거에서 20% 이상 득표력을 

가지며 PT의 잠재력을 보였다. 이 선거에서 변호사, 건축가, 교수 등 중

간계급 출신 후보들이 PT 후보에 많이 참여하고, 주요 후보자가 전문직 

화이트칼라 중간계급 출신이라는 점에서 PT를 노동자정당이 아니라 중

간계급정당으로 변화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1986년 총선거는 브라질 민주운동당(PMDB)과 자유전선당(PFL) 집권

연합의 압승이었다. PT는 총투표의 6.5%를 얻으며 연방하원 16석을 확

보하고, 주의원도 39석으로 1982년 13석보다 3배가 증가하여 대중들에

게 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을 인식시켰지만 여전히 소수정당이었다.126)

1988년 시장 선거는 선거 구도가 민주 대 반민주에서 ‘진보 대 보수’

의 대결로 재구성된 선거였다. 정부의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공공요금 

인상 및 임금 동결과 같은 반인플레이션 정책과 경제위기, 정치부패의 

지속으로 민주 정부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서, 신자유주의 체제 비판과 

125) 당시 PT 내에서도 간선제에 대한 입장 차이가 존재했음. PT 소속 하원의원 8명 
중 3명이 간선제 투표에 참가하여 PT는 이들을 제명했음. 오삼교(1999), p.103.

126) 룰라는 이 선거에서 상파울로 하원의원 중 최다득표로 당선했음. 오삼교(1999), 
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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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급성 강조, 참여민주주의 등 일관된 정책 성향을 유지해온 PT가 

기존 정치에 염증을 느낀 중간계급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게 된 것

이다. 이 선거에서 PT는 36개 시장과 1천 명 이상의 시의원을 당선시켰

고, 100대 도시에서 2위의 지지율을 확보하면서 정당의 위상이 높아졌

다. PT는 뽀르뚜 알레그리시 지방정부 등에서 참여예산제를 시행하며 기

성 정치와 다른 참여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것을 넘어서 좌파로서 가지는 체계적인 대안을 요구받았다. 시장 

배출과 의회 진출이 많아지면서 사회운동의 논리보다 행정 집행자로서의 

논리가 우선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1988년 헌법 개정 후 처음 시행된 1989년 대통령 선거는 PT가 처음

으로 대통령 후보를 낸 선거였다. PT 대통령 후보였던 룰라는 1차 투표

에서 16.1%로 2위를 차지하여 2차 결선투표에 진출하고, 2차 투표에서 

47%를 얻어 53%를 득표한 국가재건당(PRN)에게 패배했다. 하지만 노

동자 출신의 노동조합운동 지도자가 대통령 후보로 결선까지 진출한 것

은 PT의 정치적 위상을 급상승하는 계기가 되었다. 

PT가 연방상원 의원을 확보한 것은 1990년 총선거 때부터이다. 1990

년, 1994년, 1998년 총선거를 거치며 상원 의석은 각각 1명, 5명, 8명으

로, 하원 의석은 35명, 49명, 58명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2002년 총선거

에서 상원 의석 14명, 하원 의석 91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하원에서 제1

당을 차지했다.

1994년 대통령 선거에서 중도보수 연합전선과의 대결에서 패배한 룰라

는 선거전략에서 중간계급과 대기업을 타겟으로 하고 다른 정치 세력과

의 연합 전략을 중요시하는 변화를 가진다. 이 선거전략은 2002년 대선

에서 브라질 섬유산업의 재벌 중 한 사람인 우파의 자유당(PL) 조제 알

렝카르를 부통령 후보로 선택한 것에서 선명하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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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룰라가 당선된 이후 2006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당선되고, 2010년 지우마 대통령 당선 이후 2016년 지우마 대통령이 

탄핵되기까지 약 14년 동안 노동자당 대통령이 집권한다. 선거 결과에서 

보여지는 노동자당의 성장은 집권한 지방정부들에서 참여예산제, 취학 

지원금, 인민은행 등 소외 세력들의 참여와 빈곤·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

한 독자적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행정 능력을 입증함으로써 사

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분석된다. 또한 계급 연합 대중정당 전

략과 선거전략도 노동자당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127) PT는 선거 

승리를 위해 노동계급을 넘어 중간계급의 지지 확대를 추구했다. 노동계

급 조직화보다 전문적 정책 생산 역량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었

으며, 이 과정에서 당원 및 당 지도부 구성도 노동계급과는 다른 중간계

급 구성원들로 채워졌다. 선거 과정에서 PT 지도부의 독자적 결정도 잦

아졌고, 우파 정치 세력과 연대하는 경우도 증가했다. 노동자당은 점차 

선거 승리를 위해 사회주의적 변혁보다 정치적·경제적 안정을 강조하게 

되었고 중간계급 친화적인 대중정당의 성격을 강화했다. 

127) 조돈문(2009), p.253.

선거시기
PT�의석�수 대통령/부통령�후보(정당)

하원 상원 PT�후보 경쟁�후보

1982년 8 0 - -

1986년 16 0 - -

1989년 - -
룰라� 다� 시우바(PT)

조제� 파울루비술(PSB)

■� 페르난두� 콜로르(PRN)

이마타르� 프랑쿠(PRN)

1990년 35 1 - -

1994년 49 5
룰라� 다� 시우바(PT)

알로이지우메라크단체(PT)

■� 페르난두� 카르도주(PSDB)

마르쿠� 마시에우(PFL)

[표� 4-2]�대통령�선거와�상·하원�선거에서� PT�당선�및�의석수�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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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급정당에서 계급연합 대중정당으로의 PT 변화는 전통적 지지세

력과 더불어 계급적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PT의 중심이 

노동계급에서 중간계급으로 변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정치·경제 체제

의 안정 속에서의 개혁과 사회변혁 사이에서 PT는 딜레마를 겪게 되고, 

이 딜레마에서 CUT도 자유롭지 못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쳐 우파 세

력의 반격으로 2016년 지우마 대통령의 탄핵과 좌파 정치 세력의 좌절

을 겪는다.

2. PT의 실용주의 전략과 딜레마

199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의 라틴아메리카는 좌파 세력이 다수 집

권하는 현상을 보인다. 이른바 1차 핑크타이드 시기이다. 군부 또는 권위

주의 정권이 해체되고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후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선거시기
PT�의석�수 대통령/부통령�후보(정당)

하원 상원 PT�후보 경쟁�후보

1998년 58 8
룰라� 다� 시우바(PT)

네오네우브리졸라(PDT)

■� 페르난두� 카르도주(PSDB)

마르쿠� 마시에우(PFL)

2002년 91 14
■� 룰라� 다� 시우바(PT)

조제� 알렝카르(PL)

조제� 세하(PSDB)

히타카마타(PMBD)

2006년 83 10
■� 룰라� 다� 시우바(PT)

조제� 알렝카르(PL)�

제라우두� 아우키민(PSDB)

조제� 조르지(PFL)

2010년 88 15
■� 지우마� 호세프(PT)

미셰우테미르(MDB)�

조제� 세하(PSDB)

인디우다� 코스타(DEM)�

2014년 68 6
■� 지우마� 호세프(PT)

미셰우테미르(MDB)

아에시우� 네베스(PSDB)

알로이지우� 누네스(PSDB)

2018년 56 6
페르난두� 아다지(PT)

마누엘라� 다빌라(PCdoB)

■� 자이르� 보우소나루(PSL)

아미우통� 모랑(PRTB)

2022년 68 14
■� 룰라� 다� 시우바(PT)

제라우두� 아우키민(PSB)

자이르� 보우소나루(PL)

발테르� 네투(PL)

자료� :� 나무위키,� 위키백과,� 오삼교(1999),� 신원철(1997)� 자료를� 재구성함.�

■� :� 당선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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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미국이 주도한 신자유주의 경제모델

을 채택하고 분배보다 성장 우선주의적 경제전략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고자 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부작용은 

컸다. 브라질의 까르도주는 1994년 헤알플랜의 성공으로 인플레를 잡는

데 성공하였으나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 추진 이후 무역 적자 증가, 국내 

부채 증가, 산업 자본의 경영난을 초래하였고 1997년부터 신자유주의 정

책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소득 저하, 실업률 급증과 외국 자본

의 유출을 막기 위한 높은 이자율은 브라질 산업 자본의 경영난으로 연

결되면서 일반 국민만이 아니라 기업가들도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런 환경에서 실시된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룰라 후보에 대한 보

수 기득권층의 거부감은 매우 컸다. 이들은 룰라가 대통령이 되면 브라

질 경제가 아르헨티나처럼 커다란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룰라 후보 등록 이후 룰라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자 외국인 투자의 

자금 회수와 신규투자 중단, 브라질 신용등급 하락 등 국제 자본가들의 

견제와 공격이 심화되었다. 국제 헤지펀드 업계 대부로 꼽히는 미국의 

조지 소로스(George Soros)는 이코노미스트와의 한 인터뷰에서 “브라질 

국민들이 10월 대선에서 집권 여당인 세하 후보에게 투표하든지, 아니면 

2,450억 달러에 달하는 외채 채무 불이행 상황으로 아르헨티나와 같은 

경제위기를 당하던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도 하였다.128)

2002년 브라질 대통령 선거에서 룰라는 중산층과 대기업을 초점으로 

한 선거전략의 변화를 가졌다. 룰라 후보는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급진

주의적 태도를 버리고 유화적이고 실용적인 모습을 보였다. 좌파의 과격

한 이미지를 완화시키기 위해 우파의 자유당(PL) 알렝카르(José Alencar 

Gomes da Silva)를 부통령 후보로 선택하고, 선거 후반에는 중산층 및 

128) 송기도(2002), p.9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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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가들의 우려를 의식해 이전 정부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유지

하고 미국 및 IMF와의 관계도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룰라는 

집권 여당과 국제 자본 세력의 노골적인 지지를 받는 우파정당 브라질 

사회민주당(PSDB)의 조제 세하(Jose Serra) 후보와 경쟁 끝에 1차 투표

에서 조제 세하의 23.20%보다 높은 46.44%를 득표하고 결선투표에서 6

1.27%를 얻으며 당선되었다.

대통령 취임 후 룰라 대통령은 경제, 사회, 산업, 외교 등 정부 정책에

서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룰라 정부는 자본주의 시장경

제와 사적 소유권 체계 기반 위에서 안정적인 거시경제 관리에 집중하고 

빈곤 및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정책을 추진하며 정책 성과를 내는 것

을 중요시했다. 이것은 PT가 의회에서 결코 다수 의석을 차지할 수 없다

는 사실과 브라질 자본주의 국가의 현실 속에서 PT의 급진적 사회변혁 

전략으로부터 다른 전략적 변화를 선택한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제와 다

당제 양원제가 공존하는 정치체제에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하는 구조적 조건에 놓여있기도 했다. 실제 2002년 상·하원 선

거 결과, 1998년 선거보다 33석이 많은 91석을 얻어 원내 제4당에서 제

1당이 됐지만, PT를 포함한 좌파 정당들의 의석은 전체의석 513석의 4

1%인 214석으로 과반에 43석이나 부족했다. 그리고 우파정당인 자유전

선(PEL)과 브라질 진보당(PPB)의 의석이 133석을 차지했고, 이전 집권당

인 브라질 사회민주당(PSDB)을 포함한 중도 우파가 145석을 차지하

여129) ‘여소야대’의 의회 조건은 룰라에게 제약 조건이 되었다. 상원 의

회와 주지사도 마찬가지였다. 81석의 상원 의석 중 14석, 27개 주 가운

데 3명의 주지사만이 노동자당이어서 소수 정권으로서 거대 야당을 파트

너로 삼아 의회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했다.130) 이런 배경은 룰라 대통령

129) 송기도(2002), 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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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치적 배경과 전력에 관계없이 포섭하여 각료에 임명하고 주정부 관

리들을 받아들였던 것과 연결된다. 이런 선택은 여러 딜레마를 가지게 

했다. 

“사회적 자유주의(social-liberalism)”131), “신자유주의적 민주 정부

”132), , “친시장주의적 사회민주주의”133), “자본주의 복지국가”134) 등 다

양한 평가를 받는 룰라 정부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 틀은 유지하면서 사회적 합의 기구들을 중심으로 개입주의 경제정

책을 추진했다.135) 하지만 사회적 합의 기구들을 통해 시장 변화를 추구

했던 개입주의 전략은 성공하지 못했다. 긴축재정과 고금리 정책 등 통

화주의자들에 의해 주도되는 경제정책이 사회적 합의 기구들의 영향력 

밖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136) 

빈곤 및 사회 불평등 해소와 관련한 사회정책은 룰라 정부가 이전 정

부와 차별성을 가진 정책이자 계급이익에서의 딜레마를 가진 분야이기도 

했다. 룰라 정부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 정책으로 볼사 파밀리아

(Bolsa Familia)와 같은 빈곤 퇴치 정책, 무토지 농민들에 대한 토지와 

경작 소요 자원들을 제공하는 농지개혁 정책, 취업 빈민층의 임금수준을 

높여 취업자들 간 임금 불평등을 완화하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 등을 추

진했다. 하지만 절대 빈곤층을 핵심으로 한 불평등 해소 전략과 사회정

책 대상이 PT의 전통적 지지기반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대표

130) 이재승(2003), p.3.
131) 오삼교(2010), p.79.
132) 오삼교(2010).
133) 이상현·박윤주(2016), p.94.
134) 조돈문(2009), p.382-383.
135) 룰라 대통령은 미국 패권에 대항한 경제통합을 추구하며 라틴아메리카, 아프리

카, 아랍,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외교 전략을 추진하여 이전 정부와의 차별성
을 가졌음.

136) 조돈문(2009), p.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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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2003년 공적 부문 퇴직자의 연금 수령액을 사적 부분 퇴직자의 

수령액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연금 수령액 상한선을 제한한 연금제도 

개혁은 CUT 소속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PT 내 의원들로부터 극렬한 저

항을 받았지만 78%에 달하는 시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아 대중적 지지와 

CUT 내 전통적 지지기반의 계급적 이익 간의 딜레마를 가졌다.137)

사적 소유권 체계에 기초한 자본주의 생산 관계를 넘어서는 근본 계급

이익이 거의 진전되지 않고 임금인상, 저소득층의 재정 지원 등과 같은 

당면 계급이익 중심의 접근도 비판받았다. 사회변혁 부재에 관한 좌파세

력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실용주의 전략은 대통령 선거에서 2006년 룰라 

재당선, 2010년 지우마 당선으로 정당화되었다. 그 과정에서 PT는 ‘경영

정당’으로 변화하고138) 정당의 지지기반이 다계급적으로 확대되면서 노

동계급만이 아니라 다양한 계급·계층과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했다. 우파와의 연립정부와 의회 내 소수파의 조건 속에서 안정적인 국

정운영을 위해 이루어졌던 ‘계급 타협주의’도 심화되었다. 

노동조합운동도 딜레마를 가졌다. 정부 고위직에 CUT 지도자들이 대

거 진출하면서 정치적 정체성을 공유하였을 뿐 아니라 룰라 정부에서 구

축한 사회적 합의 기구인 경제사회발전위원회(CDES)와 전국노동포럼(F

NT) 참여를 통해 대화채널이 가동되면서 파업은 자제하고 대화를 우선

시하는 경향들이 나타났다. 2008년 노조법 개정으로 노동조합의 ‘정상조

직’ 법제화가 이루어지면서 노동조합운동의 온건화는 더 강화되었다. 법

137) 당시 정부 재정 상황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연금제도 적자가 지목되었음. 
공적부문과 사적부문 간의 퇴직자 연금 혜택 격차가 심한 조건에서, 룰라 정부는 
연금제도 적자를 해소하고 공적 부문과 사적 부문 간의 퇴직자 연금 혜택의 형평
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조돈문(2009), p.336-337.

138) 경영정당(Managerial Party)은 노동조합, 시민사회운동단체 등 대중조직이 감시
자가 아니라 국가 경영에 참여하면서 정책의 결과를 평가받는 대상자로 된 것을 
의미함. 김영철(2016),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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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정하는 정상조직이 되면 노동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에 우선적 참여

를 보장받고 소속 노동자의 크기에 따라 조합세의 10%를 교부받았기 때

문에 제도적 구조 속에 편입되어 혜택을 받으려는 결과를 가졌기 때문이

다.139) 물론 CUT가 무조건 룰라 정부를 지지한 것은 아니다. 룰라 정부

의 고이율 정책과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해고 반대 등의 운동

을 전개했지만, 노동조합운동은 반자본주의 투쟁이 아니라 정책 결정 과

정에의 참여와 노동자의 구체적 이익을 방어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하지만 지속된 신자유주의 틀 속에서 증가하는 비정규직과 비공식 부문 

노동자들 문제에 대해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룰라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반대하는 좌파 세력이 탈퇴하면서 노동운동 세력은 점차 분화되

었다. 

PT 정부의 실용주의 전략의 한계는 2014년 지우마 대통령 집권 2기를 

전후로 명확히 드러났다. 2012년부터 접어든 경기 침체 이후 긴축 정책

을 시행하는 한편 2013년 FIFA 컨페더레이션스컵(Confederations Cup)

에 이어 월드컵 등 대형 행사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동시에 재

정 건전화를 이유로 복지 재정을 삭감하고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면서 

2013년 6월 대중들의 대규모 반대 시위가 진행되고 지우마 대통령과 노

동자당에 대한 지지 철회가 전개되었다. CUT도 7월 하루 전면 파업을 

벌이며 이 운동에 동참했다. 경기 침체는 사회 불만을 확대하며 지우마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졌다. 특히 브라질 석유공사 페트로브라스 비

리 스캔들에 대한 정치 불신은 지우마 정권과 노동자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140) 우파 세력은 좌파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 좌파 

139) 오삼교(2010).
140) 브라질 국영기업인 페트로브라스가 비자금을 조성해 여야 핵심 정치인에게 로비

하고 영국 롤스로이스에서 계약에 대한 대가로 수십만 달러를 받은 것이 드러난 
사건임. 지우마 대통령이 2003~2005년 에너지 장관을 역임하며 페트로브라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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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력의 정치적 영향력과 지지 기반이 약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부패 혐의를 무기 삼아 집중적으로 공격했으며 2016년 지우마 대통령을 

탄핵했다. 실용주의 전략 속에서 우파 정치 세력과의 불안정한 연합 정

치의 결과였다.

Ⅳ. 우익 쿠데타, 그리고 PT와 CUT의 대항 전략 

1. 우익 보우소나루 정부와 과거로의 회귀

1) 지우마 대통령 탄핵과 우익 보우소나루 등장

2015년 브라질 석유공사 부패 사건 이후 지우마 대통령은 탄핵 절차

에 들어갔고, 결국 2016년 대통령직에서 해임되었다. 이 사건이 탄핵 절

차로 이어진 원인은 간단하지 않다. 당시 브라질은 세 가지 불안정 요인

을 겪었고, 이 불안정 요인은 지우마 대통령에게 악영향을 미쳤다. 첫 번

째는 여러 정당이 연루된 대규모 부패 스캔들이었다. 특히 PT 인사들의 

부패 스캔들은 치명적이었다. 두 번째는 경기 침체, 세 번째는 재정 위기

였다. 2014년 재정적자가 발생한 이후 2015년에 총 공공부채가 국내총

생산의 65.5%로 증가하여 재정 불균형을 이루었다. 이러한 문제 중 어느 

하나로 다른 문제를 야기한 것이 아니었지만 우파 세력의 ‘가짜 뉴스’ 공

사회 의장을 맡았고, 비서실장일 당시 페트로브라스에 독점권을 줬기 때문에 대통
령이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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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속에서 브라질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문제들을 인과 관계로 연결했

다. 공공 자원과 관련된 부패가 재정 위기를 초래했고, 이로 인해 국가가 

불황에 빠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 브라질 

정부의 부패는 2014년 7.4%였던 실업률을 2016년 11%까지 증가하여 

경제위기를 초래한 재정 불균형의 원인이었다.141) 브라질 좌파 정치의 

위기는 빈곤과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온 정책들에 대한 거부

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었다. 부패 스캔들과 연관된 좌파 정당, 좌파 정치

인들에 대한 불신에 원인이 있었다.142) 

브라질의 우파 정치 세력은 부패 사건을 중심으로 지우마 대통령과 룰

라 전대통령, PT를 공격했고, 국가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

들을 바꾸기 시작했다. 상원의 탄핵 심판으로 공식 직무가 정지된 지우

마 대신 2016년 8월 대통령을 물려받은 미셰우 테메르(Michel Miguel E

lias Temer Lulia)는 국가의 구조적 축소와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 시작했

다.143) 2016년 12월 테메르 정부는 공공 예산의 연도별 증가율에 상한

선을 두는 법 개정을 하고, 2017년 초에 노동법 개악을 추진했다. 노동

조건에 대한 개별 노사 협상에 힘을 실어주는 단체교섭 제도 개편과 해

고 규제 완화, 노조세 폐지, 비정규 고용 합법화 등이 시행되었다. 이 조

치들로 인해 단체교섭이 약화되었고 노동조합 영향력도 크게 약해졌다. 

수십년 동안 노동조합 재정을 뒷받침해 왔던 노조세 폐지로 노총의 인

적·물적 자원이 파괴되었고 많은 노조가 해산되었다. 노동시장에서는 비

정규 고용이 증가하면서 고용 불안정성도 심화되었다.144)

141) Fernando Ferrari Filho·Fábio Henrique Bittes Terra(2023), p.30.
142) 이상현·박윤주(2016).
143) 테메르 정부는 2017년 5월 부패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2018년까지 탄핵을 피하

는 데에만 집중했음.
144) 김경란(2021),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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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마 대통령 탄핵 이후 진행된 대통령 선거에서 위기를 돌파하고자 

룰라를 출마시키려 했지만, 룰라 또한 부패 혐의로 구속되어 페르난두 

아다지(Fernando Haddad)145) 후보가 출마했다. 하지만 극우 정치인 보

우소나루 후보와의 경쟁에서 낙선했다.146) 

대통령/부통령�후보(정당)

PT�후보 경쟁�후보(당선)

2018년

페르난두� 아다지(PT)

마누엘라� 다빌라(PCdoB)

(1차)� 29.28%� � (결선)� 44.87%

자이르� 보우소나루(PSL)

아미우통� 모랑(PRTB)

(1차)� 46.03%� � (결선)� 55.13%

[표� 4-3]� 2018년�브라질�대통령�선거�결과�

보우소나루는 1988년 불복종 혐의로 강제 전역한 전직 육군 장교로, 1

990년 이후 연방 하원의원 경력만을 가진 정치인이었다. 정당도 보우소

나루를 대선 후보로 추대할 것을 약속한 조건에서 자유사회당(PLS)에 가

입하여 대선에 출마한 것이었다. 그의 특징은 소수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찬 연설을 하는 극우적 인물이었다. 201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

는 극우파의 선거 성공의 물결 속에서 보우소나루는 2018년 브라질 대

통령 선거에 나설 기회를 잡았다. 급진적 자유주의 개혁, 부패 일소와 치

안·폭력 문제에 대한 안전 국가 건설 등을 공약으로 걸며 2018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했다. 

145) 페르난두 아다지는 1963년 생으로 경제학 석사와 철학 박사학위를 보유하고,   
 1996년~2005년 상파울루주 정부 관료, 2005년~2012년 룰라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 2012년~2016년 상파울루 시장을 역임함.

146) PT는 상·하원 선거 결과, 상원은 이전 11석에서 4석으로 7석이 줄었고, 하원은 
69석에서 56석으로 13석이 줄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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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익 포퓰리스트 보우소나루의 주요 정책

보우소나루는 노동자당을 비롯한 좌파에 대한 강한 불신과 기독교 공

동체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가졌다. 그는 좌파가 주장하는 정책과 의제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이고 PT가 했던 국가 정책들과 반대 방향으로 바꾸

려고 하였다. 우선 외교정책에서 민주국가는 미국, 이스라엘, 일본, 한국, 

타이완이고, 중국을 독재 국가로 보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따라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를 악의 축으로 단정지었다.147) 

보우소나루의 급진적 자유주의 개혁은 민영화, 시장 개방 등을 주요 

정책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재포장한 것에 불과했다. 2019년 

1월 취임식에서 보우소나루는 급직적 자유주의 정책을 실행하겠다는 의

지를 밝혔고, 2019년 초 사회보장 개혁 법안을 추진했다. 브라질 공적 

사회보장제도의 연금 체계를 ‘자본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한 이 법안은 

의회와의 협상에서 밀려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했지만 사회보장 지출을 

감소하는 내용으로 통과되었다. ‘경제 자유 법안’도 통과되었다. 명분은 

브라질 정부의 관료주의를 줄인다는 것이었으나 실제 목적은 브라질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폐업할 때 준수해야 하는 규제를 줄이는 것이었다. 아

마존 지역의 대규모 개발과 민영화도 추진했다. 신자유주의와 발전주의 

경제 모델을 추구하는 보우소나루는 대규모의 산림 벌목과 개간사업을 

진행하였다. 2022년 민영화법을 제정하고 국영 석유 회사인 페트로브라

스의 일부 자회사를 매각했고, 에너지 시장의 모든 부문에서 활동하는 

에너지 부문의 주요 국영 기업 엘레트로브라스(Eletrobras)를 매각하는데 

성공했다. 이 기업은 2017년부터 흑자를 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기업은 민간 기업이라는 신념에 따라 매각한 것이었다. 재정적자를 이유

147) 조희문(2020),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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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교육예산을 삭감하고 민간 자본의 참여를 허용하는 교육정책도 추진

했다. 좌파 이념에 경도되어 있다며 브라질의 학계와 지식인 집단에 대

한 이데올로기적 공격과 함께 공립대학교 학비 인상, 역사·사회·철학 등

의 과목이 수익을 내지 못한다며 과목 폐지 및 축소를 요구하고, 연방대

학교 예산 삭감과 7,000여개의 장학금 지급 중단 등을 추진했다.148) 

폭력과 범죄를 근절을 위해 보우소나루는 2019년 11월에 ‘법질서 수호

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치안을 회복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시에 군대와 경찰력 동원을 허용하는 내용이었다. 법과 질서를 보호

하기 위한 작전 중에 발생하는 사살 행위를 하는 군인과 경찰을 보호하

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일체의 시위나 소요 및 

단체 행위에 대해서도 테러리즘이란 이름표를 붙이면서 반대파의 목소리

를 처벌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보우소나루는 범죄나 

폭력 사태가 일어나는 지역, 특히 안전에 대한 행정적·제도적 장치가 부

족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이나 빈민가, 이민자들을 주요 통제 대상과 잠

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브라질 국민으로부터 분리하는 전략을 취했

다.149) 그리고 전통적인 가족 가치와 기독교 정신을 수호한다는 이유로 

여성을 비롯한 LGBT 공동체, 원주민·흑인을 비롯한 소수인종 등에 대해 

비하 및 혐오와 배제를 일삼았다. 보우소나루는 개발주의를 내세워 생태

계 보전, 분배, 지속가능성 문제를 억누르고, 강한 공권력의 권위주의적 

포퓰리스트150)로 시민권을 축소, 제한하며 민주화 이전으로 회귀하는 모

습을 보였다. 

브라질의 경제위기와 정치위기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더욱 심화

148) 이상현(2021), p.83.
149) 박정원(2020), p.13-14.
150) 김영철(2020),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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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2020년 3월 17일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발생한 후 6월에는 사

망자 수까지 세계 3위를 거쳐 2위까지 되는 동안 보우소나루는 코로나19

를 단순한 감기 하나로 일축하고, 국민 보건 정책을 권고하는 국제보건

기구(WHO), 의회, 주정부, 주무 부처 관료 및 전문가 집단과 대립하며 

줄곧 제한된 사회적 격리와 경제활동 재개를 주장했다. 브라질 경제는 2

017년 이후 1%대 성장대를 유지하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률

을 기록하며 침체되었다. 경제 침체 속에서 저소득층과 빈곤층, 노동자는 

큰 타격을 받았고, 취업자 감소와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며 실업률 증

가로 이어졌다. 노동조합 조직률 감소도 심각했다. 브라질 국립통계원(IB

GE) 기준 2016년 14.9%, 2017년 14.4%, 2018년 12.5%, 2019년 11.

2%로,151) ILO 기준으로도 2016년 16.9%, 2017년 16.8%, 2018년 14.

6%, 2019년 13.0%로 크게 낮아졌다.152)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자 2020년 4월 상원 의회는 취약계층과 비공

식 노동자 생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재정 부족을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교수와 학생, 노동운동, 

사회운동, 여성운동 등 보우소나루의 정책을 비난하는 대중시위는 증가

했으며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안이한 인식과 무책임한 행보로 보우소

나루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높아졌다.153) 2020년 초부터 불거진 대

통령 탄핵 청원은 확대되어 하원에 제출된 요청서만 40건에 육박하며, 

좌파와 중도좌파 정당들, 11개의 노동조합 총연맹, 인권·농민·빈민·원주민 

등 각 분야의 400여개 단체들의 대통령 탄핵 요구의 목소리를 높였

다.154)

151) 김경란(2021), p.71.
152) ILOSTAT Data. 
153) 연합뉴스(2019.08.14.).
154) 좌파와 중도좌파 정당은 노동자당(PT), 사회주의자유당(Psol), 브라질공산당(P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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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T, CUT의 평가와 대항 전략 재수립

1) PT의 대항 전략 : 직접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민주적 

사회주의

(1) PT 집권 경험에 대한 평가

PT는 선거민주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의회 진출과 함께 지방정

부 및 중앙정부를 집권하면서 다양한 딜레마를 겪었다. 그 과정에서 민

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의 이념과 활동성이 약화되면서 다양

한 비판들이 제기되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이었던 기초조직의 감

소와 선거 기구 역할로의 성격 변화, 노동계급 중심의 사회변혁보다 선

거 승리를 위한 의회주의와 개혁주의로의 변화,155) 다른 계급과의 타협

주의 심화와 부패 문제, 집권 정당과 노동조합운동과의 관계156) 등의 중

요한 문제들이 제기되었지만 2015년 브라질 석유 공사 부패 사건이 발

생하기 전까지 심층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그리고 좌파연합세력은 점

진적으로 분화되고 자율적 시민사회는 약화되었다. 

2015년 브라질 석유 공사 부패 사건과 2016년 지우마 대통령 탄핵 사

건은 PT와 CUT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다. 우파 정치 세력의 반격이 이

루어지게 된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그동안 PT와 노동조합운동의 전략에 

대해 성찰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2017년 PT는 몇 달 동안 당원들이 참여하여 토론한 예비회의를 거쳐 

oB), 통합사회주의노동당(PSTU) 등임. 김경란(2020).
155) WORKERS(2017.10.26.). 
156) WORKERS(20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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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에서 3일까지 제6차 당대회(Congresso Nacional)를 개최하여 그

동안 PT의 집권 전략을 평가하고 사회변혁을 위한 정치 전략을 수립했

다.

PT는 1990년대 이후 노동자당이 집권한 지방정부와 룰라, 지우마 중

앙정부에서 민주주의 강화, 경제정책에서의 국가 개입, 다원적 국제 관계

를 기반으로 개혁하려 했으나 신자유주의 정책은 중단되지 않았다고 평

가했다.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좌파 정부들도 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구조적 변화를 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PT는 구조적 변화를 가

로막는 핵심에 대자본 세력이 있다고 진단한다. 대자본 세력은 그들의 

이익을 위한 축적 패턴 변화를 원하지 않고, 일국적 차원을 넘어 국제 

자본 세력과 함께 제국주의 침략과 내전의 위기를 일으켜 혜택을 받는 

미국 정부와 유럽 연합의 정치·경제·군사·이데올로기 권력을 지배하는 세

력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메커니즘을 보지 못한 채 PT는 정당과 사회운

동이 해야 하는 정치적, 사회적 및 문화적 임무들을 정부에 ‘아웃소싱’하

여 구조 변화를 기대했다고 비판한다. 사회운동의 힘 없이 정부와 의회

에서 사회주의 정책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 문제였다.

브라질 자본주의는 노동의 과잉 착취, 소득과 부의 집중, 사회적 배제, 

제국주의 중심의 종속을 지렛대로 삼아 발전되어 왔는데, 이 흐름은 PT 

정부에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노동 임금의 전반적인 인상, 노동계

급 권리 확대, 경제정책에의 국가 개입, 공공예산 재조정 등이 이루어지

고 PT 대통령이 계속 재당선되면서 자본 세력의 반격 움직임이 생겼다. 

특히 2008년 세계 자본주의 위기 이후 자본 세력은 직간접적인 임금 비

용을 매우 삭감하려고 하였으나 지우마 대통령 재당선으로 일부 억제되

었다. 하지만 노동 소득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해 엘리트를 보상하는 요

소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대자본 세력의 공격성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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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는 2016년 지우마 대통령 탄핵을 대자본 세력과 우파 정치 세력이 

결합한 결과라고 진단한다. PT는 브라질의 자본주의 발전 경로와 노동계

급 및 대중 이해 사이의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이전의 ‘과두-

부르주아 체제’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 사회 정의, 시민권 및 국가 독립

을 보장할 수 없다며 광범위한 사회 부문의 이상으로서 사회주의를 재건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가와 사회에서 노동자 헤게모니는 정부나 의회 

다수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세력의 구축에 달려 있으며, 이 세

력을 구축하기 위해 정당과 사회운동 사이의 전략적 동맹과 내용을 구성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정치 교육과 광범위한 대중의 힘을 기반

으로 자본주의 지지 기둥을 해체하여 자본주의 시스템을 압박하고 규제

하며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해야 노동자 해방이 가능하다고 본다.

(2) PT의 대항 전략

이와 같은 평가와 진단 속에서 PT는 2017년 당대회에서 자본주의 체

제 극복을 위해 민주적 사회주의(Socialismo democrático)를 향한 전략을 

수립했다. 민주적 사회주의는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를 결합하

여 새로운 제도적 메커니즘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정치과정

과 경제 관리의 다양한 수준의 지도력에서 대중의 참여를 보장하는 직접 

민주주의 도구를 대의 민주주의 도구와 함께 대중의 힘을 민첩하게 결합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더불어 노동계급을 

비롯하여 대중의 집단적 이익을 표현할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PT는 민주적 사회주의 도전을 위해 전지구적 대안을 위한 

국제 연대, 반체제 좌파 통합, 사회주의 경제, 정치 개혁, 언론 민주화, 

토지개혁, 여성·성소수자·인권 등의 구체적인 과제와 정당의 풀뿌리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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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강화를 위한 과제도 결정하였다157). 

대항 전략 수립 이후 PT는 브라질 인민전선(FBP, Frente Brasil Popul

ar)과의 관계를 강화했다. 브라질 인민전선은 브라질 좌파 세력의 토론을 

조율하고 공동 행동을 추진, 좌파의 통합을 구축하는 역할을 하는데, PT

는 인민전선을 구성하는 사회운동의 건설에 우선순위를 두고 전념하였다. 

PT는 선거 연합을 포함한 동맹 정치(A política de alianças)도 추진했다. 

이것은 반제국주의(anti-imperialista), 반독점(antimonopolista), 토지소유 

반대(antilatifundiária), 급진적으로 민주적인(radicalmente democrática) 

관점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으로, 이를 위해 PT는 반체

제 성격의 강령적 약속을 확립하고 이를 실천하는 정당과 PT 정부의 역

할을 강조한다.

2021년 3월 브라질 대법원이 룰라에게 씌워진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

고하고 룰라가 석방하면서 대항 전략에 기반한 좌파 세력의 반격은 거세

어졌다. 브라질 좌파 세력과 사회적 투쟁을 강화하기 위해 브라질 희망 

연맹(Federação Brasil da Esperança)을 구성하고, 좌파 세력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했다.158) PT는 노동운동을 비롯하여 사회운동

의 사회변혁 내용들을 기초로 하여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만들고 브라질 

국가가 나아가야 할 과제를 수립했다. 그리고 룰라와 PT는 지역에 있는 

157) 노동자당의 풀뿌리와 조직 내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청년 할당제(30세 미만 
20%), 성평등 및 인종 쿼터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음. 그리고 각 주의 유권자 
수에 비례하는 단원제 의회 등의 정치 개혁, 국회의원·주지사 또는 가족 구성원의 
재산 소유 제한, 언론의 민주화, 사법부와 사법경찰 등 공공 보안 시스템 개혁, 세
금 개혁, 금융 시스템 독점 금지 및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분리 등 재정 개혁, 비
생산적인 재산에 대한 농어촌세 등의 토지 개혁, 국가 에너지 시스템 생성, 국가 
지속 가능한 개발 계획 목표와 수단 정의, 노동 및 사회보장권, 도시 개혁, 거낭꽈 
교육에 대한 접근성 강화, 여성 및 성소수자 권리 강화 등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
음.

158) PT(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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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동 대표자들과 활동가들을 방문하여 사회운동 세력과의 연대와 신

뢰 관계를 구축하고 결합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159) PT는 좌

파 세력의 연대와 단결을 위해 내적으로 브라질 희망 연맹을 강화하고, 

외적으로 보우소나루주의(Bolsonarism)160)와 극우주의에 맞서며 노동자

와 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는 정치적 논쟁을 벌여나갔다. 2022년 브라질의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는 좌파 정치 세력과 극우 정치 세력이 정면 대

결한 선거였다. 인민전선과 브라질 희망 연맹 강화를 통해 노동자당(PT), 

공산당(PCdoB), 녹색당(PV)의 연대를 이루어내어 하원 의회 선거 결과 

80명이 당선되었다(PT 68석, PCdoB 6석, PV 6석). 대통령 선거도 1차 

투표에서 룰라 후보가 보우소나루 후보보다 5.23% 높게 이기고, 결선 투

표에서 1.80% 높게 득표하면서 당선되었다. 

대통령/부통령�후보(정당)

PT�후보(당선) 경쟁�후보

2022년

룰라� 다� 시우바(PT)

제라우두� 아우키민(PSB)

(1차)48.43%� � (결선)50.90%

자이르� 보우소나루(PL)

발테르� 네투(PL)

(1차)43.20%� � (결선)� 49.10%

[표� 4-4]� 2022년�브라질�대통령�선거�결과

대통령 선거에서 룰라는 당선되었지만 정부에서 좌파 정치 세력은 소

수파다. 대표적으로 부통령 아우키민은 브라질 우파 세력인 브라질 사회

민주당(PSDB) 출신이며 금융회사들과 관련된 친기업주의적인 정치인으

로 평가받는 정치인이다. 아우키민은 2006년 대통령 선거에서 룰라의 경

159) PT(2021.08.23.).
160) 군사주의, 국민 보수주의, 경제적 자유주의, 반공주의, 나치 파시즘 등의 성향을 

보이는 극우 이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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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후보이기도 했다. 2021년에 사회민주당을 탈당해 2022년 좌파 정당

인 브라질 사회당(PSB)로 영입되었으나 신자유주의자로 여전히 평가받고 

있다. 이 외에도 우파 성향의 장관들이 존재한다. 국가 의회도 마찬가지

다. 우파는 상원 81석 중 66석, 하원 513석 중 360석을 획득하여 다수를 

차지한다.161) 이러한 구조적 조건에 대해 PT는 당 기반과 대중 조직이 

결합된 광범위한 대중운동을 의회의 폭넓은 공조와 결합하고 인민전선과 

동맹 정치 강화를 통해 좌파 세력을 더 강하게 하여 돌파하려 한다. 그

리고 좌파 정당인 브라질 사회주의자유당(Psol)과의 관계 확대도 주요 과

제로 두고 있다.162)

룰라 정부는 남녀 동일임금 의무화 법안 통과, 최저 임금 인상 정책 

부활, 아마존 개발 제한 등을 추진하며 국가 정책의 변화도 이루고 있다. 

국제 연대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룰라는 이전 룰라 정부에서 추진했던 

라틴아메리카 통합을 다시 추진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중

국의 신냉전,163) 중국과 대만의 긴장 고조 등의 위기를 기후 위기 대응, 

달러 독재 극복 등의 전 지구적 의제로 쟁점화하고 있다. 브라질이 겪고 

있는 위기에 대해 일국적 관점을 넘어 전 세계적인 구조적·체제적 위기

로 접근하기 때문에 가능한 행보들이다.164) 

이것은 단순히 룰라 대통령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룰라 정부

161) 나무위키(2022년 브라질 국가의회 선거).
162) PT(2023.08.30.).
163) 2022년 룰라는 대통령 당선 직후 CUT와 MST(땅 없는 농민들의 운동) 운동가

들 앞에서 “미국과 중국의 이른바 신냉전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모든 나라와 친교
를 맺겠다”고 했음. 프레시안(2022.12.26.).

164) 중국은 2009년 이후 브라질의 최대 무역 상대임. 하지만 룰라의 대외정책은 단
순히 경제적 요소만을 중요시하지 않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대해서도 이 
갈등에 대한 동조를 배제하고 브라질의 군사 개입을 거부하면서 전쟁을 끝내기 위
한 평화 그룹 구성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접근함. 이것은 PT의 국제연대 전략과 
대외 정책 속에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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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연계된 PT와 사회운동의 힘이 있기에 가능하다. PT는 브라질의 미래

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브라질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적인 체제적 위기를 변화시키려면 PT의 질적인 도

약을 이루어 노동계급 지지를 확대하고 극우파와 신자유주의자 모두를 

패배시켜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극우파와 신자유주의에 맞

서는 좌파의 승리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조적 변화에

도 달려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 정책은 ‘지출 통제’가 아니라 불평등 해

소와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결의

한다. 또한 일상적인 투쟁에서 PT를 강화하고 인민대중과의 결합력을 높

여 사회적 정치화를 이루기 위해 ‘민중위원회’(Comitês populares) 강화

를 추진하고 있다.165) 이것은 정치의식, 사회투쟁, 영토 개편, 네오파시즘 

확산으로 인한 이데올로기적 반발에 대한 현실적 대결을 위해 일상적인 

투쟁에서 PT를 강화하고 민중과의 정체성에 노동자당의 행동을 집중하

기 위해서다.

2) CUT 대항 전략 : 정치적 힘과 사회적 힘을 결합하기 위한 

노동조합운동 강화 전략

PT의 민주적 사회주의 전략은 노동계급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세력의 

성장·강화와 정치적 힘을 결합으로 구조적 변화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P

T는 노동계급을 사회적 세력의 중심으로 바라보고, 신자유주의 반대 투

쟁에서 노동계급의 비판적 의식 확장과 조직화를 이룰 것에 대해 정당 

역할을 강조한다. 이것은 CUT의 정치 전략과도 연계된다.

CUT는 지우마 대통령의 탄핵 전후 시기에 정치운동을 포함한 노동조

165) PT(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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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운동에 대해 심층적인 평가작업에 돌입했다. 2015년 이후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실업자가 증가하고 지우마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직을 이양

받은 테메르가 노동법을 개악하며 노동에 대한 공격을 전면화하면서 노

동조합운동이 심각한 타격을 받으며 정치권력의 변동과 함께 전 국가적 

차원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CUT는 2015년 제12차 대의원대회(CONCUT)를 비롯하여 2017년 제

15차 중앙위원회(Plenária Estatutária Nacional da CUT), 2019년 제13

차 대의원대회를 거치며 노동조합운동 평가와 대항 전략을 수립했다. 그

리고 신자유주의와 신파시즘을 물리치기 위한 노동조합운동 전략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2023년 10월 제14차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있다. 

CUT는 2015년 제12차 대의원대회를 통해 크게 3가지의 주요 방침을 

결정하고, 이전 집권 전략에 대한 평가와 이후 대항 전략 논의에 들어갔

다. 첫 번째 주요 방침은 민주주의와 시민권을 수호하기 위한 사회연대

를 강화하고 교육 및 사회 공공성에 대한 우파 정부 공격에 대응하면서 

CUT 대표성을 강화 및 확장하기 위한 전략 세울 것, 두 번째는 노동의 

변화에 맞서 노동조합 조직 및 단체교섭 역량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세 번째는 21세기 노동 세계 변화에 따라 노동조합 조직의 미래에 

대한 토론을 조직할 것과 모든 조합원이 CUT의 전략과 당면 목표와 방

침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배치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조합원을 중심으로 노조 조직의 미래에 대한 토

론을 조직하고, 이것을 위해 조합원 교육 배치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CU

T는 국가적 차원에서 정치 및 경제 변동이 일어나거나 또는 노동조합운

동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었을 때 정세에 맞게 교육 계획을 바꾸며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1995년, 2015년, 2020년이 대표적이다. 2015년

은 좌파에서 우파로 국가 권력이 이동하고 노동법 개악으로 인해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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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운동이 심각한 후퇴기로 진입했던 시기였다.166) 이런 환경에서 조합원 

교육 강화와 함께 아래로부터 노동조합운동 평가와 전략을 논의하는 것

을 주요 방침으로 결정한 것은 풀뿌리 또는 직접 민주주의의 실천을 강

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017년 CUT는 이전 PT 정부 평가를 더 구체화하고 대항 전략 수립

을 위한 계획을 세웠다. CUT는 지우마 대통령 탄핵에 대해 2014년 대

통령 선거 결과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우파의 쿠데타라고 진단하는 동시

에 지우마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경제위기에 대응한 지우마 정부 

정책은 지우마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회·정치적 세력을 약화하는데 기여

했고, 그 결과는 의회의 야당 세력에 의해 이용되어 우익의 쿠데타가 생

기도록 정치적 기회를 주었다는 것이다. 

CUT는 노동조합운동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테메르 정부의 노동법 개

악 이후 증가한 비공식적 고용의 심각성과 노동조합 조직력의 어려움, 

산업 4.0과 같이 기술 혁신으로 고유한 노동조합 조직 형태를 제고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진단했다. CUT는 2017년 3월, 4월 총파업과 5월 

테메르 퇴진 요구 투쟁을 전개하는 동시에 민주주의 수호와 자본주의 체

제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논의했다. 이것은 

아래와 같이 CUT의 단기·중기·장기 전략으로 구체화되었다. 

166) 민주노총(2022), p.18-20.

<2017년� CUT�제15차�중앙위원회�전략�수립>

1.� 단기�전략�

� -� 쿠데타� 정부의� 종식,� 민주적� 질서� 회복,� 자주적인� 유권자가� 정치체제를� 변혁하기� 위한� �

� � � 투쟁� 재확인

� -� 새로운� 시대의� 성격� 정의와� 좌파� 세력의� 새로운� 역할�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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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보우소나루 정부의 집중적인 노동조합

운동 억압과 민주주의 후퇴가 심해지는 가운데 CUT는 2019년 대의원대

회에서 대항 전략을 수립했다. CUT의 35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 

중 하나라고 평가한 제13차 대의원대회에서, CUT는 민주주의 건설과 구

조적 개혁을 위한 새로운 정치 전략으로써 정치적 힘과 사회적 힘을 결

합하기 위한 노동조합운동 강화 전략을 결정했다. 이 전략은 노동자가 

노동계급을 위한 평등주의적 국가 건설 프로젝트의 주인공이 되어 민주

적 법치국가를 재건하는 것을 의미한다. CUT는 노동자들을 대표하고 조

직하는 노동조합 조직의 능력이 커질수록 정치적, 사회적 힘이 커질 것

이라고 강조하며 세 가지 노동조합운동 방침을 결정했다. 

<2019년� CUT�제13차�대의원대회에서�확정된�노동조합운동�방침>

1�방침� :� 신자유주의,� 쿠데타� 연합세력� 패배를� 위한� 세력의� 상관관계� 변화시키는� 것을�

� � � � � � � � 목표로� 한� 저항

2�방침� :� 국민주권,� 사회·성·인종� 평등.� 노동� 등에� 대한� 국가� 정책� 감사와� 평가로� 지속

� � � 가능한� 발전을� 위한� 투쟁� 강화

3�방침� :�CUT로� 대표되는� 계급적� 노동조합� 운동� 강화

2.� 중기�전략

� -� 노동조합� 조직� 강화와� 노동조합� 활동� 강화

� -� 노동조합� 중앙과� 지부� 강화� 목표로� 조직적으로� 정치� 활동과� 내용� 업데이트� 전략� 수립

� -� 기업주의와� 경제주의를� 넘어� 노동계급� 전체� 이익� 옹호,� 민주주의� 보장하는� 풀뿌리�

� � � 조직으로� 노동자� 투쟁� 강화

3.� 장기전략

� -� 노동조합� 운동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전략적� 논의� 강화와� 심화

� -� CUT가� 요구하고� 옹호하는� 사회� 민주화와� 그� 실현을� 위한� 관점에서� 노동조합� 활동,�

� � 과정� 및� 훈련� 프로그램�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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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T는 이 대의원대회에서 국가 권력으로부터 독립성과 정당에 대한 

자율성을 강조하고 사회변혁 투쟁에서 노동조합과 정당 간의 역할 차이

를 구별하는 한편, 노동계급 강화와 사회 변혁을 위한 정치적 전략의 필

수적 도구로써 정당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그리고 노동조합운동에 대해 

모든 노동조합 조직과 도시·농촌 사회 및 대중운동의 단결과 함께 사회

적 힘을 강화하기 위한 역할을 제시했다. 노동계급 이익을 위해 헌신하

는 정당을 포함하여 사회운동 세력을 결집하는 전선 강화와 확장을 위한 

CUT의 역할도 강조했다. CUT는 이 전략을 수립한 이후 민중 세력 단

결에서의 노동조합운동의 역할에 중심을 두고 노동조합 투쟁과 대중투쟁

의 연결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는 보우소나루 아웃을 위한 투쟁을 중심으로 민중 세력과의 단결을 강

화하고 조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노조투쟁과 

대중투쟁을 연결해야 합니다. … 우리는 보우소나루 정권의 노동계급 파괴 

프로젝트를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우소나

루와 신자유주의 우파가 대표하는 권위주의 프로젝트를 무너뜨리기 위해 연

합한 브라질 민중 세력의 일원입니다.”167) 

노동계급 강화를 위한 CUT의 연대활동은 다른 노동조합 총연맹들과도 

이루어졌다. 보우소나루 정권의 노동탄압에 대한 저항과 탄핵 운동을 중

심으로 연대활동을 강화하고, 2022년에는 “민주적이며 노동자의 희망에 

부응하는 정부 수립”168)을 위해 ‘노동계급 플랫폼’을 구성하여 대통령 선

거와 국가의회 선거에 대응했다. 이 플랫폼은 선거에서 노동계급이 중심

167) CUT(2020.12.22.)
168) CUT(2022),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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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 사회 비전을 쟁점화하고 이를 위해 헌신하는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목적을 가졌다. 

노동계급 단결과 사회적 힘을 강화하는 전략 속에서 CUT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국가의회 선거에 대응했다. 이 선거에서 PT의 룰라 후보

는 노동 중심성을 재확인하고 테메르와 보우소나루 정부에서 개악했던 

노동, 사회보장, 교육부문 등의 수많은 조치들을 다시 전환하겠다고 약속

했고, 결선투표에서 50.5% 득표로 당선했다. 룰라 후보의 당선에 대해 C

UT는 “노동계급의 헌신이 없었다면 승리는 불가능했을 것”169)이라고 평

가했다. 그리고 2023년 5월 1일에 CUT, FS, CSB, CTB, NCST, UGT, 

PUBLICA, Intersindical Central da Classe Trabalhadora의 브라질 노동

조합연맹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주 정부 선출 승리 축하와 함께 이후를 

위한 새로운 도전과 투쟁을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림� 4-1]� 2023년� CUT�메이데이�홍보물

� � 자료:� CUT� 홈페이지(https://www.cut.org.br)

� � 홍보물� 내용� :� 5월� 1일,� 통합-2023,� 고용,� 소득,� 권리� 및� 민주주의170)

169) CUT(2023), p.14.

   CUT 서면 인터뷰에서 최근 대통령 선거에서 CUT 조합원들 모두 자발적으로 PT
(룰라 후보)를 지지했다고 답변했음. 

170) CUT(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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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이후 브라질의 극우 세력은 선거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룰라 정부를 막기 위해 사회적 긴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좌파 정당 단독

으로 정부를 구성할 수 없는 조건에서 룰라 대통령은 우파 인사들을 포

함하여 정부를 구성했다. 이런 구조적 조건에 대해 CUT는 “룰라 대통령

이 있지만 대부분 보수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의회와 정치적으로 양극

화된 사회”, “룰라 정부 안팎의 신자유의자들을 물리쳐야 한다”고 평가한

다.171) 그리고 2019년 제13차 대의원대회에서 수립한 정치 전략을 더 

구체화하여 사회적 세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동조합운동 전략을 구체화하

고 있다. 이전 룰라 정부 때 정부와 의회에서 구조 변화를 만들 것이라

고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관점과 자세이다.

CUT는 신자유주의 세력과 이를 옹호하는 우파 세력과의 상관관계를 

변화시키는 목표를 뚜렷이 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힘의 구축을 위해 

먼저 노동계급의 국제 연대를 강조하고, 이를 위해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관점과 입장을 정리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 중국과 대만 긴장 고조, 한국과 일본 양국의 경제 및 

군사전략, 미국과 일본의 군사협정 및 군사계획, 한반도 전쟁위기 등과 

같이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분쟁과 전쟁의 복합적 원인에 대해 진단하고, 

“전쟁 금지”172)라는 입장을 정리한다. 쿠바와 베네수엘라와 같이 서로 

다른 정부 모델과 국가 간 차이에 대해서도 제국주의에 맞선 국가 주권

의 중요성에 관한 관점을 정리하고 라틴아메리카 연대와 지역통합 전략

171) CUT(2023), p.41.
172) CUT(2023), p.10.

   CUT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에 대해 두 민족 간의 갈등이 아니라고 진
단함. 이 전쟁은 석유, 가스, 원자재와 같은 시장에 대한 분쟁 전쟁이고, NATO를 
통한 국가들의 분쟁이라고 분석함. 그리고 이 전쟁이 노동자들과 여성, 소수 민족
에 대한 폭력과 학대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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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추진한다.173) 더불어 노동조직들의 글로벌 연맹과 동맹 확장, 정치·상

업 및 인프라 통합 과정들을 주요하게 제시한다.

CUT는 신자유주의와 신파시즘을 물리치기 위한 전투적 CUT가 되어

야 하며 사회적 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노동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운동 강

화 전략을 논의 중이다. 첫 번째 축은 노동계급 조직 및 대표성을 강화

하기 위한 CUT 노동조합주의 강화이다. 광범위한 단체교섭 적용, 노동

조합의 재정적 자립성 촉진, 불평등하고 불안정한 노동과 노동관계에 대

한 대항과 노동조건 개선, 소득 재분배로 노동계급 이익 수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 축은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CUT 노동조합운동의 힘

을 작동하게 하는 운동 전략이다. 구체적인 과제로 우파 정치 세력에 대

한 대항, ‘투쟁위원회’를 통한 대중조직 강화, 여성·흑인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대항, 공공정책 민주화 등이 꼽힌다. 세 번째 축은 지속가능한 개발

이 이루어지도록 CUT 노동조합운동의 힘을 작동하게 하는 운동 전략이

다. 기아·빈곤 및 불안정 노동 보호, 최저임금 정책 지속성, 고용 보호, 

양질 일자리, 주택, 공중 보건 및 교육, 농업, 환경, 정의로운 전환 및 지

속가능한 경제, 공정한 에너지 전환 등 국가 역할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조합운동이 우선시해야 하는 의제와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전략 축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며, 두 번째 축과 세 

번째 축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첫 번째 운동 강화 전략이 강조된다. C

UT는 2023년 10월 제14차 대의원대회에서 이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확정할 예정이다. 

173) CUT는 2019년 제13차 대의원대회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개인의 의견과 관계
없이 제국주의 침략과 경제 봉쇄에 맞서 쿠바와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수호하는 것
은 자유롭고 주권을 가진 라틴아메리카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라
고 입장을 정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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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소결 : 브라질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주는 시사점

기성 정치체제에 도전하는 대항 세력으로서 초기 PT는 노동계급 대표

성과 참여 민주주의 실천으로 기성 정당들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었지만  

집권 정당이 되면서 여러 딜레마를 겪었다. 계급연합 대중정당화와 그에 

기초한 실용주의 전략은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안정적인 집권을 위해 선

택한 것이었지만 구조 변화를 만들지 못한 채 좌파 정치 세력의 분열· 

분화의 결과를 가졌다. 노동조합운동도 PT 대통령과 의회 정치인들에게 

사회 개혁 또는 변혁의 역할을 맡기고, 당면 노동계급 이익을 중요시하

며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에서 발생한 노동 변화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

했다. 하지만 PT와 CUT는 좌절에 빠지지 않고, 심층적인 평가를 거쳐 

구조 변화를 위한 사회·통치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고 있다. 그 핵심에 노

동계급의 계급 형성을 위한 PT와 CUT의 역할이 있다.

선거 민주주의 도구를 활용하여 보수적인 정치체제와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의 변혁을 추구하며 겪은 그들의 딜레마는 낯설지 않다. 민주노총도 

사업장의 투쟁만으로 한계를 가지며 정당을 통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한 경험이 있지만 그 결과는 실망과 좌절뿐이다. 2004년 민주노동당

의 원내진출 이후 소수정당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거대한 소수’ 전략

을 발표하며 운동정치와 제도정치의 결합을 추구하고, 당원을 중심으로 

한 정당정치 활성화, 노동계급 대표성을 강조했지만 어느 것도 이루어지

지 않았다.

민주노동당 이후 한국의 진보정당들과 진보정치 세력들도 실용주의 전

략의 한계를 겪었다. 선거 승리를 위해 정당의 지지기반 확대를 중요시



�

제4장� 브라질� 좌파� 정치와� 대항� 전략�

133

하고, 노동운동과 사회운동과의 분리 속에서 의정활동을 우선시하는 경

향들이 강화되었다. 진보정당과 민주노총과의 관계 분리를 주장하는 당

내 엘리트들이 생기고, 당원의 정치활동이 이루어지는 기초조직이나 민

주노총 내 정치위원회와 같은 풀뿌리 조직들이 약화되거나 사라졌다. 민

주노동당 분당, 통합진보당 창당과 분당 등 진보정치 세력 또는 진보정

당들의 이합집산 과정은 진보정치 세력들의 실용주의 전략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고 대안에 대해 

논의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이다. 오직 진보정치 세력 간의 권력 관계에만 

초점을 맞춘 채 사회변혁 방향과 대안 사회, 주체 형성에 대한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브라질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경험은 정당의 집권만으로 노동계급의 정

치 세력화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브라질 CUT와 PT가 이

전 집권 경험에서 가졌던 딜레마와 전략의 한계를 평가하고 구조 변화를 

만들기 위해 수립한 대항 전략 내용과 더불어 대항 전략을 수립하는 과

정, 대항 전략을 실천하는 과정은 민주노총과 진보정치 세력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브라질 좌파 정치 세력이 우파 세력과 경쟁하는 실질적 

정치 세력이 된 것은 한국 진보 정치 세력 현실과 큰 차이가 있지만 CU

T와 PT가 사회변혁이라는 공통된 지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경험을 통해 한국의 민주노총과 진보정치 세력에게 주는 시사점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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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계급을 대표하는 정치 주체 형성과 실천

우선, 실질적 ‘진보 대 보수’로의 전환은 노동계급을 대표하는 정치 주

체가 형성되고 실천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 정치 주체 형성은 노동가치

가 존중되는 사회로의 이념과 정책을 가지고, 이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결집할 수 있는 정치적 힘이 있을 때 가능하다. 더불어 구체적인 실천으

로 사회변화 가능성을 대중에게 인정받을 때 기성 정치체제에 균열을 만

들어 낼 수 있다. CUT를 기반으로 성장한 PT는 1980년 창당 이후 ‘민

주 대 반민주’ 선거 대결 구도로 인해 늘 소수정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기성 정치체제와 신자유주의 체제 문제가 심화되고 민주 정부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서 대중들은 대안적인 정치 세력으로써 PT를 선택

하게 되었다. 이것은 PT가 신자유주의 체제 비판, 노동계급성 강조, 참여

민주주의 등의 일관된 정책 성향을 유지하며 참여예산제를 비롯한 구체

적인 실천을 통해 대중에게 기성 정치와 다른 사회변화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노동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진보 대 보수의 대결을 할 수 있는 주체가 형성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

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구하지만 노동계급을 대표하는 

민주노조운동 조직으로서 큰 과제들을 가지고 있다. 민주노총이 추구하

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어떤 것인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이룰 방도는 

무엇인지, 노동자 정치세력회를 위해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진보정당들의 현실도 어렵다. 진보정당들은 군소정당화

되어 있고 진보정당마다 노동계급 대표성도 명확하지 않다. 진보정당들, 

민주노총, 사회운동단체들이 주장하는 의제와 정책들은 다양하지만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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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공통된 지향성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된 주요한 원

인으로 진보정치 세력 내 분열과 분화 과정에서 사라진 정치적 지도력을 

꼽을 수 있다. 

브라질 PT도 다양한 정파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들은 강령과 규약을 

지키는 공동의 약속과 함께 정파 활동을 보장하며 조직적 힘을 강화하고 

있다. 이것은 조직 내 다원성을 보장하는 제도, 결집력을 가지게 하는 정

치적 리더십과 함께 공동체 가치, 행동, 관습 등에 대한 구성원들의 정치

문화가 형성되었기에 가능하다. 또한 변혁성을 중요시하며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추구하는 CUT의 존재가 주요하게 작용한다. 이런 점에 비추어 

한국의 진보정치에서 노동계급을 대표하는 주체 형성과 실천을 위해 브

라질의 사례를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과두 부르주아 체제에 대항할 수 있는 조건

과두 부르주아 체제에 대항하는 힘은 노동 현장과 지역 노동자 대중의 

‘직접 정치’로부터 나온다. 브라질 신노동조합운동과 노동자당은 코포라

티즘 체제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거부하고 노동계급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서 결성되었다. 이를 위해 그들은 기층 조합원 대중 중심의 참여 민

주주의를 실현하고자 기초조직 구성과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체계화

했다. 하지만 정당의 지지기반이 확대되고 집권 과정을 거치며 기초조직

의 활동성이 약화하였다. 그리고 운동과 정치가 분리된 채 정부와 의회

에서 구조 변화를 만들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과거 집권 경험에 대해 PT와 CUT는 그들 또한 과두 부르주아 체제에

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냉철하게 평가한다. 그에 대한 대안은 직접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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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다. 이것은 ‘형식적’ 참여를 넘어서 노동자 대중이 정치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의회 진출만이 아니라, 생활공간, 노동 현장, 사업장, 경

제관리, 지역 공간 등 다양한 층위의 공간에서 노동자 대중의 참여를 보

장하고 노동계급을 비롯한 대중의 집단적 이익을 만들어 내는 민주주의

다. 이것은 노동자 대중이 노동계급을 비롯하여 대중의 집단적 이익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을 때, 이를 거부하는 세력을 압박할 

수 있는 정치적·사회적 힘이 작동되었을 때 가능하다.   

PT 집권 경험에 대한 평가와 이후 전략 수립을 진행하기 위한 CUT 

노조 방침을 살펴보면, 그들은 정치 위기를 PT 탓으로 돌리지 않고 구조

적 원인과 노동운동에 대한 평가를 함께 진행한다. 그리고 그 토론을 모

든 조합원이 할 수 있도록 하고, CUT 전략·목표·방침을 이해할 수 있도

록 교육을 배치한다. 2015년 대의원대회 이후 2019년 제13차 대의원대

회를 거쳐 2023년 제14차 대의원대회에서 대항 전략 수립을 준비하는 

과정도 인상적이다. CUT는 이 기간에 중단하지 않고 대항 전략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올해 대의원대회도 자료집이 상반기에 이미 제출되어 

가맹조직들과 지역에서 토론을 진행하면서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

지 4일 동안 논의를 준비 중이다.174) 

노동 현장과 지역 노동자 중심의 노동조합 민주주의는 민주노총에게도 

중요한 과제이다. 노동조합 민주화가 단순히 노조 내 과제가 아니라 과

두 부르주아 체제에 대항하는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브라질 사례는 중요

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174) 브라질 CUT 대의원대회는 4년마다 개최되고,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대회는 1년
마다 개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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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힘 강화를 위한 연대 전략

사회적 힘 강화를 위한 연대 전략과 실천이 필요하다. PT와 CUT는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체제와 제국주의 맞서 연대 전략을 명확히 세웠

다. 그리고 브라질 내 좌파 세력을 비롯하여 국경을 초월한 라틴아메리

카 좌파 세력의 연대를 추진하고 라틴아메리카도 넘어 국제적으로 반제

국주의,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구축하려 한다. 

브라질 CUT는 자신만의 힘만으로 구조와 체제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2019년 브라질 노조 조직률이 11.2%175)인 현실에 대해

서 CUT는 조직된 노조와 노사관계 틀 속에 갇히지 않고 불안정 노동 

및 미조직 노동자를 포함한 사회 문제 전체에 대한 노동운동으로 확장하

고 있다. 이를 위해 노동계급 플랫폼, 인민전선, 정치 전선, 국제전선 등

의 구축을 통해 모든 노동조합 조직과의 연대, 지역과 도시·농촌 사회와 

연대, 대중운동과 사회운동 연대, 노동계급 국제 연대 등의 활동을 전개

하고 있다. 

CUT와 PT의 연대 전략은 단편적이지 않다. 다층적이고 복합적이다. 

CUT로 대표되는 노동계급 조직화를 중요시하면서 브라질 내 노동조직 

연대를 추진하고, 불평등을 양산하는 구조 변화를 위해 브라질 민중운동 

세력 일원으로써 복무한다. 또한 국경을 넘어 다른 정부 모델과 국가 간 

차이에도 반제국주의 전선 구축으로 쿠바와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좌파 

정부 및 세력들과의 연대를 중요시한다. 노동계급 국제 연대 대상에 민

주노총도 포함되어 있다. 

2019년 기준 한국 노조 조직률은 12.5%이다.176) 윤석열 정부는 화물

175) 김경란(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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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과 건설노조 투쟁과 같이 노동조합운동을 억압하고, ‘이념전쟁’을 벌

이며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그 칼날의 끝은 민주노총과 노동운동, 

사회운동 세력을 겨냥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노동조합 활동은 위축될 

수 있고 노조 조직률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2018년 촛불 운동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대중의 드높은 

요구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사회적 힘을 확인하였다. 촛불 운동 

과정에서 요구되었던 주요 과제로 ‘직접 민주주의’가 부각되기도 하였다. 

이후 문재인 정부 경험을 통해 기성 정치체제에서는 노동 가치를 존중하

는 사회로 전환하지 않는다는 것도 겪었다. 그럼, 노동을 존중하고 평등

한 사회로 변화하기 위해 어떤 사회적 힘이 필요한가? 그리고 이 사회적 

힘을 강화하기 위해 민주노총의 연대 전략은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구성

되어야 하는가? 노동자의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이 답을 찾아야 한다.

4. 노동조합운동과 정당정치 운동 관계

 사회적 힘과 정치적 힘을 강화하고 결합하기 위한 노동조합운동과 정

당정치 운동의 관계를 세워야 한다. 1차 핑크타이드 시기 노동자당의 집

권 전략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선거 승리에 초점을 둔 정책 변화와 실

용주의 전략에 관한 것이다.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세력 또한 정부와 국

가 의회가 변화를 만드는 것에 의존하며 운동의 변혁성은 약화되고 ‘온

건화’되는 과정을 겪었다. 정치와 운동의 분리 속에서 정부와 의회 정치

를 중심으로 접근했던 과거 경험을 비판하고, 우파와 신자유주의 세력들

에 대해 좌파 세력의 정치적 힘과 사회적 힘을 강화·결합하여 상관관계

176) 통계청,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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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변화시키려는 CUT와 PT의 전략은 정치와 운동을 분리하여 접근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준다. 

브라질 CUT와 PT는 노동자 대중의 사회적 정치화를 위해 정당과 노

동조직의 역할을 강조하며 밀접한 관계 속에서 대항 전략을 수립했다. P

T의 ‘직접 민주주의를 기반한 민주적 사회주의 전략’과 CUT의 ‘정치적 

힘과 사회적 힘의 결합을 위한 노동조합운동 강화 전략’은 긴밀하게 연

계되어 사회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구조 변화를 추구한다. 

노동조합운동과 정당의 관계 수립은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에게도 주요

한 과제이다.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특히 2004년 민주노동당 원내진출 

이후 당과 의원, 민주노총과의 긴밀한 관계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한 

적 없다. ‘배타적 지지’ 관계였지만,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을 바라보는 

관점, 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고 민주노총 내, 민

주노동당 내에서도 정당과 운동의 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한 적 없

다. 그 한계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주요 과제였던 ‘비정규직 관련

법’ 입법 과정에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의원 간의 입법 운동 전략 부

재로 나타났고,177) 이후 민주노동당 분당과 통합진보당 창당 및 분당 과

정에서도 노동자 정치세력화 주체인 민주노총은 주변부에 머물렀다. 민

주노총의 배타적 지지 철회 이후에도 노동운동과 정당의 관계에 대해 논

의되지 않은 채 선거 시기 조합원에게 진보정당들에 대한 투표 독려 수

준으로 유지되어 왔다. 브라질 CUT와 PT는 서로 자율성을 가지지만 밀

접한 관계를 맺는다. 이를 참고하여 노동조합운동과 진보정당이 밀접한 

관계 속에서 서로 능동적인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논의

하고 찾아야 한다. 

민주노총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과제는 다중적이다. 이 외에도 정치

177) 정경윤(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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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혁 과제와 함께 진보정당들의 상황, 공직선거 대응 등을 포함하

면 더 복합적이다. 하지만 이것을 하지 않고 기존의 방식대로 계속 대응

할 것인가? 노동을 배제하는 한국 정치체제의 보수성, 물가 인상과 빈곤 

심화, 사회 불평등, 기후 위기와 자연 재난, 저출산 고령화 사회, 전쟁 위

기 등으로 노동자 대중의 위기의식은 심화되고 있다. 대중의 보수 거대 

양당 체제에 대한 불만과 문제의식이 커질수록 진보정치 세력에게 정치

적 기회일 수 있다. 하지만 대중들에게 인정받는 정치 주체로 형성되어 

있을 때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성장할 수 있다. 이제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위해 주체의 힘을 키워 어떻게 대항할 것인지 토론하고 논의해

야 한다. 이에 짧게는 2015년부터 중단하지 않고 대항 전략을 논의하며 

구체화하는, 그리고 대항 전략을 실천하는 브라질 CUT의 노동자 정치세

력화 사례는 지속적으로 참고해야 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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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실패한�혁명인가�변혁의�방어선인가?

손우정

Ⅰ. 서론

라틴아메리카 전역에 다시 좌파 정권의 조류가 밀려들고 있다. 라틴아

메리카에서 경제 규모로는 상위에 드는 멕시코와 아르헨티나, 페루, 칠

레, 콜롬비아, 브라질에서 좌파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여기에 좌파 

정권이 오랫동안 집권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와 니카라과까지 포함하면 18

개국 중 13개국이 좌파이거나 중도 좌파 성향의 정부다.178) 2000년대 

신자유주의를 넘어 세계 변혁을 부르짖던 좌파의 물결은 더 커진 모양새

로 다시 출현했다. 

그러나 2차 핑크타이드는 외형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다. 1차 핑크타이드 정부들이 자원 호황과 미국의 저금리로 비교적 

우호적인 경제 환경에 놓여 있었던 것과 달리, 2차 핑크타이드는 코로나 

팬데믹의 쓰나미와 미국의 금리 상승 등 불안정한 경제 환경에서 출발하

고 있다. 게다가 날로 거세지는 정치적 양극화와 갈등은 과거처럼 급진 

개혁에 필요한 압도적 지지기반을 형성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또한, 1차 

178) 이승호 외(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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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타이드 시기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신자유주의 세계질서에 대항

하는 라틴아메리카통합에 협력했지만, 지금은 지역 내 무역 의존도가 낮

아지면서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179)

이런 가운데 다시 눈길을 끄는 곳은 베네수엘라다. 21세기 사회주의, 

볼리바르 혁명의 기치를 들고 세계 반신자유주의 운동을 이끌었던 베네

수엘라는 한국 진보 운동진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복지국가 

모델을 바탕으로 선거 경쟁에서 승리한 유럽식 집권 경로와 달리, 선거

를 활용하면서도 대중운동과 결합해 압축적이며 급진적인 사회 변화를 

추동했던 베네수엘라의 이행경로는 매우 매력적인 모델로 다가왔었다. 

칠레 아옌데 정부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활용하면서도 반대파의 

공격을 차례차례 극복하며 잊혀가던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순식간에 복

원시킨 베네수엘라의 사례는 세계 좌파 세력에게 새로운 이행 모델을 제

시하며 정치적 상상력을 자극했다.

그러나 차베스의 사망 이후 베네수엘라에 대한 평가는 극단으로 바뀌

었다. 정확한 수치를 계산조차 할 수 없는 폭발적인 초인플레이션과 식

료품·의료품 품귀, 이웃 나라로 탈출하는 거대한 엑소더스의 물결은 완전

히 실패한 혁명의 모습을 초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았다. 한때는 잃어버

린 사회주의를 부활시킨 새로운 희망으로 우뚝 섰지만, 이제는 보수 정

치인들이 진보 정권의 실패를 예견하는 최악의 사례로 활용되는 운명

에 처한 베네수엘라. 어쩌다 베네수엘라는 이런 상황에 내몰렸을까?

그러나 우리가 베네수엘라를 단순히 무능한 좌파 정치인들이 저지른 

실패한 사회주의 혁명 사례로 치부하기에는 되씹어봐야 할 점이 적지 않

다. 베네수엘라가 겪고 있는 험난한 과정은 변혁을 시도하는 정치세력이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와 딜레마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

179) Stuenkel(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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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신진 정치세력의 집권 과정, 집권 후 개혁과 혁명의 추동 과정, 주도

력을 장악했다고 믿은 혁명 세력이 부딪힐 수 있는 대내·외 저항과 정

책적 딜레마는 과연 베네수엘라의 특유한 산물일까? 급진적 사회변혁

을 꿈꾸고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베네수엘라가 마주한 현실적 문제에 

어떤 답을 내놓았을까? 그것이 지금의 베네수엘라의 현실보다 더 나

은 결과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 관점을 조금 바꾼다

면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최악의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무너지지 않는 것일까? 서방의 주장처럼, 단지 

독재 정권의 폭압 때문일까?

이 글은 베네수엘라의 경험을 단지 실패로 결론짓는 것을 넘어, 어

떤 좌파 세력이라도 부딪힐 수 있는 사회변혁 과정의 딜레마와 한계

를 통찰하고 한국 진보세력에 주는 시사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베네수엘라가 겪고 있는 위기의 원인을 차베스 집권 

이후 추진된 볼리바르 혁명 과정의 연속선상에서 파악하면서 21세기 

변혁운동의 성과와 한계,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혁명은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집

권기로, 차베스의 집권 이후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시기다. 라틴아메

리카에서는 좌파와 우파가 번갈아 집권하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닐뿐더러, 

쿠데타와 같은 비제도적 방식의 집권도 흔한 일이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것은 단지 집권 과정이 아니라, 집권 직후 매

우 빠른 전환과 개혁을 주도한 프로세스다. 

둘째는 혁명기로, 반혁명 세력의 저항과 이를 차례차례 극복해 나가며 

혁명을 심화시켜 나가는 시기다.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혁명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시기에 발견된다. 대부분의 좌파 정권은 칠레 아옌데 정권처

럼 반혁명 세력의 공세에 좌절하거나, 적절한 타협을 통해 급진성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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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대신 정권의 안정을 선택해 왔다. 그러나 베네수엘라는 구체제 

기득권층의 공세를 성공적으로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초기 개혁의 성격

을 점차 심화하는 방식으로 전개됐다. 세계 좌파 세력이 베네수엘라에 

열광한 것도 바로 이 대목이다. 

마지막 국면은 포스트 혁명기로, 베네수엘라 혁명의 상징과도 같았던 

절대적 존재, 차베스의 부재 이후 베네수엘라의 총체적 위기가 시작되는 

시기다. 베네수엘라 혁명 과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과 평가가 존재하

지만, 그 핵심에 차베스의 강력한 리더십이 존재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베네수엘라는 혁명의 가장 큰 무기, 즉 절대적 카리

스마로 무장한 지도자가 갑작스레 부재한 상황에서도 혁명이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 물론 설령 차베스가 생존하고 있

더라도 현재 베네수엘라의 위기를 쉽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

문이다. 그러나 이 시기는 차베스의 존재 여부를 떠나 베네수엘라와 같

은 점진적 혁명의 장기화 국면에서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등장할 수 있

는지, 이를 극복하거나 버틸 수 있는 동력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지

에 대한 여러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이 글은 마지막 국면, 즉 차베스 사후의 상황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다. 

1차 핑크타이드를 주도한 집권기와 혁명기의 논의들은 이미 많은 연구와 

글에서 다루어졌기 때문에 같은 서술을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

러나 차베스 사망 이후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는 경제위기 등을 중심으로 

간헐적으로만 알려졌기 때문에 먼저 현재 베네수엘라가 처한 상황을 냉

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후 현재 위기의 배경과 원인에 대한 

시사점을 파악하기 위해 과거의 사건을 재해석하고, 한국 진보정치 세력

에게 던지는 시사점을 파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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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혁명의 교두보에서 민생 지옥으로 : 베네수엘라의 현재

1. 최악의 경제 상황

베네수엘라의 경제 상황이 얼마나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지를 객관

적 지표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통계발표 주체에 따라 수치가 크게 

차이 나고, 그 근거도 의심스러운 대목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베네수

엘라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극단으로 갈린다. 그러나 이

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네수엘라가 차베스 집권 이후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물가상승률
(%) 28.187 26.09 21.069 40.639 62.169 121.738 254.949

1인당� GDP
(달러) 11,158.1810,934.2812,693.49 8,694.81 7,113.39 4,096.88 3,676.30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물가상승률
(%) 438.117 65,374.0819,906.02 2,355.15 1,588.51 210

1인당� GDP
(달러)

3,806.64 3,531.88 2,675.27 1,608.28 2,157.32 3,051.74

� � 출처�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22.

[표� 5-1]�베네수엘라�물가�인상률과� 1인당�GDP�변화(20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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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자료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평균 소비자가격 증가율은 상상을 

초월한다. 2010년 28.187%이던 물가상승률은 2017년 438.117%를 기록

한 데 이어 2018년에는 무려 65,374.08%가 증가해 정점을 찍다, 2022년

에는 210%로 떨어졌다.180) 베네수엘라 금융관측소(OVF)의 자료에서도 

2022년 누적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305.7%로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지

만,181) 안정세라 부르기 민망한 수준이다. 1인당 GDP 또한, 2010년 1만 

1,158달러에서 2022년 3,051달러로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다. 

이런 상황은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화폐의 가치가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베네수엘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 전

문직의 한 달 월급은 227.94볼리바르에서 450.70볼리바르 정도인데, 

베네수엘라 은행의 공식 환율로 계산하면 13.9달러~18.5달러에 해당

한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최저 임금은 2022년 3월 이후 130볼리바르

로, 5.34달러에 해당한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금융관측소(OVF)가 20

23년 2월 기준 5인 가족이 한 달 동안 필요한 식료품 구매비용을 추

산한 금액은 388달러로, 최저 임금의 약 72배에 달한다. 볼리바르 화

폐에 기반한 베네수엘라의 임금체계가 붕괴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반정부세력만이 아니라 교사 노조를 중심으로 한 

임금 노동자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베네수엘라 사회갈등관측소(OCS)

에 따르면, 2023년 1월에만 전국에서 총 1,262건 시위가 집계되었으며, 

그중 교사들이 838건의 거리 시위를 주도했다.182) 

180) IMF 세계경제전망 데이터 조합. https://data.imf.org/
181) https://observatoriodefinanzas.com. 세계은행(World Bank) 발표에 따르면 202

1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베네수엘라 식료품 인플레이션은 155%로 세계 3위 
수준에 해당함. 1위는 레바논으로 332%, 2위는 짐바브웨로 309%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했음.

182) 주베네수엘라대사관(2023.3).

https://data.imf.org/
https://observatoriodefinanz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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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는 법정통화의 가치폭락에 대응해 2018년 50억 배럴의 원

유를 담보로 국가가 발행하는 최초의 가상화폐 페트로(Petro)를 발행하

고, 볼리바르 화폐의 시장 통화량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환율과 인플레

이션에 대응하고 있다. 사실상 공공요금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달

러가 볼리바르 화폐를 대체해 통용되고 있다. 페트로를 발행한 배경에

는 경제 제재를 우회하고 기존 화폐 가치 폭락에 대응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물가 폭등의 이면에 정치적 반대파들이 주도하는 투기와 사재

기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페트로 발행 이외에도 사회 복지 시스템에 등록한 

사람들에게 식량 배급과 사회 보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식량난에 

대응하고 있다. 2021년 이후 베네수엘라의 초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경

제성장의 조짐이 보이기도 하지만 낙관은 어려운 상황이다.

2. 정치적 혼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지만, 이런 최악의 경제 상황의 배경에는 정

치적 혼란이 존재한다. 차베스 대통령의 4선 승리 후 부통령으로 지

명된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Moros)는 2013년 4월 14일 

차베스의 사망 직후 진행된 대선에서 7,505,338표(50.66%)를 얻어 

7,270,403표(49.07%)를 얻은 반대파 카프릴레스에게 겨우 승리했다. 

2006년 대선에서 차베스는 반대파에게 약 300만 표 이상의 격차로 

승리했지만, 반대파와의 표 차가 점점 줄어들다 2013년에는 25만 표 

정도로 줄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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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친차베스-반차베스�진영�대선�득표�차(만�명,� 2006~2013)

마두로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격렬한 반정부 시위와 마주해야 했다. 물론 

차베스 집권 시기에도 정부를 지지하는 시위와 반대하는 시위가 일상적

으로 벌어졌지만, 마두로 정부 시기에는 내란에 가까운 수준으로 갈등이 

증폭됐다. 특히 2014년에는 야당과 반정부 시위대가 ‘과림바’(Guarimba

s)라 불리는 대규모 폭동을 일으켜 정부군과의 충돌로 40여 명이 사망하

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183) 이 시위는 단지 경찰과 보안군 등 공권

력과의 충돌만이 아니라 차베스 지지자들과의 유혈 싸움으로 번지기도 

했는데, 서방 언론을 통해 베네수엘라 전역을 내전 상황으로 보이기 충

분한 장면들을 보여주었다. 

183) 과림바 시위는 베네수엘라 서부 국경에 있는 타치라주의 산 크리스토발 대학 
캠퍼스에서 일어난 한 여학생의 강간 미수 사건을 계기로 발생했음. 치안 악화를 
규탄하는 정부에 대한 항의로 시작했지만, 마두로 정부에 반대하는 야당이 결합하
면서 순식간에 반정부 폭동으로 확산함. 과림바 시위는 거리에 바리케이드를 쌓고 
시민의 통행을 가로막는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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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권력도 교체되었다. 2015년 12월 6일 진행된 총선에서 반차베스 

정당들의 연합체인 민주통합원탁회의(Mesa de la Unidad Democrática, 

MUD)184)는 전체 167석 중 65.27%인 109석을 차지했지만, 2007년 차

베스 주도로 창당한 통합사회주의당(Partido Socialista Unido de Venezu

ela, PSUV)185)은 55석으로, 32.93%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186) MUD는 

이전보다 약 30만 표를 더 얻었지만, PSUV는 차베스의 전통적 지지표 

중 약 200만 표가 빠진 것이다. 

국회를 장악한 야권 연합은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소환투표를 조직했

고, 마두로 정부는 제헌의회로 대응했다. 마두로 정부가 2017년 7월 30

일 제헌의회 선거를 강행하면서 정국은 다시 격전의 장으로 돌변했는데, 

제헌의회 선거를 앞두고 터져 나온 과림바 시위로 130명 이상이 사망했

다.187) 

마두로 정부는 국제적으로도 고립되기 시작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개입을 노골적으로 표명해 온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17년 8월, 

베네수엘라에 대한 첫 금융제재를 시작했다. 비슷한 시기 캐나다와 아

184) 차베스 정부 시기의 야권은 민주 조정자(Coordinadora Democrática, CD)라는 
조직으로 묶여 있었지만, 이 조직은 차베스 대통령에 대한 소환투표에 실패하면서 
자연스럽게 해체됨. 이후 야권은 2008년 1월 23일 창립한 MUD로 결집해 차베스 
사후 치러진 2015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둠. 

185)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는 후보 개인에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정
당에 투표하고, 정당이 후보로 공천한 사람이 그 표를 가져가는 방식임. 즉, 복수
의 정당이 같은 후보를 공천할 수 있음. 이런 특성 때문에, 베네수엘라에서는 정
당 연합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개별 정당의 자율성을 헤치지 
않고도 정치적 연합이 가능함. 그러나 차베스는 이런 ‘느슨한’ 정치연합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2007년 자신을 지지하는 정당들을 모아 거대 연합정당인 PSUV를 창
당했음. PSUV의 당원은 한 때 베네수엘라 인구의 4분의 1인 760만 명에 달했음.

186) http://www.cne.gob.ve/resultado_asamblea2015/r/0/reg_000000.html?
187) 과림바 시위 사망자 규모는 출처에 따라 120명에서 160명 정도로 차이가 있음. 

사망 원인에 대해서도 정확한 통계는 확인할 수 없지만, 대체로 정부에 의한 사망
과 과림바 시위자에 의한 사망이 비슷한 비율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음.

http://www.cne.gob.ve/resultado_asamblea2015/r/0/reg_0000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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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등은 페루 수도 리마에 모여 마두로 정부를 인

정하지 않고 우파가 주도하는 국회를 지지할 것을 선언했다.188)

마두로 정부는 2018년 5월 20일 조기 대선을 진행하는 것으로 승부수

를 던졌다. 야권 연합 MUD는 조기 대선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친차베스 

진영과 반차베스 진영을 넘나들면서 MUD에서 이탈한 앙리 팔콘(Henri 

Falcom)189)은 사회주의를 향한 운동(Movement Towards Socialism, M

AS), 기독민주당(COPEI)과 동맹을 맺고 선거에 참여했다. 

보이콧과 출마 강행으로 갈라진 야권은 20.93% 득표에 머물렀지만 마

두로 정권 역시 위기를 넘어설 정도의 효과는 보지 못했다. 67.84%라는 

압도적 득표에도 불구하고 전체 투표율은 46.06%에 그쳤다. 2013년 대

선은 79.68%의 투표율에 유효투표수는 1천5백만 표가량 되었지만, 2018

년 대선의 유효투표수는 9백만 표가 조금 넘었을 뿐이다.

이후 베네수엘라는 더욱 극단적인 대결 국면으로 치달았다. 대선 직후 

야당은 2017년 과림바 시위에 관한 반인권 범죄 혐의로 마두로 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했고, 2019년 1월 마두로의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 베네수엘라 정국은 두 개의 진영으로 완전히 갈라졌다. 반차베스 

학생운동 지도자 출신의 젊은 국회의장 후안 과이도(Juan Gerardo Guai

188) 주로 우파 정부가 들어선 국가들이 베네수엘라에 개입하기 위해 만든 ‘리마 그
룹’은 베네수엘라의 국제적 고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 그러나 페루에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2021년 8월 7일 탈퇴를 선언한 데다가 2차 핑크타이드가 시작
되면서 사실상 해체되었음.

189) 앙리 팔콘은 친차베스 진영과 반차베스 진영을 넘나든 인물임. 차베스가 군 복
무 시절 일으킨 1992년 쿠데타 이전부터 차베스의 지지자로 알려졌고, 1999년 제
헌의회 선거에서는 라라 주 대표로 선출되기도 함. 2000년부터 2008년까지는 여
당 연합 소속의 라라 주 주지사로 복무했으나 2012년에는 반차베스 야당 연합(M
UD)후보로 라라 주 주지사에 당선됐고, 2012년 대선에서 반차베스 후보 엔리케 
카프릴레스를 공개 지지하기도 했음(https://www.venezuelanalysis.com/news/136
86).

https://www.venezuelanalysis.com/news/13686
https://www.venezuelanalysis.com/news/13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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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ó Márquez)는 2019년 1월 23일 대규모의 반정부 군중 행진 후 스스로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두 개의 정부가 공존하는 시대를 열었다. 

과이도가 임시 대통령을 자임한 것은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헌법 제233

조를 근거로 한다. 이는 대통령의 영구 해임과 관련한 조항인데, 이에 따

르면 대통령은 “사망, 사임,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에 의해 임명된 의사 

위원회에 의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항구 불능의 인정, 의회의 승인에 의

한 해임, 대통령 자신의 직무에 대한 일방적 포기, 국민투표에 따른 국민 

소환 등”으로 해임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공석이 되

었을 때는 30일 이내에 재선을 치르도록 하고 있는데, 선출 전까지는 

국회의장이 대통령직을 대리하도록 하고 있다. 

과이도는 마두로 대통령의 취임 이후 대통령을 자임했기 때문에 엄

밀히 말하면 그의 대통령 선언은 헌법과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

을 비롯한 48개 국가는 그를 임시 대통령으로 승인했다.190) 이에 발맞춰 

미국은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 PDVSA의 알짜배기 미국 자회사인 ‘시

트고’(Citgo)의 수익을 베네수엘라로 송금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이런 

가운데 2019년 3월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

가 발생하고 수도 공급마저 중단되자 대규모의 국외 탈출이 시작됐다. 2

019년 4월 30일에는 카를로타 공군 기지 점거를 위한 군사 반란이 시도

되었고, 6월 26일에도 군부의 반란 시도가 일어났다. 세계의 주목을 받

은 볼리바르 혁명, 21세기 사회주의의 명성은 바닥에 떨어졌다. 

2020년 12월 6일 치러진 총선에서 야권은 ‘사기 총선’을 주장하며 

2015년 당선된 국회의원의 임기 연장과 총선 보이콧을 선언했다. 덕

분에 투표율은 30%에 머물렀지만, 국회는 총 277석 중 집권 여당인 

190) 한국은 2019년 2월 1일, 베네수엘라의 정치 상황에 중립을 표명했으나, 2월 25
일 후안 과이도를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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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UV가 253석을 차지했고, 서부지역 원주민 대표까지 포함하면 256석

을 차지해 다시 친정부 국회가 형성됐다.191) 

미국과 유럽연합 등 과이도를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한 나라들은 베네

수엘라 총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과이도를 여전히 임시 대통령으로 인

정한다고 밝히면서 두 개의 정부 상황은 계속 지속되었으나, 2022년을 

지나며 베네수엘라 야권은 동력을 크게 잃고 있다. 과이도 역시 야권 

내부의 갈등이 점차 심화하자 2023년 1월 스스로 임시 대통령을 사

임했지만, 야권은 이렇다 할 새로운 지도력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차베스가 반대파의 도전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사회주의

로의 걸음을 성큼성큼 내딛었다면, 마두로는 내·외의 공세를 겨우 버

텨내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3. 복합적 위기에 대한 두 가지 접근

그렇다면 베네수엘라가 처한 복합적 위기의 원인은 무엇일까? 단지, 

정책 결정권자들의 무능 때문인가? 베네수엘라 위기의 원인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차베스 사망 이후 집권한 마두로 정권의 리더십이다. 차베스는 

집권을 위해 MVR-200을 조직하고, 파편화된 지지 세력을 끌어모아 통

합사회주의당을 창당했다. 그러나 볼리바르 혁명에는 정당이라는 집단적 

리더십보다 차베스 개인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

했다. 반면, 후계자로 선택된 마두로 대통령은 차베스의 유산 지키기를 

191) 야권은 2005년 총선에서도 선거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음. 당시 야권의 보이콧
으로 167개의 총의석수 전체를 친차베스 후보들이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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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선 새로운 비전과 전망을 제시하지 못했다. 

차베스는 막강한 리더십으로 내각을 늘리고 군부를 경제 핵심 부분에 

배치하고 주지사를 통제력 아래 두었지만, 그의 공백은 이들이 거대한 

관료 체제를 중심으로 한 이권 그룹으로 변신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차

베스 사망 이후 베네수엘라 정치과정을 검토하면서 마두로 리더십의 한

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는 경제적·정치적·국제적 요인이다. OPEC 국가 중 가장 많은 원

유를 매장하고 있는 베네수엘라는 국제 유가 하락으로 치명타를 입었

다. 게다가 미국을 위시해 진행된 국제적 제재는 석유 수출을 핵심 경

제로 하는 베네수엘라의 손발을 묶어 버렸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의 위기를 단지 국제유가 때문으로 보는 것은 단편

적이다. 여기에는 차베스 집권 시기부터 질긴 악연을 이어온 미국, 그리

고 이들과 비공식적인 제휴 관계를 맺고 있는 정치적 반대파들이 존재한

다. 베네수엘라 야권은 차베스 축출을 위해 민영 방송과 함께 치밀하게 

조작된 쿠데타 음모를 꾸민 전력이 있다. 게다가 콜롬비아와의 국경지대

에는 호시탐탐 베네수엘라의 혼란을 부추기는 준군사조직의 테러가 자행

되기도 한다. 특히 2017년부터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제재 프로그

램이 작동하기 시작했고, 석유 생산과 수출, 외환 거래가 가로막힌 가운

데 격렬한 대중 시위와 군사 쿠데타가 시도되고 있다. 국제유가라는 경

제적 요인과 미국과 반대파의 대응이라는 정치적 요인이 어떻게 결합하

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현재의 위기에 대한 좀 더 입체적인 이해가 가능

하다.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베네수엘라 위기의 원인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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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베네수엘라 위기의 원인

1. 차베스 리더십과 마두로 리더십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혁명은 차베스를 빼놓고는 결코 설명할 수 없다. 

현재 베네수엘라 여권 지지층을 일컫는 표현이 차비스모(Chavismo, 차베

스주의)와 차비스타(Chavista, 차베스 지지자)이듯이, 차베스가 사용했던 

볼리바르 혁명이나 21세기 사회주의라는 표현보다 차베스 그 자체가 더

욱 중시되고 있다. 즉, 베네수엘라에서 차베스는 이미 이데올로기다. 그

렇다면 마두로는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을까? 차베스의 공백을 충실

하게 대체하고 있을까? 

1) 차베스의 리더십

차베스가 집권을 위해 조직한 정당이자, PSUV의 전신인 제5공화국운

동(Movimiento Quinta Republica. MVR)은 오직 차베스의, 차베스에 

의한, 차베스를 위한 정당이었다. MVR은 스페인으로부터 라틴아메리카

를 해방시킨 시몬 볼리바르의 정신을 받들어 새로운 공화국을 건설할 것

을 표명하고 있지만, 당의 깃발에는 1992년 쿠데타로 전국구 스타가 된 

베레모 쓴 차베스가 상징처럼 새겨있다.

차베스는 육군 전자통신학교 3등, 기갑학교와 기갑학교 고급과정 수석, 

정치학 석사 등의 이력에서 보듯이 명석한 두뇌의 군 엘리트 출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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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푼토 피호(Pacto de Punto Fijo) 체제192) 극복에 대한 뚜렷

한 확신과 강한 의지를 드러내 왔다. 게다가 순식간에 대중의 흥분과 열

의를 불러일으키는 차베스의 연설은 당시 빈민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제7

안식일 재림파의 설교방식과도 닮아있다.193) 

[그림� 5-2]�제5공화국운동당의�상징

차베스는 1999년 2월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공약사항이었던 제헌의회 

구성을 위한 국민투표를 천명하고, 7월 제헌의회 선거를 치러낸 뒤, 그해 

12월 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했다. 이후 새로운 헌법에 따라 200

0년 7월 다시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소수파였던 MVR이 정

국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기에 이른다. 정권은 잡았어도 여전히 소수

192) 푼토 피호 체제는 1958년 페레스 정권의 독재에 저항한 학생운동 세력(소위 ‘2
8세대’)이 민주행동당(AD), 기독사회당(COPEI), 민주공화연합(URD) 등을 만든 
이후 장기간 베네수엘라 정치를 주도하게 된 체제를 말함. 우리로 치면 87년 체제
와 유사한 정치 체제(regime)임. 

193) 코트(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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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에 머물렀던 의회 내 권력관계를 비롯해 구체제의 제도와 인적 관계를 

순식간에 청산하고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도화한 것이다.

차베스가 이처럼 빠른 속도로 개혁의 비전을 제도화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프로세스와 내용이 미리 준비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제헌의회 전술은 

1989년, 우리로 치면 광주항쟁과 유사한 ‘카라카소’ 사건 이후 결성된 좌

파 세력의 연합체인 애국전선194)에서 논의된 내용이었고, 차베스가 주도

해 구성한 헌법안 또한 당시에 논의된 초안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새로

운 헌법의 내용적 뿌리가 의회가 아니라 애국전선에 있었다는 점은 새 

헌법이 표명하는 국가 운영 원리가 안정적 대의제보다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강하게 포함하게 된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195) 이런 새로

운 통치구조는 차베스 특유의 강한 리더십과 조응해 개혁의 제도적 동력

을 제공해 줄 수 있었다.

흔히 차베스의 리더십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한다. 포퓰리즘 자체가 논

쟁적인 개념이고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핵심 특징으로 정당 

등 중간의 제도체계를 우회하여 민중과 지도자가 직접 연결돼 특정한 정

치적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공통점이 있다.196) 그런 점에서 차베스의 

194) 당시 애국전선이 정부에 개헌을 요구하면서 의회 내에 개헌특위가 설치되었지만 
결국 흐지부지되었음. 애국전선 역시 극심한 내부의 갈등으로 1년을 넘기지 못하
고 분열되었음. 

195) 새로운 볼리바르 헌법은 기존 정당에 대한 특권은 없애고 양원제를 단원제로 
바꾸는 동시에 국민이 소환, 자문, 승인, 폐지, 발안할 수 있는 국민투표권을 강화
했음.

196) 오늘날 포퓰리즘은 상당히 논쟁적인 개념이며 여러 정치적 의도가 결합하여 다
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포퓰리즘을 정의한다는 것은 애초에 한계가 있는 시
도이므로 “포퓰리즘이라 불리는 것 중 포퓰리즘이 아닌 것을 선별해 내는 것이 최
선”이라는 주장까지 등장하고 있음(김주호, 2019). 다양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민중
의 자기 지배를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본질에는 포퓰리즘적 요소가 내재해 있
는데, 그 핵심에는 중간 매개체를 건너뛰고 특정한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십과 대
중정치가 긴밀하게 결합하는 정치적 실천이 존재함. 무페(Mouffe)는 “정치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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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은 새로운 공화국 건설이라는 비전과 목표를 대중에게 제시하고, 

이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기존의 대의·관료 체제를 대중정치의 힘으

로 돌파하려는 전략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차베스는 2001년 11월 수권법을 활용해 49개 개혁법안을 추

진한 이후 발생한 정치적 위기, 즉 2002년 4월 쿠데타, 2002년 12월 

2일부터 2003년 2월까지 이어진 이른바 ‘사장들의 파업’, 2004년 8월 

15일 치러진 대통령 소환투표 등 정치적 고비마다 민중운동과 결합한 

강력한 리더십으로 위기를 돌파했다. 여기에는 속도전의 전략과 함께 

개인의 카리스마가 큰 역할을 했음은 물론이다.

2) 마두로의 리더십 

반면, 마두로는 2012년 차베스의 4선 성공 뒤 부통령으로 당선되기는 

했지만, 차베스만큼의 강력한 리더십을 보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두

로와 차베스의 인연은 꽤 오래되었다. 그의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는 199

2년 쿠데타에 실패한 차베스의 변호인단을 이끌었고, 마두로는 카라카스 

공공운수노조에서 활동하다 차베스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1998년

부터 정계에 몸담았다. 이후 마두로는 1999년 제헌의회 의원을 거쳐 200

0년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2005년부터 국회의장을 지냈고, 그가 2006년 

8월 외무장관으로 임명된 시기에는 부인 플로레스가 첫 여성 국회의장이 

되었다.197)

사회경제적인 전환의 압박에 처한 지배 헤게모니가 불안정해지는 순간”(Mouffe, 2
019, p.24)에 포퓰리즘적 계기가 만들어진다고 주장. 한편, 박구병(2017)은 라틴아
메리카의 포퓰리즘을 고전적 포퓰리즘, 네오포퓰리즘, 급진적 포퓰리즘으로 구분하
고 급진적 포퓰리즘의 대표적 사례로 차베스의 리더십을 제시하고 있음.

197) <연합뉴스>(2012.12.1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59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5980096?s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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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베스는 2002년 4월 쿠데타를 극적으로 극복한 것과 같은 볼리바르 

혁명과 동일시된 상징화의 스토리가 있지만, 마두로는 집권 직후부터 이

어진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차베스 시대를 

넘어선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두로는 과림바 시위가 

한창 벌어지고 있었던 2017년 7월 30일, 차베스와 유사하게 야당의 보이

콧 속에서도 제헌의회 선거를 밀어붙여 지지 세력을 중심으로 한 제헌의

회 구성에 성공했다.198) 그러나 차베스가 푼토 피호 체제를 넘어설 새로

운 공화국의 비전을 새 헌법으로 제시하고 21세기 사회주의 비전을 또 

다른 개헌안으로 제시한 것과 달리, 마두로는 제헌의회를 주로 반대파 

공세용으로 활용했다. 마두로의 제헌의회는 2017년 8월 8일 국회를 야당

이 장악한 상황에서 어떤 정부기관보다 제헌의회가 우위에 있음을 선포

하는 법령을 통과시켰고, 2019년 4월 2일 임시 대통령을 자임한 후안 과

이도의 면책특권을 박탈했다. 

대신 마두로는 차베스에 비해 부족한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차베스의 

상징에 의존하는 것으로 채워 나갔다. 마두로는 첫 대통령 선거부터 자

신의 선거가 아니라 차베스의 선거임을 강조했고, 자신에 대한 투표가 

사령관(차베스)에 대한 충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홍보했다. 

0096?sid=104, <이투데이>(2013.4.15.). https://www.etoday.co.kr/news/view/718
328. 

198) 2017년 제헌의회 선거는 6천여 명의 후보자 가운데 545명을 선출했음. 364명은 
선거구에서 선출하고 181명은 원주민과 빈농, 학생, 연금 수급자 등 7개로 구분된 
사회 분야의 대표자 가운데 선출함(알자지라. 2017.7.31.).https://www.aljazeera.c
om/features/2017/7/31/venezuela-what-is-a-national-constituent-assembly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5980096?sid=104
https://www.etoday.co.kr/news/view/718328
https://www.etoday.co.kr/news/view/718328
https://www.aljazeera.com/features/2017/7/31/venezuela-what-is-a-national-constituent-assembly
https://www.aljazeera.com/features/2017/7/31/venezuela-what-is-a-national-constituent-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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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2013년�마두로의�대통령�선거�홍보물

물론 베네수엘라의 현 위기가 오직 마두로 개인의 리더십 문제에서 기

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강력한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가 가져온 정치적 공백과 혼란은 베네수엘라 특유의 문제라기보다 세계 

곳곳의 역사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이다. 그러나 4선까지 차베스의 임기가 

이어지는 동안 볼리바르 혁명 과정에서 차베스의 존재가 절대적이었듯이, 

베네수엘라의 현 상황은 개인의 리더십에 의존한 혁명의 한계를 보여주

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차베스는 특유의 리더십으로 볼리바르 혁명을 지지하는 다양한 

정치세력을 PSUV로 묶어 세울 수 있었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의 부재가 

내부의 이질성과 기회주의적 욕망을 제어하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PSUV는 차베스 사후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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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선거용 정당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게다가 당이 상부의 계획과 명령을 하달하는 전달 벨트에 머물렀고, 특

정 인물을 승진시키거나 퇴출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199) 

마두로 대통령은 우익 야당이나 친미파와 같은 차비스타 진영의 ‘공공

의 적’만이 아니라 왼쪽으로부터의 다양한 비판에도 직면하고 있다. 현재

의 경제위기에 대한 타개책으로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많은 원유를 매장

하고 있는 오리노코 벨트를 개발하려는 정부의 계획도 생태 사회주의 진

영의 강력한 비판에 마주해야 했다. 중질유가 두텁게 매장되어 있는 

이 지역의 개발이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고 생태적 황폐화의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비판이다.200) 

차베스는 우익만이 아니라 좌익의 비판도 때론 달래고, 때론 윽박지르

면서 돌파해 갔지만, 마두로가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하고 있는 최악의 

위기 상황을 얼마나 잘 극복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미국의 제재

와 쿠데타까지 일으킨 야권을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면서 내부를 규합하

는 적대적 리더십은, 그 적이 약해질 때 취약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부패 문제도 심각하게 부각하고 있다. 사실 부정부패는 여당에만 국한

된 문제가 아닐뿐더러 차베스 정권과 비교해 더 심각해진 것인지, 그것

이 마두로 정권의 비호 아래 진행된 것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초인플레이션의 배경에는 베네수엘라 주력 산업인 석유 생산에 대

한 각종 제재, 2018년부터 미국에 의해 본격화된 금의 해외 거래 중

단201), 공식 환율(DIPRO), 외환 경매를 통한 변동환율(DICOM), 암시

199) Brown(2017).
200) Hellinger(2021).
201) 베네수엘라의 외화보유액은 현금이 30%, 금이 70%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미국은 2018년 11월 베네수엘라와의 금 거래를 중지하면서 영국을 비롯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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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환율 등 3중 구조화된 환전 시장의 왜곡 문제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

는 정부 관료들이 개입된 막대한 규모의 환치기 등 부정부패도 적지 않

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중론이다. 베네수엘라는 수입품을 둘러싼 밀수

와 사재기, 투기, 도둑질, 자금세탁이 만연해 있으며, 야권 등 반대파도 

대규모 사재기 등을 통해 경제 악화에 기여하고 있다.202) 

2023년 3월에는 최악의 석유 스캔들이 베네수엘라를 강타했다. 석유장

관 엘 아이사미(El Aissami)만이 아니라 PSUV 소속 국회의원 허그벨 로

아(Hubel Roa), 국영석유회사(PDVSA) 간부 등이 약 3억 달러의 원유 

판매 대금이 사라진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마두로 정부는 이

를 계기로 강력한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정치적 반대파를 대상으

로 한 공격에서 내부의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다.203) 2023년 4월 27일, 베네수엘라 국회는 불법, 또는 부패로 취득

한 자산을 국가가 몰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자산 몰수법(la Ley Orgá
nica de Extinción de Dominio)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204)

차베스는 극단적 위기 상황에서도 위트를 잃지 않고 때론 매우 강

력하게, 때론 유화적인 제스처를 자유롭게 구사하며 강력한 카리스마

를 구축해 왔다. 이런 리더십은 마두로만이 아니라 수많은 야권 도전

자도 따라 하기 어려운 독보적인 면이 있었다. 대신 마두로는 취약한 

금융권도 베네수엘라와 금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압박했음. 석유 산업 제재에 이
어 금 거래의 제재는 베네수엘라의 자본재, 원자재, 완제품 수입을 감소시켰음. 송
영복 외(2020), p.206-207.

202) 최명호(2019), p.97-100, Brown(2017).
203) 한편, 최근 야권이 힘을 잃고 제재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조건에서, 부패와

의 전쟁은 마두로가 지지 세력을 단결시키는 새로운 공동의 적을 만들려는 의도라
는 해석도 있음(Hernández. 2023). https://www.venezuelanalysis.com/unusual-a
nd-extraordinary/15745

204) 주베네수엘라한국대사관(2023.4.28.).

https://www.venezuelanalysis.com/unusual-and-extraordinary/15745
https://www.venezuelanalysis.com/unusual-and-extraordinary/1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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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을 제도적 힘으로 보완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은 권위주의적 리

더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권위주의적 리더십은 공동체 외부의 

강한 위협이 존재할 때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지만, 역설적으로 그 위

협이 사라지면 곧 수면으로 올라온다. 최근 베네수엘라가 최악의 위기

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상황은 마두로 리더십에 새로운 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2. 국제 유가, 제재, 정치적 소용돌이

베네수엘라의 위기를 설명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국제 유가의 변동

과 제재다. 이 두 가지 외부 요인이 베네수엘라의 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자. 

1) 유가 하락 미국의 제재

베네수엘라는 세계 4위 수준의 산유국이며, OPEC 국가 중 최대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고 있다. 2017년을 기준으로 베네수엘라 전체 경제 규모

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석유 산업의 비중은 41%에 이르며, 베네수엘라 

GDP의 약 1/7, 정부 재정의 75%, 달러 수입의 95%가 석유 산업에서 

나온다.205) 석유 산업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차베스 정권 시기에 산업 다양화를 위한 무단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유

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만큼 국제 유가의 변동은 베네수엘라 경

제를 좌지우지하는 결정적 변수다.

205) 남순호·송영복(2019),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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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유가가 차베스의 볼리바르 혁명이나 미션으로 불리는 대규모 

복지사업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국제 유가는 차베스 

집권 이후 약 7년간 배럴 당 50달러를 밑돌았고, 대규모 복지 프로그램

인 미션 사업이 시작된 것은 차베스가 OPEC을 추동해 국제 유가를 끌

어올리기 이전이다. 그러나 차베스 사망 시점과 맞물려 일어난 국제유가

의 하락은 베네수엘라 경제에 직격탄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국제 

유가는 마두로 정부의 임기 초인 2014년 6월 이후 2015년 1월까지 평균 

55% 이상 가파르게 하락했고, 이후에도 내림세가 지속됐다. 

국제 유가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미국의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의 개발

이 상품성을 갖게 된 것이다.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2010년 548만 b/d

에서 2012년 650만 b/d로 102만 b/d가 증가했는데, 이와 같은 원유 생

산 증가의 대부분은 같은 기간 셰일오일 생산량 증가(118만 b/d)로 인한 

것이다. 2012년 미국 셰일오일 생산량은 2010년 대비 143.9% 증가한 2

00만 b/d로, 미국 원유 생산의 30.8%를 차지했다.206) 국제 유가의 하락, 

특히 미국의 셰일오일 개발 붐은 미국의 베네수엘라산 석유에 대한 의존

도를 크게 낮추면서 미국을 주 수출 대상으로 하는 베네수엘라 석유 경

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 

그러나 만일 국제 유가만이 위기의 원인이라면, 국제 유가 상승기엔 

베네수엘라의 경제위기가 개선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베네수엘라는 다

른 산유국이 경험하지 않은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베네수엘라 경제위

기는 단지 국제유가의 하락에서만 기인한 것이 아니라 석유 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적극적인 제재 정책이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다. 

2014년 대대적으로 벌어진 ‘과림바’ 시위를 계기로 오바마 미 대통령

은 2015년 베네수엘라를 “미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했고, 같은 

206) 남순호·송영복(2019),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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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3월 8일 인권침해와 부패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베네수엘라 국가정보

부 출신 7명의 미국 내 금융거래 동결과 출입국 제재를 골자로 한 행정

명령 13692호를 발효했다.207)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2017년 과림바 

시위 재현 이후, 트럼프 미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 대해 “필요한 경우 

군사 개입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208)라고 밝히며, 미국 금융기관에 PDV

SA가 발행한 채권과 부채에 대한 거래를 전면 중단하라고 명령했다.209) 

미국은 2019년 1월 23일 후안 과이도가 임시 대통령 취임을 선언하자 

제재 강도를 더욱 높였다. 1월 28일 미국 관할권 내 PDVSA의 자산 동

결과 Citgo 수익의 베네수엘라 송금을 금지하고, 미국 기업의 PDVSA와

의 거래를 전면 차단했다. 또한, 같은 해 6월 베네수엘라산 중질유를 수

출할 수 있는 수준으로 희석하는 희석제 수출을 전면 금지했고, 8월

에는 석유 산업만이 아니라 전 산업에 대한 금수조치를 단행했다. 그

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수송하는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

리고 베네수엘라산 석유와 식품을 교환하는 멕시코 기업을 제재하기

도 했다. 이런 다각도의 전면적 제재는 베네수엘라 산업구조의 약점을 

정확하게 공략하면서 큰 효과를 보고 있다.210)

207) 최명호(2019), p.91.
208) Brown(2017).
209) 다만 트럼프는 이러한 금융제재가 미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

해 PDVSA의 미국 자회사인 Citgo와 관련한 거래와 석유 수입, 인도주의적 물품
의 거래 등은 허용했음. 그러나 Citgo는 2019년 과이도의 임시 대통령 선언 이후 
소유권이 임시 대통령에게 있다고 보아, 2023년 현재 미국 내 매각을 추진하면서 
경매 절차에 돌입했음. 과이도는 Citgo 자산을 훼손한 혐의로 베네수엘라 당국에 
기소된 상태임. 과이도는 2022년부터 야권 내에서 신임을 잃기 시작했고, 2023년 
4월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콜롬비아 대통령이 주최한 베네수엘라 관련 
국제회의에 초대받지 않은 상태로 참석을 시도하다 마이애미로 떠나 그곳에 머물
렀음. http://www.venezuelanalysis.com/news/15751, http://www.venezuelanalysi
s.com/news/15758

210) 베네수엘라 동부의 오리노코강을 따라 형성된 700㎢ 규모의 오리노코 벨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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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제재 내용

2015.3. 금융·출입국� 제제
오바마� 행정부,� 베네수엘라� 고위� 간부� 7명� 금융거래� 동결,�

출입국� 제제를� 위한� 행정명령� 13692호� 발효

2017.8. 금융제재 미� 재무부.� PDVSA� 신규� 채권� 발행� 금지

2018.5 채권� 동결 트럼프�행정부,�베네수엘라�국가와�PDVSA�채무�관련�모든�거래�금지

2018.11. 금� 거래� 중지 미국,� 국제금융기구,� 서구� 금융권에서� 베네수엘라� 금� 거래� 중지

2019.1.
석유� 금수조치

트럼프� 행정부,� 미국� 기업의� PDVSA� 거래� 차단.� 베네수엘라� 연간�

손실액� 약� 110억� 달러

Citgo� 압류� PDVSA� 자회사� Citgo의� 동결,� 후에� 야권이� 통제

2019.6. 희석제� 금지
미� 재무부,� 베네수엘라� 중질유를� 수출할� 수� 있는� 등급으로�

혼합하는� 데� 사용할� 희석제� 수출� 금지

2019.8. 제제� 확대 석유� 금수조치를� 전� 경제� 영역으로� 확대

2019.10. Citgo�주식�압류
미� 법원,� 채굴� 업체� 크리스탈렉스(Crystallex)의�

Citgo� 주식� 압류� 가능� 판결

2020.2.~3. 2차� 제재
베네수엘라산� 원유� 운송� 업체인� 로스네프트(Rosneft)의�

두� 자회사를� 블랙리스트에� 포함

2020.6.

배송업체� 제재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과� 관련한� 해운� 회사� 제재

석유-식량�

교환� 금지

트럼프�행정부,� 베네수엘라� 석유와�물·식품을�교환하는�

멕시코�기업�제재

2020.8. 연료�수송선�나포 베네수엘라행� 연료� 수송선,� 국제� 수역에서� 나포

2020.9.

사업� 철수� 요청
미� 재무부,� ENI(이탈리아),� IRI(인도)� 등�

다국적� 기업에� 베네수엘라� 사업� 철수� 요청

원유-디젤�

교환� 중단

트럼프�행정부,�베네수엘라의�원유를�디젤로�교환할�수�있도록�한�

면제� 조치� 종료

2021.1. 부분� 제재 트럼프�대통령,�임기�마지막�날�베네수엘라�원유�거래에�연루된�기업들�제재

2022.5.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석유� 면허� 발급

바이든�행정부,�우크라이나�전쟁으로�인한�에너지�위기에�대응하기�

위해� ENI(이탈리아),� Repsol(스페인)에� 부채� 상환을� 위한�

석유� 면허� 발급�

2022.11.
세브론� 면허�

발급

베네수엘라의� 혜택을� 최대한� 줄이는� 조건으로�

세브론(Chevron)의� 석유� 채굴� 및� 수출� 확대� 허용

� 출처� :� https://www.venezuelanalysis.com/sanctions-kill� 자료� 조합

[표� 5-2]�미국의�베네수엘라�제재�

있는 초중질유(Ectra heavy oil) 매장량은 1조 2천억 배럴로 추정되지만, 미국의 
제재로 인해 개발이 더딘 상황임. 남순호·송영복(2019), p.6-7.

https://www.venezuelanalysis.com/sanctions-k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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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하락이 석유 산업을 주축으로 하는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는 유가 하락기와 

결합한 각종 제재로 인해 석유 판매만이 아니라 생산 자체에 막대한 차

질이 발생했고, 그나마 겨우 생산한 석유조차 수출길이 막혀버리면서 국

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수준의 타격이 진행된 것이다.

[그림� 5-4]�국제유가와�베네수엘라�석유�생산량�추이(2012~2021)

� � 출처� :� 원유� 생산량(� https://asb.opec.org/data/ASB_Data.php,� 연도별� 평균.� 그래프의� 연

도� 위치는� 6월),� 국제유가(https://www.opinet.co.kr/glopcoilSelect.do,� Brent유� 연간� 평

균)

2020년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량은 2013년 차베스 사망 당시와 

비교해 390%가 줄었다. OPEC 국가들이 미국의 셰일오일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저유가 정책을 고수하며 석유 생산량을 늘렸지만, 베네

수엘라의 경우 국제 유가 변동이나 OPEC 국가의 생산량 변화와 상관

https://asb.opec.org/data/ASB_Data.php
https://www.opinet.co.kr/glopcoilSelec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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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지속해서 생산량이 하락했다. 기술 개발이나 채굴 장비의 유지와 

관련한 자본 투자가 줄거나 중단되고, 그나마 생산한 원유도 중질유의 

희석 과정에 어려움이 가중되었으며, 이 과정을 겨우 통과한 석유도 

배송에 장애가 조성되는 등 제재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2) 국제적 변수 : 위기에 이은 기회?

대미 석유 수출이 어려워진 시기는 1차 핑크타이드가 꺾이고 이른바 

‘블루타이드’, 즉 라틴아메리카 우파 정권의 전면적 확산 시기와 맞물린

다. 1차 핑크타이드가 확산했을 때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권들은 페트로

카리브(Petrocaribe), ALBA(Bolivarian Alliance for Peoples of Our Ame

rica-Alianza Bolivariana para los Pueblos de Nuestra), 메르코수르(Mer

cosur)211) 등의 기구를 통해 라틴아메리카의 통합을 시도했다. 

특히 차베스가 주도해 만든 ALBA는 2001년 12월 처음 언급된 이

후 라틴아메리카통합을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다른 지역통합 협정

이 관세 장벽 철폐와 교역 확산, 서비스 확대 등 경제 협력이 중심인 

반면, ALBA는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과 가치 중심의 연대, 라틴아메

리카통합을 중심 토대로 삼고 있다. 이와 함께 베네수엘라의 석유 자

원을 활용해 베네수엘라에서 브라질, 페루, 볼리비아, 콜롬비아, 우루

과이, 아르헨티나, 칠레를 잇는 1만 킬로미터의 대형 가스관 공사에 대한 

구상에 착수하기도 했다.212) 한편, 2005년 결성된 페트로카리브는 라틴

211) 메르코수르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가 1994년 12월 17일 
조인하고 1995년 12월 15일에 비준한 오루프레투 협약을 기초로 한 라틴아메리카 
공동시장임. 베네수엘라는 2006년 7월에 메르코수르에 가입했으나 2016년 12월부
터 회원 자격이 정지되었음.

212) 한우림(2007), p.337-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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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통합의 리더였던 베네수엘라가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에 싼값

으로 석유를 지원하고 대금은 용역이나 물품을 받는 통로가 되기도 했

다.213)

그러나 2010년대부터 차례차례 좌파 정권이 우파로 넘어가면서 2018

년에 이르면 라틴아메리카의 세력 판도는 우파에게 완전히 역전당하게 

된다. 2002년 이른바 ‘사장들의 파업’ 당시에 쿠바는 콩을 가득 실은 선

박을 보내는 등 라틴아메리카 연대의 지원을 받았지만, 적대적인 우파 

정권에 둘러싸인 상황에서는 미국에 의해 차단된 석유 거래의 대체 경로

를 라틴아메리카 협력으로 찾을 수도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지원이 줄어들자,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은 재생에너지원의 비중을 높였고, 미국은 2015년 1월 26일 제1차 

카리브해 에너지 안보 정상회담(Caribbean Energy Security Summit)

을 개최하면서 베네수엘라의 빈틈을 파고들었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

는 캐나다 앨버타주부터 미국 걸프 해안까지 연결하는 Keystone XL 

파이프라인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원유 시장에서 베네수

엘라가 차지하던 부분을 대신 차지하려는 캐나다의 의도가 담겨 있

다.214)

베네수엘라가 석유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재 국면에서 돌파구를 찾은 

것은 역설적이게도 2022년 2월 24일 발발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다. 이 전쟁으로 세계에 에너지 위기가 조성되자 베네수

엘라의 풍부한 원유에 다시 강한 수요가 생겼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

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의 대응 방안으로, 2022년 5월 이탈리

아 기업인 ENI와 스페인 기업인 Repsol에 부채 상환을 위한 베네수엘라 

213) 남순호·송영복(2019), p16-17.
214) 남순호·송영복(2019), p.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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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채굴 면허를 발급했고, PDVSA는 2023년 5월 초, 두 기업이 공동

으로 소유한 카르돈4 프로젝트의 천연가스 수출 허가를 발급했다. 또한, 

같은 해 11월 미국 재무부는 베네수엘라 당국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

게 한다는 조건을 달아 세브론(Chevron)에 베네수엘라 천연자원 채굴

을 위한 6개월짜리 일반 면허를 발급했다. 이 조치로 세브론은 베네수엘

라에 있는 유전을 수리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됐다.215) 

2022년 12월 5일 유럽연합(EU)의 러시아 원유 금수조치가 시행되고 2

023년 2월 5일 러시아 정제유에 대한 제재가 시작되면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서방 국가들의 수입국 다변화도 이뤄지고 있다. 인도와 U

AE, 쿠웨이트 등은 물론 중국으로부터의 원유 수입도 늘고 있는데, 

최근 중국의 원유 수입국 중 말레이시아의 비중이 10%까지 높아졌다. 

말레이시아 원유는 이란과 베네수엘라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미

국이 원유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이들 국가로부터의 원유 수입을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216) 이런 상황에서 베네수엘

라의 석유 생산은 최근 들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OPEC에 따르면 20

23년 4월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 72만 4,000배럴(b/d)로 나타

났다. 2020년 하반기 35만 배럴까지 떨어졌던 생산량이 완만한 상승세로 

접어든 것이다.217) 

마두로 정부는 2차 핑크타이드로 형성된 우호적 환경을 통해 국제

무대의 복귀도 시도하고 있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호의적 입장에 

힘입어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

국) 가입을 신청한 데 이어, 2023년 9월에는 마두로 대통령이 중국을 

215) <머니투데이>(2022.11.27.)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12713
470178728&type=1

216) <매일경제>(2023.2.6.) https://www.mk.co.kr/news/world/10631879
217) https://www.venezuelanalysis.com/news/15765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12713470178728&type=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12713470178728&type=1
https://www.mk.co.kr/news/world/10631879
https://www.venezuelanalysis.com/news/1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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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회담하고 양국이 ‘전천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임을 

선언했다.218) 

물론 베네수엘라의 위기는 단순히 석유 산업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며, 

2차 핑크타이드의 우호적 환경이 베네수엘라의 위기를 극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쉽게 예단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일련의 상황들이 베네수

엘라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

다.

지금까지 베네수엘라의 위기를 불러온 다양한 요인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봤다. 국제유가 하락에 이은 다각도의 전면적 제재는 베네수엘라의 

경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그렇다면, 매일 같이 벌어지고 있는 

각종 반정부 시위와 초인플레이션, 경제 핵심 부분의 마비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는 왜 붕괴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 단순히 마두로 정부의 

반인권적인 폭정 때문일까? 

Ⅳ. 볼리바르 혁명의 토대

좌파 정권과 우파 정권의 교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라틴아메리카의 

상황을 고려하면, 나날이 벌어지는 각종 반정부 시위와 경제위기, 제재로 

인한 고립으로 마두로 정부도 곧 붕괴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았다. 

게다가 차베스 등장 이후 16만에 의회 권력이 야권으로 넘어가고 임

시 대통령을 자임한 과이도를 미국을 비롯한 48개국이 승인하자, 정

권의 종말은 시간문제로 보였다. 그러나 오히려 최근의 상황은 마두로 

218) https://venezuelanalysis.com/news/15848

https://venezuelanalysis.com/news/1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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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신 미국과 손잡은 야권이 분열하는 모양새다. 

물론 마두로 정부는 의회 권력을 야권에 빼앗기자, 제헌의회 선거를 

강행해 국회를 무력화하는 무리수를 뒀고, 친정부 성향이라 비판받는 

사법 권력을 통해 반대파를 옥좨 나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베네수

엘라 정부가 단지 철권통치로 버티고 있다고 본다면, 그것 또한 단편

적인 시각이다. 어떻게 베네수엘라는 최악의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버

틸 수 있을까? 

여기서는 경제위기와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베네수엘라가 붕괴하지 않

고 있는 이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본다. 우선, 현재의 위기가 볼리바

르 혁명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심각

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마두로 정권의 지지기반으로 남아 있는 풀

뿌리 조직의 등장과 전개 과정을 파악해 보자. 

1. 위협의 이중적 효과

마두로 정권이 다양한 위기에도 버틸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차베

스의 등장 이후 줄기차게 대립해 왔던 야권과 미국의 반정부 공세 레

퍼토리에서 찾을 수 있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야권과 미국이 차베스

를 반대하기 위해 진행했던 다양한 시도와 논리가 마두로 정부 시기

에도 거의 동일하게 반복되면서, 베네수엘라 국민이 지금의 상황을 차

베스 정부 시기의 연장선에서 해석하게 만드는 프레임을 제공해 주고 

있다. 즉, 지지층에게 지금의 위기를 차베스 정부의 등장과 함께 시작

된 미국과 결탁한 야권의 정권 전복 음모로 해석하게 해주는 역사적 렌

즈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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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자뷔 : 마두로 정권의 위기를 해석하는 역사적 경험과 프레임

마두로 정부의 베네수엘라가 지금 겪고 있는 경제위기와 사회 불안은 

역사상 최악의 상태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위기의 메커니즘은 베네

수엘라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낯선 것이 아니다. 지금의 위기와 유사

한 상황과 정치적 논란은 차베스 정부 시기에 이미 경험한 것이다. 이

것은 현재 베네수엘라 처한 내·외의 위기를 차베스 시절을 겪은 베네

수엘라의 시각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

공해 준다. 2002년 삼일천하로 끝난 반대파의 쿠데타, 그리고 2002년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이어진 사장들의 파업과 경제위기, 그리고 

선거마다 반복되는 선거 부정 의혹은 현재 마두로 정권이 처한 상황

과 정확히 오버랩된다.

역대 최다득표로 대통령에 오른 차베스는 선거 공약이었던 제헌의

회를 구성하고 나라 이름과 대통령 자신의 지위를 포함한 모든 권력

기관을 새로 구성하면서 제도 권력의 역관계를 순식간에 바꾸었다. 새

로운 권력이 등장했다는 것은 권력을 빼앗기거나 위기를 느끼는 이들

이 존재하게 된다는 의미였고, 이들과의 대결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우선 앞마당의 변화를 내켜 하지 않았던, 미국과의 대립 구도를 살펴

보자. 차베스는 제헌의회를 통해 헌법을 완전히 새롭게 쓰고 다시 대통

령에 당선되면서 의회 권력까지 장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00년 8

월, OPEC 국가를 차례차례 방문하며 고유가 정책을 펼칠 것을 주장

하면서 미국의 반감을 샀다. 여기에 미국의 골칫거리인 쿠바와의 외교

관계를 돈독히 다지면서 기름을 부었다. 결정적인 계기는 2001년 9.1

1테러 이후, ‘안녕하세요. 대통령’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아프가니스

탄을 침공한 미국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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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편이 아니면 모두 적’이라는 태도로 테러와의 전쟁을 밀어붙이던 

미국 부시 행정부는 2001년 11월 국무부와 국방부, 국가안보국이 모여 

베네수엘라 합동 회의를 열고 베네수엘라를 외교적 고립 상태에 몰아넣

겠다고 단언했다(Vann, 2002). 곧이어 차베스가 수권법을 활용해 49개 

개혁법안을 발표하자 미국의 지원을 받은 반차베스 블록은 2002년 4월 

온갖 음모와 조작으로 점철된 쿠데타를 감행하기에 이른다. 

미국의 암묵적 지원, 또는 묵인하에 진행된 2002년 4월 쿠데타는 경총

과 노총, 군부와 언론이 합세한 반차베스 진영의 총공세였다. 베네수엘라 

경영자총연맹 의장인 카르모나(Pedro Carmona)는 2002년 4월 쿠데타 

직후 스스로 대통령임을 선언하면서 차베스의 모든 개혁을 무효로 선언

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와 대법원,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산하고 차베스 정

부에서 임명된 관료들을 모두 해임했다. 베네수엘라 노동자총연맹(Confe

deración de Trabajadores de Venezuela, CTV)219)은 쿠데타 직전 군부

가 움직일 명분을 제공할 사회 혼란을 조성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대중 시위를 주도했다. 이들은 쿠데타 직전 백악관 고위 관료와 함께 차

베스 대통령에 대해 논의했으며, 미국은 쿠데타가 발발하자마자 기다렸

다는 듯이 카르모나 정부를 승인했다. 쿠데타 정부가 겨우 3일 유지되면

서, 미국은 유일하게 카르모나 정부를 승인한 나라라는 비아냥을 감수해

야 했다. 

쿠데타가 빈민촌에서 물밀듯이 몰려 나와 대통령궁을 포위한 대중 시

219) 1936년에 결성된 CTV는 차베스 집권 이전 베네수엘라 주요 정당인 민주행동당
(AD)과 기독사회당(Copei)의 노동 부문 하부기구처럼 활동해 왔음. 이들은 2001
년 12월 차베스의 49개 특별법 폐지를 위한 12시간 파업, 2002년 4월 차베스 사
임을 주장하는 3시간 파업, 2002년 10월 민주적 공간 확대를 요구하는 12시간 파
업에 이어 차베스 집권 시기에 베네수엘라를 최악의 경제위기로 몰아간 2002년 1
2월 65일간의 파업을 이끌었음. 조돈문(2013), p,9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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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대통령수비대의 역쿠데타로 막을 내린 뒤, 차베스는 쿠데타에 가담

한 장성 60명과 우익 장교 400명을 군대에서 내보내면서 완전히 군을 

장악했다. 그러나 유화책도 병행했다. PDVSA에서 해고된 경영진을 일부 

복귀시키고 경제팀을 온건파로 대체했으며, 심지어 쿠데타 주모자들을 

사면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반차베스 세력은 ‘민주 조정자’(Coordinadora 

Democrática, CD)라는 연대체를 결성하고 반차베스 운동을 계속했고, C

TV는 2002년 12월 2일부터 2003년 2월까지 이어지는 65일간의 총

파업을 감행했다. 

[그림� 5-5]�베네수엘라�실질�GDP(1998~2008)

� � 출처� :� Weisbrot,� Ray� &� Sandoval(2009),� p.9.

이 총파업 시기에는 지금 상황과 유사하게 석유 산업이 마비되었고 G

DP가 -29%까지 하락했다. 현재의 경제위기에 비하면 짧은 기간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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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도 극심한 식료품 난이 일어났으며, 인플레이션도 솟구쳤다. 반

정부 시위대 일부가 석유 정제소를 파괴하고 고의로 가축을 죽여 식

량난을 부추기는 일까지 벌어졌다. 

부정선거 이슈도 베네수엘라 정치에서는 단골 소재였다. 차베스는 

선거를 혁명의 무기로 간주했지만, 반대파들은 항상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왔다. 부정선거 의혹은 65일간의 총파업이 종료된 이후 반차

베스 세력이 세 번째 공격 무기로 삼은 2004년 차베스 대통령 소환투

표에서도 반복됐다. 반차베스 연합 ‘민주 조정자’(CD)는 전자투표기 

조작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고 미국 역시 이 의혹에 대한 투명한 

조사를 촉구하며 소환투표 결과에 관한 판단을 유보했다. 이런 논란은 

카터 미 전 대통령의 제안으로 투표소 150곳을 무작위로 추출해 전자

투표기로 집계된 용지를 수작업으로 재검한 후, 부정이 없다고 확인하

고 나서야 종결됐다. 물론 야권은 재검 이후에도 “총체적 조작 행위”라는 

의혹 제기를 중단하지 않았다.220)

무력을 동반한 쿠데타와 총파업으로 인한 경제위기, 부정선거 의혹 등

은 마두로 정부가 겪고 있는 위기의 소재와 유사하다. 마두로 정부 역시 

2019년 4월 30일 쿠데타 시도에 직면해야 했고, 이보다 앞선 2018년 9

월에는 드론 암살 공격에 시달려야 했다. 선거마다 되풀이되는 부정선거 

의혹과 석유 산업 마비와 각종 제재로 인한 초인플레이션 등 경제위기는 

차베스 시절 유사한 형태로 이미 경험한 바 있다. 마두로 정부의 실체와 

여러 의혹의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이런 일련의 상황들은 차베스 정

권에서도 반복된 반대파의 공세 레퍼토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차베

스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마두로는 이를 십분 활용했고, 차베스 지지 

세력은 이런 역사적 경험의 프레임으로 현재 상황을 해석하고 있다.

220) 송기도(2004), p.10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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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차베스 시기를 연상시키는 반복적 레퍼토리는 미국과 반대파가 

벌린 일련의 공세에서 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난다. 

2) 미국과 반(反)마두로 연합

미국은 한때 가장 많은 원유를 수입하던 국가였던 베네수엘라의 정

치에 깊숙하게 개입해 왔다. 차베스가 미국의 이익에 반해 OPEC 국

가의 감산과 국제유가 상승을 부추기고 테러와의 전쟁에 반기를 들자, 

미국은 차베스를 가장 큰 골칫덩어리로 규정했다. 게다가 차베스는 1

차 핑크타이드를 주도하면서 반미의 기치를 내걸고 쿠바를 포함한 라

틴아메리카 전역의 통합을 내세웠으니,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대상이었

다. 

CIA는 물론이거니와 2002년 4월 쿠데타와 65일간의 총파업에 주도적 

역할을 한 CTV를 미국 노동총연맹 산업별회의(AFL-CIO, American Fe

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의 국제조

직인 ‘미국 국제노동단결센터(ACILS, (American Centre for Internationa

l Labour Solidarity)를 통해 지원한 민주주의진흥재단(NED, National E

ndowment for democracy),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전환주도사무국

(OTI, Office of Transition Initiatives),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등은 직·간접적으로 베네수엘라 반정

부세력을 지원하거나 각종 제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마약 소탕을 구실로 콜롬비아 국경지대의 무력을 증강하

면서 베네수엘라와 갈등을 빚었는데, 2004년에도 차베스 대통령을 암

살하기 위해 카라카스에 잠입한 50명의 콜롬비아 준군사조직원들이 체포

된 적이 있다.221) 이와 유사하게 2020년 5월에는 마두로 대통령을 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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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미국의 지원을 받은 준군사조직의 구성원이 체포되기도 했

다.222) 

베네수엘라 야권은 차베스 정권 시기부터 줄곧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채 쿠데타, 총파업, 대중 시위 등을 전개해 왔다. 차베스 대통령

에 대한 소환투표에 실패한 후 해체된 CD를 대신해 야권의 연합체 구실

을 해온 MUD는 차베스 사후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최악의 초인플레이

션 속에서 마두로 정부에 대한 공격의 채비를 갖추었다. 그러나 반대파

의 공세는 차베스 정부 시기의 레퍼토리를 벗어나지 못한 채, 오히려 

데자뷔를 보는 듯한 일련의 공세를 반복했다. 

미국이 마두로의 대안으로 삼은 과이도의 임시 대통령 선언은 베네수

엘라 헌법 제233조의 해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헌법 제233조는 현직 

대통령의 해임에 관한 것이고, 취임 전 해임된 대통령의 권한은 국회의

장이 대리한다는 조항이 있긴 하나, 과이도가 임시 대통령을 자임한 것

은 마두로의 취임 13일 후다. 이 사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해임 승인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취임 후 해임된 대통령의 권한은 

부통령이 대리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그를 ‘위임받은 대통령’으로 

221) 좌익 게릴라 부대인 콜롬비아 혁명군(FARC)과 싸워온 우익 준군사단체 콜롬비
아 연합자위대(AUC)의 지도자 살바토레 만쿠소(Salvatore Mancuso)는 2016년 콜
롬비아 정부와 FARC와의 평화협정으로 설립된 평화특별재판소에서 베네수엘라 
야당 인사들이 차베스를 암살하기 위한 쿠데타를 제안했다고 폭로함. https://ww
w.venezuelanalysis.com/news/15767

222) 2020년 11월 보안업체 실버코프USA의 대표가 라틴아메리카 전역의 우파 정치 
캠페인을 지원해 온 정치 컨설턴트 J.J. 렌돈을 상대로 제기한 140만 달러 계약 
위반 소송에서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계획과 마두로 정권 제거 계획이 폭로된 
바 있음. 당시 계약서의 부속 조항에는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하
는 작전을 조언하고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2020년 5월 3일 실제 
진행된 공격에서는 45명이 체포되었고 베네수엘라 북부 카리브해 연안에서 진행
된 또 다른 상륙작전에서는 6명이 사망했음. https://www.wsws.org/en/articles/2
020/11/03/merc-n03.html

https://www.venezuelanalysis.com/news/15767
https://www.venezuelanalysis.com/news/15767
https://www.wsws.org/en/articles/2020/11/03/merc-n03.html
https://www.wsws.org/en/articles/2020/11/03/merc-n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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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했는데, 2002년 4월 쿠데타 세력이 경총 회장 카르모나를 ‘위임

받은 대통령’이라 칭한 상황을 연상하게 한다.

또한, 2019년 2월, 콜롬비아 국경도시 쿠쿠타에서 진행된 원조 트럭의 

화재 사건은 2002년 쿠데타 국면처럼 미디어의 왜곡을 넘은 조작 시비

까지 일어났다. 당시 반대파는 미국 국제개발처(USAID, United States A

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의 지원으로 식량과 의약품을 

실었다고 홍보한 트럭을 베네수엘라로 들여올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국경 보안군과 대치하다 트럭 한 대가 불타는 사건이 발생했다.223) 수백 

개의 미디어는 마두로의 경찰이 트럭을 불태웠다고 보도했고, 과이도를 

비롯해 미국 부통령 펜스,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 국무장관 폼페이오, 

콜롬비아 부통령 라미레스(Marta Lucía Ramírez)까지 나서 마두로의 명

령을 받은 보안군과 갱단이 트럭을 불태웠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뉴욕타

임스가 당시 영상을 정밀 분석한 보도에 따르면, 마두로 반대파의 시위

대가 보안군을 향해 던진 화염병이 트럭에 옮겨붙은 것으로 드러났

다.224) 

뒤이어 과이도는 2019년 4월 30일 소수의 군인으로 카를로타 공군 기

지 점거를 시도했다 실패하기도 했다. 이 장면 역시 2002년 4월 친차베

스 시위대와 반차베스 시위대의 충돌 과정에서 나타난 사망 사건을 

223) 이 원조 트럭 계획은 인도적 원조 물품을 실은 트럭 안에 반체제 군인들을 태
우고 식량 상자 안에 무기를 숨기거나 강제로 트럭을 통과시킨다는 것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트럭에 올라타 주민들을 공산주의의 압제에서 구출한다는 반대파의 
계획이었음. 서더랜드(2019), p.117-119.

224) 콜롬비아는 마두로의 보안군이 트럭에 불을 질렀다며 CCTV 영상을 배포했는
데, 불이 나기 전 13분의 영상이 삭제되어 있었음. 뉴욕타임스는 전체 영상을 분
석해 트럭 화재가 반대파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이 우발적으로 트럭에 떨어져 발생
한 것임을 밝혀냈음. 또한, 뉴욕타임스의 취재에 따르면 USAID의 원조 품목에는 
의약품이 없었고, 트럭에도 의약품이 실려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https://ww
w.nytimes.com/2019/03/10/world/americas/venezuela-aid-fire-video.html

https://www.nytimes.com/2019/03/10/world/americas/venezuela-aid-fire-video.html
https://www.nytimes.com/2019/03/10/world/americas/venezuela-aid-fire-vide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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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베스의 명령에 따라 반대파를 사살한 것이라고 퍼뜨려 쿠데타의 명분

을 제공한 미디어 조작 사건을 연상케 했다.225) 또한, 과이도 정부가 국

제 사회의 원조와 지원을 상당 부분 사취했다는 의혹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226)

게다가 미국은 PDVSA의 미국 내 자회사 Citgo의 경영권을 2015년 총

선에서 압승한 야당의 임시 이사회에 넘겼는데, 과이도는 미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에 Citgo의 채권에 대한 이자로 무려 7천만 달러를 지급했다. 

Citgo의 2022년 수익은 28억 달러에 이르고 기업가치는 130억 달러

에 달하지만, 미국의 제재로 인해 베네수엘라로 넘어간 수익은 전혀 

없다. 또한, 미국 내 베네수엘라 자산이 압류된 이후 Citgo와 거래하

던 외국 기업과 채권단은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Citgo의 주식을 달라

고 요구했는데, Citgo 주식의 50.1%가 담보로 잡혀 있는 PDVSA 채권이 

부도 처리되자 Citgo의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227) 이런 과정들은 반대파

가 자국의 알짜 기업을 푼돈에 외국으로 팔아넘긴다는 비판을 불러오고 

있고, 라틴아메리카의 민족주의적 감성을 자극하고 있다. 

225) 2002년 당시 충돌 과정을 촬영한 다큐멘터리 영상에 따르면 저격수가 시위대를 
공격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민영 방송은 일부 친차베스 시위대가 저격수에 
응사한 장면을 교묘히 편집해 반차베스 시위대에게 총을 난사한 것처럼 보도했음. 
군부는 이를 명분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차베스를 체포한 뒤, 선거 없이 대통령을 
교체했음.

226) 2019년 6월, 미주기구(OAS) 사무총장은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국제 사회의 인
도주의적 지원금을 관리한 과이도의 특사를 심각한 부패 혐의로 조사할 것을 요청
하기도 했음. https://ultimasnoticias.com.ve/noticias/politica/almagro-solicita-inv
estigacion-tras-denuncia-de-corrupcion-contra-enviados-de-guaido-con-ayud
a-humanitaria-en-cucuta/ 

227) Citgo 매각을 위한 경매 절차는 2023년 9월에 시작해 2024년 6월경 끝날 것으
로 예측됨. 미국의 제재와 Citgo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사이트를 참조바람.

   http://www.venezuelanalysis.com/images/15726

https://ultimasnoticias.com.ve/noticias/politica/almagro-solicita-investigacion-tras-denuncia-de-corrupcion-contra-enviados-de-guaido-con-ayuda-humanitaria-en-cucuta/
https://ultimasnoticias.com.ve/noticias/politica/almagro-solicita-investigacion-tras-denuncia-de-corrupcion-contra-enviados-de-guaido-con-ayuda-humanitaria-en-cucuta/
https://ultimasnoticias.com.ve/noticias/politica/almagro-solicita-investigacion-tras-denuncia-de-corrupcion-contra-enviados-de-guaido-con-ayuda-humanitaria-en-cucuta/
http://www.venezuelanalysis.com/images/1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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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협의 이중적 효과

베네수엘라의 경제적 위기는 초유의 것이지만, 이를 둘러싼 정치적 위

기는 차베스의 집권 초기부터 반복되어 왔다. 반차베스 세력은 언론의 

조작과 왜곡은 물론 무력을 동반한 쿠데타도 서슴지 않았다. 

베네수엘라가 최악의 경제위기에도 쉽게 붕괴하거나, 베네수엘라 국민 

전체의 봉기가 폭발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단순히 마두로 정부의 철권통

치 때문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만일 그렇다면 수많은 민중봉기와 쿠

데타로 무너진 다른 권위주의 정권과 베네수엘라의 차이를 제대로 이

해하기 어렵다. 차베스의 정치에는 선거로 상징되는 민주주의 과정을 

통한 사회주의 이행 전략이 핵심에 있지만, 라틴아메리카 전역에 절대

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 그리고 이와 결탁한 반차베스 세력

과의 적대에 기반한 ‘민족적 급진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집권 연장을 위한 대중 영합주의의 발로가 아니라, 베네수엘라의 역사

적 경험과 대중의 정서에 기반한다. 

그러나 야권 연합은 차베스 정권 시기에도, 마두로 정권 시기에도 이 

민족주의적 적대 구조를 해체하거나 다른 대립 구도로 대체하지 못하고, 

기존의 적대 구조를 따라 마두로에 대항해 왔다. 즉, 이들은 미국과의 결

탁을 숨기지도 않았고, Citgo의 사례처럼 필요하다면 베네수엘라의 핵심 

자산을 해외에 처분했으며, 막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금을 둘러싼 부패행

위에서도 자유롭지 않았다. 

역으로 보면, 이런 대응은 마두로 정부가 지금의 위기를 미국과 베네

수엘라 민중의 대결로 프레이밍할 수 있게 해주며, 야권을 미국의 꼭두

각시로 치부할 수 있게 한다. 즉, 마두로 정부의 시기는 차베스 이후 새

로운 정치 이행기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베네수엘라 58년 체제인 ‘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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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호 체제’를 대체한 차베스 체제, 또는 볼리바르 혁명 체제의 규정력 속

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 

이런 구조적 틀 속에서 기존의 적대 논리에 따라 작동하는 외부의 위

협과 경제위기는 일부의 이탈을 동반하지만, 내부를 더욱 견고하게 단결

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기도 한다. 베네수엘라가 볼리바르 혁명을 무력화

하려는 부정적 의도를 가진 세력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느끼는 의식 상태

는 현재의 국면을 비교적 단순하게 규정하게 해주며, 더 최악의 상황을 

준비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의식 상태가 지속되면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

도 자신감이나 우월감이 나타나기도 한다.228) 즉, 반대파의 공세가 거세

질수록 미국과 결탁한 반대파의 공격에서 볼리바르 혁명을 사수해야 한

다는 내적 논리도 덩달아 강해지고 있다.

베네수엘라가 현재 초인플레이션과 최악의 경제위기, 대외적 고립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것이 내부로부터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과거의 경험이 위기와 고통의 원인을 볼리바르 혁명의 적에서 

찾을 수 있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정책의 실패와 부패는 

물론이거니와 정책 판단의 오류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효과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지속해 온 베네수엘라

에 대한 미국의 과도한 개입과 공세, 그리고 베네수엘라 국기와 성조

기를 나란히 들고 행진하고 있는 야권의 무능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따로 있다. 차베스의 집권 이후 

꾸준하게 조직되어 온 풀뿌리 조직들은 마두로 정권의 한계를 보완하면

서 볼리바르 혁명의 가치를 지키고 있는 진정한 ‘혁명의 토대’로 존재한

다. 

228) Bar-Tal(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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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클에서 코뮌으로 : 베네수엘라 혁명의 진정한 토대

볼리바르 혁명을 이끈 차베스의 정치는 흔히 포퓰리즘으로 불린다. 포

퓰리즘은 라틴아메리카 특유의 정치적 전통이기도 하지만, 지금 사용하

고 있는 포퓰리즘의 용어에는 과학적인 정책보다 단순히 인기를 위해 대

중을 동원한다는 부정적 뉘앙스가 베여 있다. 그러나 볼리바르 혁명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지 대중을 정치적 인기를 위해 동원하는 대상으로 

간주하기보다, 풀뿌리 권력을 강화해 기존의 기득권 정치를 대체하려는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베네수엘라 헌법은 아래로부터의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최근 베네수엘라 풀뿌리 권력은 단지 지방자치 수준에 머물

거나 지역을 조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경제적 영역을 포괄하는 

코뮌으로 발전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좌파 정권 수립에 매우 중요한 역

할을 한 브라질이나 칠레의 사례와 달리, 베네수엘라 좌파 정권의 대

중적 기반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는 풀뿌리 조직에 있다.

여기서는 볼리바르 혁명의 토대를 이루는 풀뿌리 자치 권력에 대해 살

펴보고, 이것이 현재의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자.

1) 볼리바르 서클과 공동체 위원회

볼리바르 혁명을 떠받치고 있는 풀뿌리 조직의 출발은 볼리바르 서클

(Circules Bolivarianos)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서클은 차베스의 지지자

들이 1999년 만들어진 새로운 헌법을 전파하기 위해, 주로 문맹률이 

높은 바리오(빈민촌) 곳곳으로 찾아가 헌법을 교재로 진행한 학습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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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서 비롯되었다. 이들은 새로운 헌법을 볼리바르 혁명의 방향을 압

축적으로 요약한 ‘공동체의 책’으로 불렀으며, 봉사와 교육 같은 지역 

활동과 볼리바르 혁명의 전파를 긴밀하게 연결했다. 

볼리바르 서클은 대체로 7명에서 11명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조직으로 

출발했으나 2000년 차베스가 볼리바르 혁명의 과감한 전파를 위해 적극

적인 서클 조직을 요청하면서 급격하게 확대되었다. 당시 볼리바르 서클 

전국 조직에는 팩스와 이메일을 통한 가입신청서가 쇄도했다고 한다. 20

01년 12월 17일, 차베스 대통령은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규모의 볼리

바르 서클 활동가들이 참여한 대규모 선언식을 진행하기도 했다.229) 

이 조직은 차베스 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

행했다. 2002년 쿠데타 직후에는 바리오 곳곳에서 대중 시위를 조직해 

대통령궁을 포위하면서 권력을 찬탈한 쿠데타 세력에 저항했으며, 2002

년 12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이어진 65일간의 파업을 주도한 CTV를 

대체할 UNT230) 창립에 개입하기도 했다. 석유 파업 이후에는 ‘미션’이

229) 볼리바르 서클의 전국 조직은 국가가 주도하는 ‘볼리바르 서클 전국 조직’과 차
베스의 리더십은 인정하지만, 더 작은 규모의 조직 간 느슨한 연합과 수평적 관계
를 추구하는 ‘볼리바르 서클 전국 네트워크’로 나뉘어져 있었음. 기본적으로 볼리
바르 서클은 풀뿌리 수준에서의 참여민주주의와 관계의 수평적 성향이 매우 강했
기 때문에 국가 주도의 서클 조직화 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이 일어나기도 했음, H
awkins & Hansen(2006), p.102-107.

230) UNT는 석유파업을 주도한 CTV에 반대하여 조직된 것으로, 석유파업이 끝난 2
003년 4월 창립총회를 가졌음. 그러나 UNT는 차베스 정권을 지지하는 그룹과 노
동계급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룹으로 나뉘어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유의미한 성과
를 거두지 못했음(조돈문, 2013, p.100-106). UNT는 친차베스 그룹인 볼리바르 
사회주의 노동자 세력(Bolivarian Socialist Workers Force, FSBT)을 비롯해 혁명 
노동자 집단(Collective of Workers in Revolution, CTR), 혁명적 자율계급 연합(t
he United Revolutionary Autonomous Class Current, C-CURA), 알프레도 마네
이로(Alfredo Maneiro)의 흐름, 자율 노조(Union Autonomy) 등 주요 5개 그룹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소규모 그룹이 결합해 갈등하면서 심각한 분열을 반복했음. U
NT 내 친차베스 그룹들은 2007년 PSUV가 창당하면서 노조보다는 정당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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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이름으로 전개된 일련의 복지 프로그램이 지역 사회 곳곳으로 확산

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2003년에 이르면 볼리바르 서클의 수는 2

5만 개에 달했다.231)

전국적으로 소규모 볼리바르 서클이 활발하게 조직되자, 이 소규모 서

클들을 더 큰 단위로 엮어낼 상위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서클과 여

러 시민사회단체가 통합을 시도한 결과, 2004년 1월부터는 볼리바르 하

우스(Casas Bolivarianos)가 조직되기 시작한다. 볼리바르 하우스는 2004

년 8월 차베스 대통령 소환투표를 앞두고 선거 전투부대(Electoral Battle 

Unit, UBEs)를 조직하고 반대투표 운동에 나섰다. Hawkins와 Hansen이 

2004년 6~7월 베네수엘라 4개 주에서 활동하는 서클 회원 110명을 대

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와 인터뷰에 따르면, 거의 모든 설문 응답자가 

소환 반대운동에 참여했고, 40%는 차베스 대통령 소환 반대 시위에 매

일 참여한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44%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시

위나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32) 2004년 8월 15일 진행된 

소환투표에서 반차베스파는 약 398만 9천 표를 조직했지만, 선거전투부

대는 2~300명 정도의 신규 유권자를 등록시켜 580만 명의 차베스 지지

표를 조직해 냈다. 

소환 반대표를 조직하는 과정에서 서클 참여자들은 기존의 관료조직과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차베스 정부와 반복적인 갈등을 빚은 UNT는 현재 반 
마두로 진영에 가담하고 있음.

231) 볼라바리안 서클은 자발적인 회비나 다양한 수익사업으로 운영되지만 정부 지원
금의 수령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음. 김병권(2007)은 볼리바르 서클이 
집권 여당 MVR과는 독립되면서 혁명을 지원할 세포 조직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
에, 정부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지 않았다고 주장함(김병권, 2007, p.174). 그러나 
Hawkins와 Hansen(2006)가 서클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
클은 대체로 재원 중 55%는 회비로, 30%는 수익사업으로, 10%는 정부 지원으로 
충당된다고 답했음. 

232) Hawkins & Hansen(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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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되는 풀뿌리 조직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하게 된다. 이들은 

서클보다 좀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공동체 위원회(Communal Counc

ils)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공동체 위원회는 기존의 행정 체계에 비해 매

우 작은 단위로 조직된 것으로, 이제까지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볼 수 없

었던 형태다.233) 도시 토지위원회나 보건위원회처럼 기존의 주민조직이 

특정 의제를 중심으로 조직되고 활동했다면, 공동체 위원회는 해당 지역

과 관련한 거의 모든 의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훨씬 포괄적이다. 

공동체 위원회는 2006년 4월 10일 ‘공동체 위원회법’이 통과되면서 법

률적 뒷받침을 받게 됐다. 그러나 행정기관처럼 행정구획에 따라 의무적

으로 조직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조직 방식을 따랐다. 법에 따르면,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도시의 경우에는 200~400가구, 농촌지역에서는 최

소 20가구, 원주민의 경우에는 10가구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또한 여기

에는 대표자가 존재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은 주민총회에서 다루게 되는

데, 위원회에 소속된 전체 주민의 10% 이상이 참여하면 개최될 수 있다. 

다만 주민총회의 결정은 20% 이상의 주민이 참여해야 유효성을 인정받

는다. 주민총회에서는 공동체 위원회 상임위원을 선출하기도 하고 이들

에 대한 소환권을 행사하기도 한다. 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재정을 담당하

는 상임위원이 5명, 감사를 담당하는 상임위원이 5명이며, 위원회 산하의 

소위원회마다 1명씩의 상임위원을 뒀다. 

차베스 정부는 기존 관료 체제를 우회할 주민의 자치 권력 강화를 매

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공동체 위원회의 확산을 위한 예산 지원 체

233) Harnecker(2009). 공동체 위원회는 2001년 조직되었던 지역 공공계획위원회(Lo
cal Public Planning Council, CLPP)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되었음. CLPP는 포괄 
단위가 수십만에 이르렀기 때문에 기성 정당이나 관료들의 입김에 자유롭지 않았
음. 소규모 공동체 위원회의 효과가 입증되자, 점차 주민 참여의 기본 경로로 공
동체 위원회가 확산하게 됨. 김병권(2007), p.180, 허석렬(2022),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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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만들었다. 우선 주민총회에서 지역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

면, 이와 관련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안을 제출한다. 이 사업안에 대

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대통령위원회인 ‘민중권력 위원회’에서 포

괄적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234) 또한, 베네수엘라 ‘지역개발재단’에서 공

동체 위원회 조직을 위한 훈련과 기술, 교육을 지원한다. 분권기금(FIDE

S), 특별경제분배법(LAEE), 소액금융개발기금(FONDEMI) 등의 제도와 

기구는 공동체 위원회에 지원할 재정을 마련한다.235) 국가가 직접 공동

체 위원회를 지원함으로써, 위원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간섭이나 권

한 충돌 문제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동체 위원회는 법안이 발표된 후 불과 6개월여 만에 수도 카라카스

에서 약 190개, 전국적으로는 2만 2천여 개가 조직됐다. 또한, 2006년에

는 약 15억 달러의 자금이, 2007년에는 20억 달러의 자금이 공동체 위

원회에 투입됐다. 2007년 지자체 예산의 30% 정도의 자금이 공동체 위

원회 프로젝트에 투입된 것이다.236) 

공동체 위원회가 성장하면서, 좀 더 넓은 지역을 포괄하거나 위원회 

간 협력을 위한 제도와 절차도 나타났다. 복수의 위원회는 ‘시민의회’(citi

zens assemblies)에 모여 공통의 관심사를 논의하는데, 여기에 파견되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대표자(representative) 대신 대변인(spokesperson)이

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것은 수평적 관계를 중시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적 가치와 주민의 통제에서 벗어나 선거 기간에만 나타나는 부르주아적 

대의 체제에 대한 강한 불신이 반영되어 있다.237) 2009년에는 국회가 이 

대변인들에게 광범위한 자문을 구해 공동체 위원회법을 개정하기도 했

234) Lerner(2007).
235) 김병권(2007), p.189.
236) 허석렬(2022), p.33.
237) Harnecker(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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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38)

2) 이중 권력 : 코뮌으로의 확장

공동체 위원회는 볼리바르 혁명의 전개와 함께 꾸준히 성장해 왔다. 2

008년에는 2002년 4월 13일, 민중봉기로 반차베스 쿠데타를 물리친 

사건을 상징화한 ‘4월 13일 미션’이 시작되었다. 이는 10여 개의 공동

체 위원회를 통합한 지역 단위 코뮌에서 새로운 지역 인프라의 수리

와 건설, 수도, 관개시설, 사회적경제 관련 기업의 설립과 경영, 관리

까지 코뮌이 맡는 급진적 구상이다. 2008년 이 구상에 배정된 예산은 1

억 8,600만 달러였으며, 2009년에는 4천만 달러를 추가로 편성했다.239) 

지역 단위 코뮌은 공동체 위원회만이 아니라 지역 청년위원회, 농민위원

회, 노동자 생산 평의회 등 아래로부터의 주민조직을 비롯한 풀뿌리 조

직을 모두 포괄한다. 

공동체 위원회와 코뮌의 구상은 볼리바르 혁명의 두 가지 중요한 문제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첫째는 부르주아 정치체계의 특징인 시민사회와 

정치사회의 분리를 다시 통합하려는 시도다. 견고한 대의제하에서는 필

연적으로 시민사회가 정치와 분리된다. 이런 조건에서 시민사회는 정치

사회의 변형이 아니라 제도적 권력으로부터 생활세계를 방어하고, 독자

적인 공론장을 형성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게 된다. 그러나 태초의 민

주주의가 정치와 시민의 생활이 분리되지 않았던 것처럼, 볼리바르 혁명

은 다양한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통해 이 균열과 분리를 극복하려 했다. 

공동체 위원회와 코뮌의 구상은 경제적 영역까지 포괄한 자치권의 확보

238) Azzellini(2013).
239) Chalson(2008), Pearson(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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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치와 시민사회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통합하려는 시도다. 

둘째, 볼리바르 혁명이 21세기 사회주의를 표명했듯이, 코뮌의 구상은 

20세기 사회주의와의 차별화를 목표로 한다. 20세기 현실 사회주의 국가

들이 과도한 중앙집권화와 관료제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는 진단 

속에서, 아래로부터 자체적으로 조직된 공동체 위원회나 코뮌의 권력을 

통해 국가 권력과 관료제를 통제하려 한 것이다. 비록 국민투표에서 부

결되기는 했지만, 21세기 사회주의 개헌으로 불렸던 2007년 개헌안에 관

해 차베스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이는 자본주의와 부르주아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경제, 사회, 정치, 즉 시

민사회와 정치사회 사이의 균열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현실 사회주

의' 국가들의 특징인 과도한 중앙집권화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240)

물론 이런 구상이 존재했다는 것과, 이것이 실제로 현실에서 얼마나 

의도대로 작동했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다. 차베스 집권 초기에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도입한 노동자 공동경영은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잘 보여준다. 2001년 국유기업 가운데 최초로 공동경영을 

도입한 국유전력회사 까다페(Cadafe)나 2004년부터 공동경영을 도입한 

알루미늄 생산 국영기업 알까사(Alcasa), 2002~2003년 자본파업을 계기

로 국유화한 밸브 생산 기업 인베발(Inveval)과 제지 생산 기업 인베빨(I

nvepal), 섬유 생산 기업 인베텍스(Invetex) 등은 국유화와 노동자 공동경

영, 사회적경제를 결합한 모델로 주목받았지만, 결과적으로 기존의 관례

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241)

240) Hugo Chávez, El Poder Popular (Caracas: Ministerio de Comunicación e Inf
ormación, 2008), 38. Azzellini(201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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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는 1999년 개헌 때부터 모든 유형의 기업에 협동조합 방

식의 운영을 장려했는데, 2010년만 해도 73,968개의 협동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았고, 조합원 수는 총 2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동 재산에 기반한 내부의 연대가 지역 사회로 확장될 것이

라는 애초의 기대는 결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했다. 여러 증언과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협동조합은 여전히 자본의 논리를 따랐고, 순이익 극대

화에 주력해 주변의 공동체와 연대 관계를 형성하는 데 실패했다.242)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시도된 것이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경제 

부문을 개별 작업장 단위가 아니라 지역 사회가 통제하는 코뮌 모델이

다. 일정한 경제 영역의 통제하는 코뮌 모델의 현실화는 지방자치단체와 

별개의 지역 자치 권력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노골적

으로 지역 차원의 이중 권력 상황을 의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지역은 반차베스 세력이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데다가, 

볼리바르 혁명이 제시하는 변화를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강력한 관료제가 남아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차베스의 유산을 계승한다고 표명한 마두로 정부 역시 코뮌의 조직화

와 권력화에 힘을 쏟고 있다. 차베스 정부에서 등장해 마두로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는 슬로건 중 하나는 ‘코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Com

una o nada) 이다.243) 최고 권력자가 중간 관료나 제도를 우회해 아래

로부터의 풀뿌리 권력과 직접 조우하는 포퓰리즘적 성격이 코뮌에 대한 

241) 마두로 정부의 반대편에 선 UNT 조장자 마르셀라 마스페로는 “정부가 공장 운
영을 위해 파견한 사람들은 대부분 군인 출신이었고, 이들은 노동자들을 밀어내고 
새로운 조합을 만든 뒤 공장 자산을 횡령할 궁리만 했지, 공장을 위해 제대로 일
한 적이 없었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함(파이낸셜뉴스. 2018.3.14.). https://www.fn
news.com/news/201803141744195541

242) Azzellini(2013).
243) Mills(2013), Azzellini(2013).

https://www.fnnews.com/news/201803141744195541
https://www.fnnews.com/news/20180314174419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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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런 방향은 위계적이고 관료적인 중간 조

직을 우회한다는 명분 이외에도 정치적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풀뿌리 조

직을 중심으로 안정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라는 비판도 가능하다. 

실제로 2015년 마두로 정부가 도입 추진을 밝힌 공동체 의회(Parlament

o Comunal) 법안은 여당이 총선에서 대패한 직후인 12월 15일 발표되

었다. 

그럼에도 풀뿌리 권력은 스스로 진화하고 있다. 볼리바르 서클에서부

터 공동체 위원회를 거치며 4월 13일 미션까지 이어진 코뮌의 구상은 2

022년 3월 3일~4일 48개의 코뮌과 12개의 사회운동단체를 대표하는 45

0명이 엘 마이살(El Maizal) 코뮌에 모여 조직한 전국 조직인 ‘코뮌 연

합’(Communard Union)이 출범하면서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들어섰다. 2

020년부터 시작된 코뮌 연합 논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잠시 중단되다가 

2021년 말부터 다시 본격 추진됐다. 베네수엘라 정부에 따르면 공식 등

록된 코뮌은 2022년 현재 약 삼천 개에 달한다.244) 

차베스가 사회주의 이행 과정의 기본 세포로 보았던 코뮌은 전국 조직

을 구축하면서 지역 차원의 이중 권력이 국가 차원으로 확장할 가능

성을 보여주고 있다. 생전에 차베스는 공동체 위원회나 코뮌이 새로운 

‘코뮌 국가’의 헌법제정권력(constituent power)이 되어야 한다고 주

장했다. 차베스는 자신의 집권 이후에도 권력은 풀뿌리가 아니라 시장

과 주지사, 지역 및 지방 의회와 같은 전통적 통치 기관에 머물러 있

으며, 이 기관들은 자본가 계급과 전통적인 토지 소유 엘리트의 이익에 

봉사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245) 

244) https://www.venezuelanalysis.com/news/15468
245) Tatuy TV(https://www.youtube.com/watch?v=hstkMdCCUVQ&list=PLYUxsl

awumCs7rFUa95-Bu8CAjqxf_Ma0&index=11)

https://www.venezuelanalysis.com/news/15468
https://www.youtube.com/watch?v=hstkMdCCUVQ&list=PLYUxslawumCs7rFUa95-Bu8CAjqxf_Ma0&index=11
https://www.youtube.com/watch?v=hstkMdCCUVQ&list=PLYUxslawumCs7rFUa95-Bu8CAjqxf_Ma0&index=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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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코뮌 연합이 얼마나 성공할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

만 코뮌 연합은 경제 제재 상황에서 정치적 관계의 변형만이 아니라 생

산관계 변화를 분명한 목표로 삼고 있다. 사장들의 파업 이후 촉진된 협

동조합이나 공동경영이 개별 회사의 독립성에 기초했다면, 코뮌은 지역 

사회가 농민과 산업, 서비스를 통제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개별 코뮌은 

독립적으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코뮌 연합과 같은 코뮌 간 네트워크

를 통해 작동한다. 코뮌이 고립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두로 

정부는 2014년 코뮌부(Ministry of Commune)를 신설하고 공동체적 경

제 순환(communal economic circuits) 계획을 시도하기도 했다. 2022년 

코뮌 연합이 탄생하면서, 이제 코뮌 간의 조정과 연결은 코뮌 연합이 담

당하게 된다.246) 

이런 자치 권력의 구상은 심각한 식량난 속에서 일부 빛을 발하기

도 했다. 대표적인 것이 공동체적 경제 순환 계획과 유사한 ‘마을에서 

마을로’(Pueblo a Pueblo) 프로젝트다. 이는 자본주의적 시장을 거치

지 않고 자치 권력 단위 간 연대를 통해 농업 생산자를 도시 거주자 

직접 연결하는 식량 프로젝트로, 단지 로컬푸드나 산지 직송 같은 유

통망의 개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지의 주기적 정보 공유와 

교육, 민주적 회의, 도시 지역과의 연대와 협력, 식량 주권에 대한 공

동의 목표 수립을 모두 포함한다. 즉, 경제위기와 봉쇄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어려움을 포괄적으로 논의해 계획을 세우며, 풀뿌리 자치 권력

을 통해 다른 지역과 연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는 시도다. 마두로 

정부는 식량난이 심각해지자 학교 급식을 통제하는 소수의 대기업 대

신, 이 프로젝트를 통해 600톤의 농산물을 학교에 배포해 달라고 요청하

기도 했다.247) 이 외에도 코뮌은 경제 봉쇄에 대응하기 위해 교환가치보

246) Marquina & Gilbert(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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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용 가치를 중심으로 한 물물 교환도 시도하고 있다. 

3) 경제위기와 풀뿌리 권력

코뮌과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공동체적 경제 순환 계획이

나 ‘마을에서 마을로’ 프로젝트가 봉쇄와 경제위기 국면에서 얼마나 빛을 

발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런 아래로부터의 다양한 시도

가 식량난과 생필품난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런 시도는 아직 베네수엘라에서 전면화된 형태가 아니며, 농촌이나 도

시 지역 코뮌의 생산량이 베네수엘라 전체를 감당할 만큼 높지도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더 많은 생산과 교환에 필요한 자원 역시 제대로 공급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시도와 흐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베

네수엘라 볼리바르 혁명이 단지 몇몇 정치인이나 국가 권력에 의해서 진

행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동안 촘촘하게 조직되고 있는 풀뿌리 권력은 아직 마두로 

정부의 주된 지지층이지만, 그 관계가 차베스 정부 시기처럼 튼튼하다고

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측면은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혁명의 보루가 

마두로 정부가 아니라 코뮌 등 풀뿌리 권력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이기도 하다. 

247) https://venezuelanalysis.com/interviews/15778

https://venezuelanalysis.com/interviews/15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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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소결 : 볼리바르 혁명과 시사점

베네수엘라는 한때 한국 진보정치 세력에게 유럽식 경로와 모델 이외

에도 체제 전환을 위한 새로운 대안적 경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

델이었다. 베네수엘라는 기성 체제의 전환이라는 확고한 목표를 가진 정

치세력이 순식간에 집권을 이루고, 집권 이후에는 선거라는 형식적 민주

주의 절차를 고수하면서도 매우 빠르고 급진적인 개혁을 이뤄냈다. 

경제위기 이후의 베네수엘라 사례도 한국 진보정치 세력에게 주는 시

사점이 적지 않다. 베네수엘라의 현재 상황은 만일 한국 진보세력이 집

권이라는 목표를 이루더라도, 충분히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을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베네수엘라 혁명 세력의 집권기부터 

최근의 위기 상황까지, 한국 진보정치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1. 집권과 전환의 프로세스 

우선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혁명 세력의 집권 과정의 시사점을 살펴보

자. 차베스는 1992년 쿠데타 실패 후 인기 있는 정치인이 되었지만, 처

음부터 당선이 유력한 대선 후보는 아니었다. 그러나 대선을 진행하며 

순식간에 최고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체제에 

대해 확고한 비전과 설득력 있는 프로세스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차베스

는 당시 베네수엘라가 처한 위기가 체제 수준의 위기임을 간파했고, 5

공화국운동이라는 정치 조직을 통해 새로운 공화국 건설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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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우리의 87년 체제와 유사한 베네수엘라 푼토 피호 체제에 환멸

을 느끼던 대중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했고, 추상적인 정치적 슬로건

이 아니라 오랜 시간 준비한 구체적 계획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의 진가는 집권이 아니라 집권 직후부터 나타났다. 대통령에 당선되

자마자 공약을 허공에 날리는 여느 정치인과 달리,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르는 것까지 각오하고 전면적 체제 전환을 실행해 옮겼다.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된 제헌의회 전술은 집권 이전에 이미 집권 후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새로운 헌법안 역시 1989년 카라카소 

직후에 마련한 헌법 초안이 골격이 됐다. 

헌법은 특정 부문의 대안이 아니라 모든 사회 의제를 망라한 종합적 

사회 비전의 압축판이다. 즉, 특정 부문의 대안이나 정책이 아니라 사회

의 총체적 변형을 위한 대안을 헌법이라는 틀로 엮어낸 것이다. 이런 방

식은 각 부문과 영역의 대안적 가치들이 ‘볼리바르 헌법’을 매개로 연결

될 수 있게 하며, 다양한 개별적 운동이 전체 변혁에 결합하고 기여하는 

전환의 힘과 경로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즉, 이질적 운동의 자율성을 헤

치지 않으면서도 공유할 수 있는 ‘공동 목표’를 헌법적 틀로 만들어 낸 

것이다.

이런 점에 견줘보면, 대안 사회에 관한 강령적 수준의 합의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한국 진보정치 세력은 집권의 기회가 없다기보다 집권을 위

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헌법이나 강령과 같은 추

상 수준으로 정리할 수 있는 대안 사회의 비전은 결코 집권 직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한, 체제의 전

환을 목표로 한 소수 세력이 다수의 지지를 얻을 수 없으며, 설령 집권

을 이루더라도 실질적인 전환은 요원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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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과 분화를 거듭해 온 한국 진보정치 세력은 매번 통합과 연대의 

과제를 두고 갈등해 왔다. 그러나 물리적 통합이나 연대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은 공동의 비전을 마련하는 것이다. 가치를 구성하는 작업이 시

도되지 않은 조건에서 가치 중심의 연대를 주장하는 것은 공허할 뿐이

다.

물론 한국 사회에 진보적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

나 다양한 대안들은 합의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각축하고 있지도 

않다. 이 시대에 요구되는 진보적 리더십은 여러 대안과 차이를 조정

하고 하나의 공동 비전으로 묶어 세우는 것이다. 베네수엘라가 왜 아

무런 정치 경력도 없던 차베스를 대통령으로 선출했고, 이후 어떻게 

그토록 빠른 전환의 프로세스가 가능했는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

다.

2. 반혁명 세력의 저항과 혁명의 방법론

둘째, 차베스가 반대파의 공세에 대응해 왔던 과정에서도 많은 시사점

을 찾을 수 있다. 어떤 수준의 변화나 전환이라도, 그것이 실질적인 형태

로 진행된다면 구체제 기득권층의 저항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체제 전환

을 목표로 하는 정치세력이라면, 집권 이후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될 저

항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미리 되어 있어야 한다. 

베네수엘라는 제헌의회 전술로 순식간에 제도정치 영역의 권력관계를 

바꿔 놓았다. 그러나 9.11 테러 이후 미국을 위시한 반차베스 세력은 다

양한 영역에서 저항을 시작했다. 민영방송을 필두로 한 언론의 공세는 

기본이었고, 온갖 음모로 점철된 쿠데타로 일시적인 권력 찬탈까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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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됐다. 또한 여전히 경제 부문을 장악하고 있던 자본과 노동 기득권

은 65일간의 총파업으로 심각한 경제위기를 불러오기도 했다. 게다가 

차베스 정부 내에서도 도사리고 있던 관료주의와 친차베스 진영 내부

의 시각 차이와 혼란 역시 존재했다.

당시 베네수엘라는 이런 문제를 두 가지 방식으로 넘어섰다. 첫째는 

차베스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이다. 흔히 베네수엘라 혁명 과정의 가장 큰 

문제로 거론되는 것이 차베스 개인의 강력한 리더십에 대한 과도한 의존

이다. 그러나 이것은 동전의 양면이다. 당시의 베네수엘라 상황을 고려했

을 때, 차베스가 카리스마적 리더가 아니었다면 이런 문제들을 비교적 

쉽게 극복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한편에서는 혁명이 너무 느리고 근본

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다른 한편에서는 혁명이 너무 급진적이고 빠

르다는 비판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강력한 리더십이 없었다면 자중지

란에 빠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차베스 개인에 대한 지나친 의존

은 차베스 사후 마두로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치적 위기를 불러온 요

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둘째, 2003년 석유 파업이 종료된 후 본격화된 각종 미션 사업은 막대

한 석유 수입의 부를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오늘날 베네수엘라의 

경제위기의 뿌리가 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미션 사업 등에 대한 과도

한 재정투입을 경제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당시

의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베네수엘라 민중이 볼리바르 혁명의 성과

를 물질적으로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면 공동체 위원회나 코뮌 등 오

늘날의 풀뿌리 권력 역시 유지되지 못했을 것이다. 미션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부재했다면,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혁명 역시 짧은 기

간 유지된 다른 좌파 정부의 운명처럼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지도 모

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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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한국 진보정치 세력이 집권 과정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집권 후 프로세스와 개혁의 방법, 개혁이 본격화할 때 반드시 조성될 내·

외의 위기에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3. 혁명 이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문제는 만일 한국 진보정치 세력이라면, 현재 

마두로 정부가 마주한 여러 상황과 조건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까에 대한 것이다. 물론 마두로 정부는 반정부세력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제도적 힘을 악용해 국제적 고립의 빌미를 제공한 측

면이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마두로 정부의 무능과 권력욕의 문제로 책

임을 돌리는 것은 결과론적이다. 

만일 우리가 베네수엘라의 집권세력이라면, 봉쇄와 제재의 빌미가 되

었던 과림바 시위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국제유가 하락과 제제로 인플레

이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미션 사업 등 복지 제도를 쉽게 철

회할 수 있을까? 국제 사회의 권고처럼, 임시 대통령을 자임하고 쿠데타

까지 일으킨 세력과 대화와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까? 알짜 기업 매각을 

추진하고, 각종 제재 리스트를 추가하고 있는 미국과 제재 해제를 위

한 협상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마두로 정부와 다른 선택을 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지금의 경제적·정치적 위기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라고는 

단언하기는 어렵다. 또한 정치적·정치적 위기가 극복되더라도, 그것이 볼

리바르 혁명이나 21세기 사회주의, 진보적 가치와 부합하는 방향일지도 

확언하기 어렵다. 이처럼 현재 베네수엘라가 처한 상황은 단순히 실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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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보정치 세력이 집

권 후에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딜레마를 보여준다. 

따라서 베네수엘라는 단순히 실패 사례로 치부하면서 우리의 시야

에서 제외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한국 진보정치 세력이 집권 

과정, 집권 후 과정에서 충분히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딜레마를 미리 

연구하고 대안을 세우기 위해 반드시 참고해야 할 대상이다.





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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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윤 · 이상현 · 박윤주 · 손우정

지금까지 이 연구는 라틴아메리카 핑크타이드의 주요 특징을 분석하고 

칠레, 브라질, 베네수엘라 사례 연구를 통해 우파 정치 세력에 대항하는 

세력으로서 노동운동과 좌파 정치 세력이 주도성을 가지게 되는 정치 전

략, 대항 전략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핵심 

연구 내용과 주요 시사점을 정리한다.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치의 주요 특징은 핑크타이드를 통해 라틴아메리

카 정치에서 희망도 없고 집권도 못 하는 실패한 정치 세력이 아니라 현

실적 대안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시간 내 이루어진 게 아니다. 20

세기 이후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치의 성공은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치가 

끊임없이 사회변화에 조응하며 변화한 결과이다. 라틴아메리카 좌파는 

마르크스주의 혁명 좌파로부터 시작하여 급진 포퓰리스트 좌파를 거쳐 

민주주의 좌파로 변신하며 단순히 저항 세력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 정치 

세력이 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사상, 조직, 그리고 정치행

태 등 모든 측면에서의 변화이다. 게릴라 단체가 정당으로 탈바꿈하는 

등 혁신과 개량의 경계를 뛰어넘는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치의 변화는 집

권을 꿈꾸는 타국의 좌파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편 라틴아메리카 좌파는 이념적 지향점의 달성에 앞서 제도의 변화

를 추구하였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볼리비아의 모랄레스, 그리고 에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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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르의 코레아와 같은 급진 좌파를 비롯하여 칠레의 바첼렛과 보리치 등 

라틴아메리카 좌파는 헌법 개정, 선거법 개정과 같은 제도적 변화를 추

구하였다. 즉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치는 일시적 집권을 통한 이념적 목

적의 달성보다는 정치제도와 법칙의 균형을 위해 제도적 변화를 통해 체

제의 영속적 변화를 추구하였다.

칠레, 브라질, 베네수엘라의 좌파 정치도 우파 정치 세력의 경쟁 세력

이자 현실 정치 세력으로 꼽히는 사례이다. 세 개 사례의 정치체제와 좌

파 정치의 역사적 경험이 다르고 좌파 정치 세력과 사회운동 주체들도 

다양하지만, 그들은 보수 정치체제에 균열을 내고 신자유주의 체제를 옹

호하는 우파 정치에 대항하고 있다. 그들이 어떻게 대항하고 있는지 주

요 내용을 사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칠레의 사례는 노동운동, 특히 노동조합운동이 현실 정치에서 유의미

한 지위를 획득하는 방법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3장 칠레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신자유주의 속에서 다층적인 정체성을 갖게 된 노동

자들에게 노동조합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방법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겪는 어려움뿐 아니라 삶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들에 적극적으

로 개입하는 것이다. 그리고 칠레의 경우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당정치를 활용한 것도 노동조합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에 이바지한 것으로 보인다. 

칠레의 경우, 노동조합원 또는 간부들의 정당 가입이 자연스럽고, 여러 

정당, 특히 좌파 정당들은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노동조합 안

에서 경쟁한다. 노동조합 내에서 정당들이 지지를 얻기 위해 경쟁하는 

칠레의 현실은 한국의 정당정치의 현실과 비교할 때 매우 낯선 사례이

다. 하지만 칠레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조합원의 권익을 중심에 두고 

정당들의 경쟁을 유도한다면 오히려 노동조합과 정당 간의 자율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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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인 관계 형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조합원

의 ‘권익’을 사업장 안으로 좁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목표

를 ‘일’을 개선하는 것에서 ‘삶’을 개선하는 것으로 확장한 칠레의 사례는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노동

자의 삶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하에 성폭력, 인종차별, 환경오염, 교

육 불평등 등 삶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고민하는 다른 사회 세력과 연

대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브라질은 민주노조운동을 기반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하는 대

표적인 사례이다. 1차 핑크타이드 시기 집권 세력으로 성장했지만, 부패 

스캔들로 지우마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보수 우익 포퓰리스트 보우소나

루 정부를 거쳐 2022년 룰라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정

치적으로 불안정하게 보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극우 보수 세력의 실

질적인 대항 세력으로 브라질 좌파 정치 세력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

리고 브라질 좌파 정치 세력이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노동조합총연맹인 C

UT가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브라질 CUT와 PT가 이전 집권 경험에서 가졌던 전략의 한계를 평가

하고 구조 변화를 만들기 위해 수립한 대항 전략 내용, 대항 전략을 수

립하는 과정, 대항 전략을 실천하는 과정은 민주노총과 진보정치 세력에

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특히 과두 부르주아 체제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 사회 정의, 시민권 및 국가 독립을 보장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과

거 룰라와 지우마 정부 또한 과두 부르주아 체제 속의 한계를 명확히 가

졌다고 비판한 점은 일시적 집권 목표가 아니라 체제 변화를 추구하며 

가진 평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브라질 좌파 정치 세력은 국가와 사회에서 노동자 헤게모니는 정치 세

력의 구축에 달려 있다고 진단하고, 정치 세력 구축을 위해 정당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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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사이의 전략적 동맹과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

해 PT는 직접 민주주의 기반으로 한 민주적 사회주의 전략을, CUT는 

정치적 힘과 사회적 힘을 결합하기 위한 노동조합운동 강화 전략을 수립

했다. 이것은 이전 룰라·지우마 집권 동안 정당과 노동·사회운동 관계에

서 정당정치에 의존했던 것과 전혀 다른 접근이다. 2차 핑크타이드라 불

리는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룰라의 승리는 바로 PT와 CUT의 대항 

전략의 내용과 실천을 결합한 결과였으며,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CUT와 

PT는 사회적·정치적 힘의 강화와 결합을 위한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1차 핑크타이드를 주도하며 세계 좌파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던 베네

수엘라는 차베스의 사망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 정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2015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제재는 국제 유가 하락 국면과 맞물리

면서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을 마비 상태로 몰아넣었다. 여기에 대규모 

시위와 쿠데타, 이중 정부 상황은 마두로 정부를 국제적으로도 완전히 

고립시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 좌파 정치가 붕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베네수엘라 야권이 미국에만 의존한 채 정치적 

무능을 드러내면서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러

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2차 핑크타이드 등의 국제적 변수는 베네수엘라

의 위기 극복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아울러 베네수엘라 풀뿌

리 조직들이 볼리바르 서클, 공동체 위원회, 볼리바르 하우스에 이어 코

뮌과 코뮌 연합 등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현실사회주의는 물론 이제까지 

볼리바르 혁명의 한계를 넘어설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치의 주요 특징과 칠레, 브라질, 베네수엘라 사례

들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정치·경제·사회 위기의 외부적 환

경 요소만으로 좌파 정치가 부상하거나 집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보편적으로 빈부격차,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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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불균형 심화, 민주주의 위기 등의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겪어 왔

다. 이것이 좌파 정치 부상의 핵심적 원인이라면 라틴아메리카 대부분 

국가에서 늘 좌파가 집권해야 했다. 하지만 아니다. 좌파 정치의 부상이

나 집권은 경제위기를 생산하는 정치·경제 체제 문제와 다원화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고 해결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경제위기 심화와 민주주

의 후퇴를 만드는 우파 정치에 대한 ‘현직 반대투표’로 좌파 정치 세력을 

선택하는 것도 우파 정치에 대항하는 경쟁 세력으로 존재할 때 나타난

다. 

정치사회와 시민사회를 분리하는 부르주아 정치체제의 한계를 넘어 정

당정치와 노동·사회운동의 관계를 통합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도 중요

한 시사점이다. 칠레와 브라질은 정당과 노동조합운동 관계 설정에서 자

율성을 기초로 한 밀접한 관계를 강조한다. 칠레와 브라질 사례에서 노

동조합운동의 자율성이 강조된 이유는 다르다. 칠레는 좌파 정당들의 역

사적 경험에서 형성된 경쟁·갈등 관계로부터 큰 영향을 받으며 노동운동

이 분열적 과정을 가졌던 고민을 반영한 것이며, 브라질은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위해 노동계급 조직화와 정치화를 이룰 것에 대한 노동조합운

동의 역할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같은 차이가 있지만 두 사례의 공통점

은 정당정치에 의존하지 않고 사회변혁의 핵심 주체로써 노동조합의 운

동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운동 강화를 위해 조

합원 중심의 노동조합 민주화를 강조하는 공통점도 가진다. 베네수엘라

의 경우 공동체 위원회와 코뮌의 풀뿌리 권력을 통해 국가 권력과 관료

제 통제를 시도하며 시민사회와 정치사회의 분리를 넘어서고 있다. 이것

은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을 분리하여 정치투쟁은 정당 또는 제도정치의 

몫, 경제투쟁은 노동자의 몫으로 접근하는 대의제의 한계를 넘어서는 관

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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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회변화와 다원화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고 정치적·사회적 

힘을 강화하기 위한 연대전략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좌파 정치가 부상한 

2차 핑크타이드의 주요 특징은 다원화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 

기존 정당과 정치엘리트에 대한 반대가 현직 반대 투표 경향으로 표출되

었다는 것이다. 2019년 칠레의 사회개혁요구시위는 불평등, 성폭력, 인종

차별, 복지의 부재 등의 다양한 불만이 표출된 결과였고, 브라질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보건 및 경제위기, 고용 위기만이 아니라 성

차별, 인종차별, 아마존 개발, 국영기업 민영화, 교육 예산 삭감과 민간 

자본 참여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분노를 표출하는 대중시위가 증가했

다.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들에 대해 칠레와 브라질 사례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연대전략을 중요시한다. 브라질은 국경을 넘어 라틴아메리

카 좌파 세력 등 국제 연대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체제 변화를 위한 노동조합운동의 역할과 중요성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칠레와 브라질에서 좌파 정당의 성장을 견인하고 좌

파 정당이 집권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은 노동조합운동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칠레의 경우 역사적으로 형성된 좌파 정당들의 경쟁 

관계 속에서도 정당에 의존하며 종속적인 관계에 빠지지 않고 사회 변동

의 주체가 되었으며, 브라질의 경우 지우마 대통령 탄핵 이후 노동운동

의 위기 속에서 그 원인을 노동자당 탓으로 돌리지 않고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며 체제 변화를 위한 노동조합운동 강화 전략을 수립하며 실천하

고 있다. 또한 그들은 사회운동과의 연대로 다원화된 사회적 요구에 대

응하며 좌파 정당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노동계급의 정치화와 사회적 

힘을 만들어 내는 데 노동조합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000년대 1차 핑크타이드 이후 2차 핑크타이드가 나타나면서 제2의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치의 전성기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불안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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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적 환경에 놓여있으며 반대파에 의해 도전받고 있는 현실이다. 그

럼에도 칠레, 브라질,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치 세력

들은 자신들의 대항 전략 속에서 계속 도전하고 있다. 

반면 한국 진보정치 세력들은 진보정당 분열과 진보정치 세력의 분화 

속에서 진보정치 세력 간의 권력관계에만 초점을 맞춘 채 사회변혁 방향

과 대안 사회, 그리고 대항 전략에 대해 논의하지 않은 지 오래다. 민주

노총과 진보정당들의 관계도 형식적인 연대 관계에 그치고 서로에 대한 

신뢰 수준도 낮다. 민주노총과 진보정치 세력 내의 실질적인 변화와 실

천을 위한 소통과 연대의 ‘언어’는 보이지 않는다. 노동계급과 사회운동 

세력을 배제하는 정치·경제체제에 갇힌 채 조금의 진전도 없는 교착 상

태에 빠져있다. 그렇다면 추상적 목표가 아니라 실제적인 목표로서 노동

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위해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치 세력의 집권이 어떻게 가능했는

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집권에 성공한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치 

세력과 한국의 진보정치 세력의 현실은 큰 차이가 있지만 성장 및 집권 

과정에서 그들이 마주한 다양한 정치적·경제적 어려움과 딜레마, 그들의 

좌파 정치 평가 속에서 수립한 전략들은 한국 진보 정치 세력과 민주노

총에 중요한 관점과 과제들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칠레, 브라질, 베네수엘라와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할 것인지, 한국의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를 바꾸기 위해 어떤 정치적 선

택을 할 것인지를 토론해 보는 것은 추상적 목표가 아닌 현실적 과제로

서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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